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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Concept of Brush Stroke

Jeon, Jong-ju

Advisor: Prof. Park, Hong-soo

Department of Fine Art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s the history of calligraphy art has continued on for more than 3 

thousand years, brush stokes have become the standard tool to evaluate 

the artist's creative process. Although it has a rich history, there hasn’t 

been much research on the conceptualization, after a period of Jinhan, the 

whole nature of calligraphy was touted as just another form of writing and 

therefore did not generate enough interest to motivate the research any 

further. 

In the late 1980's, Modern Calligraphy Movement actively sought out to 

conceptualize the justifications of brush strokes. 

Escaping the limits of Characters, and emerging as the new frontier of 

artistic expression, In other words, brush strokes are the icons of modern 

calligraphy.

A brush stroke usually is a single stroke of line or dot for writing or a 

painting. Also a way of counting the foundations of a character, and 

representation of the lines, dots and its flow brought on forth by oriental 

brush and its writing essential called M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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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rn Art has always been responsive to the forms of nature and its 

principles, and in its attempts to express such spirits, has been built very 

subjectively and ideologically. The most important expressive tool in the 

art of calligraphy is single stroke. 

It is based upon yin and yang, backed by enlightened expressions of the 

universe; it is a distillation of time and space in a single line that is a 

stroke. Recognizing the law of nature, law of order and circulation in a 

single rhythm, concentrated into a single effort. 

The form and emotions of a stroke should be excluded from any actions 

that are planned. For that is a method of learning the principles of nature 

and using that knowledge to put soul into the artistic expressions. To make 

the strokes into living lines, an expression of such stroke always coexists 

with the natural surroundings and practices indifference. 

After a critical review into your own nature, and careful examination of 

the creative ownership and distinction, you realize that, rather than a 

superficial appeal single stroke has the underlying mentality behind it. 

Traditional calligraphy was more of Artistic writing expression, in that it 

explores the given expressive medium, In Modern calligraphy, there is 

more freedom, in that there no more are any limitations from characters 

and the author is able to truly express their emotional subject in creative 

form. You are able to sing the law and principles of nature in time and 

space. 

Expressing not only external features, but also the internal order of yin 

and yang, hardness of the brush, emotions and personalities of a stroke, 

gloss, texture, and expressiveness is all determined by the climat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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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and condition.

To distinguish them in the oriental tradition of yin and yang, they come 

out to five different personalities. Gold, Water, Wood, Fire, Earth

Stroke with a gold characteristics have big and strong appearance, with a 

little bit cold personalities. Water strokes have the thinnest lines and most 

flexible, they tend to flow naturally like water and are recognized as calm 

and permanent. Wood strokes tend to have large scale, extravagant and 

very distinct in the beauty with prestige and authority. Fire strokes are 

very passionate, are rather hot tempered but also slim, sophisticated while 

Earth strokes are rather spacious, gentle, optimistic and peaceful. 

Justification of such strokes and conceptualization will bring forth new 

interpretations and contemplating on such new meanings and concepts will 

set stage to make modern calligraphy into more logical and rational. From 

that point on, research on such visualization and conceptualization of 

Strokes may be possible. When that happens, and such results crystallize, 

bigger artistic spectrums and dimensions will be shared between 

calligraphers on a scale of being able to distinguish diverse variety of 

expressions and auth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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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가 문 생  시  께    (書寫)  문

  체 (體用不二)  역  경  가 고 다. 그러  가 

고 가   계  문 생   문에  

문 가 단  시 과, 에  문  경   (漢字)에 뿌

    쇠   걷게 다. 

     문 생 에    ‘생 ’  

거 , 문    문에 문 ‘ ’개  식  문

계  견과 무     심에  그  심 게 훼

 다. 

   근 에 「 (中庸)」  ‘거동 동문(車同軌書同文)’  비 여 ‘ 차

 철  에 만   고,  문   생각   다’  

가 단에   문  체(體)  고 (筆墨)  (用)  

 들  쏟 짐   가 시키고 다. 그들   체(體) 고  

그  (用)  실에 동   다.

   문(Science)  다. 창 (field)과 (享受者)가  

다. 다만 다  과 달    그 역  생 경과 개과 에 문

 들   근간  루고  것  실 만, 그 다고  가 결  

문   다. 

  가 문  고 (線條)   , 감  고, 그 다

에 가 생  것  다. 만 에  계  극복    

  강 고, 그  다  그것  미  생  게 다. 

      과 창신(創新)   다 ,  

 그  그  그것  결  고  뿐 다. (臨書)가  

주에 들  시 가  만,  시 에      다. 

  ‘  과  ’  다  말  ‘ 1)’ 다.

1)  과 연찬과   시 다.  원  태  실 게  과  

 , 그 고 원    단계가  다. 그 가  가   단계가 과 

     다. 그럼에  고  들  단계에  가 

 것   고 , 실  집 (集字)  식  보   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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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감   미  걸러 고  

 신과, 그것  감각  감     과 

 병 다. 다시 말  신   그것   과 

  병 다  고,  결   과 식   것

다. 

   다. 그것  고 창  다. 만   

   문 다.  찰에   신   고, 

에  만  과 철   비   가  것 다. 

  그런  에  생   과 답 에 들여  가들에게  

 계가  에 다. 격 고 경  (師承) 계   

  문에 창  과 차  매 고,  과 심만

    폐 가  생 처럼 비  동  

  집단   고, 그것  계열과 계   

게    태  퇴 고 게  것 다.  신  

고, 식  과 만  것   매미   고 간 물과 다

 뿐 다.  그 물   거고, 또 그것  믿  무  가  

 실 다. 다가   단계에 달  들 , 그것  체  가   

 단계에  달   것   경 가 다 다.   과  계에 

  맥   집단  동   고   고 집  

, 그 고 창신과  가  간  동  강   계 문에 보다  비

 문  고착 다. 게    본  고 맹  과 답 만  

 주 들  집단  과  고에 염    고  실 다. 

   러  실 식   차 과  실  단에 주체   개   

동  1980   본격  개  시  단에 커다   러 키  짧  간

에 “ ”    게 고,  각  공 에  “ ” 문  신  에 

고 다. 그럼에  고 “ ”가 시 에  ,  보 에  신과 같

 에  가 체  그 미가 고 다. 그것  에   

  과 께 (轉變)  (變容)에  문   실 , 개 과 신 같

  가  미   식   체 창신(創新)  미  찾   만큼 단  문

  근  거 가  다. 

    에   공  공 들  거   1980   1990  에  

 가들 다 가 에   가들 , 규 미 신  열 가   

 실 다. 런 에  미 신들  주 에 개  동   만 

비 공 들과 신들에  곡 고  많  시 착  께 곧  체  시  

맞  만 가 문  역 , 문  역 ,   역 에  개  

찰결과에   갈  에  에  가고 다.  문 들  들 

공 역에  문  과   고 단  거   걸  들  주  

 계  주 가 , 에   비 공 들  규  과 신  공 들  

척 거   가    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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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것 다.    

  1980   가 가 고  묵 (墨守的) 고   

 계  극복     동  개  시 다. 그러  

  실험과 다  개   단에 커다   러

에  고  문  계  극복  고 30여  만에 다시 매 에 

빠   결과  다. 그것  동  과 열 만큼  

  가 고, 시 신과  가    과거  

식 에 매  과 심 만 개     가  

 신  실  시 착   문  것  여겨 다. 

  시   고, 역  창  보 거 , 창  것  개

    것 다. 무   역    민 고  

  시  과 께 창   고 과 답  복

다  그것  미 물  고 에   뿐 다.  

    문  식견(識見)과 (眼目), 그 고 철  찰

  주체  감   가  뿐만 , 그것     

고, 비   ,    또  당   에 다.

    담보   생   연  체계에   

고  과 창  에 다. 그것    (解

衣般礡)2)  신에  미   것 다.  

   경 에    시 신  다. 시 가  가  당연   

것 , 문   고, 심  연 경  시  에  

 것 , 만 에   것  다  그것  미 생   것  다

2) 『 (莊子)』,「 」에  말  ‘ 든 격식  고,  다   뻗고 가  게 

 ’  말 다.

     창  식 고    역    루    개  

  게 다. 그러  무 연  징   에  식  철  

고  ,      드러 고 다.

    식  가  계  포 ,  ‘ 취가 보다   다(意在筆先)’

고 , ‘처  쓴 것  가  취가 고, 에 쓴 것  처  것만 다’고 역 다.  같

   복   경 에  가  창 신  무 식   고, 심  

에  감  경  것  미 다. 러  에    가가 신  여

 보 , 맑고 가  과 께  고, 연 러  태  심신  컨  

  체  식    고,  다  헤  창  

 키   다  미 , 것  가  가    워주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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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뿌   문   시   에  동   

 식간에 태  것  첨단  가 체계  문 다.

  1960  시  포      개

고,  역   게 가   만,  들

 2020    문 시 가  것  에 견  다  

실   보 다.  미루  짐 건   시  시 4천 여  

‘역 시 ’  단원  미 고,  시  ‘ 문 시 ’가 

   닐   당 감   만큼 시  빠 게 고 

다. 

   역  문  에     크게 신 시  역 시  

고 다. 문  역 시  가  심    다. 말과 

 고  문 가 역 시    주  실 다. 그런  

  그 문 심  역 시 가  시 , 또  역 시 가  문  

에   것  닐   연  에 빠 게  들  보  시 다. 

    생들    생   들,  탈 (誤脫字)

 무런 생각  극   그것 다.  곧 가  

철 과 에  과  루   경  당    

시 다. 

[  1] '  등 생 ‘3)

3) 2013 05월27  20시19  다  가 시  에 .

   당   1월8  처  게시 만 4개월   5월 27   2만8250  ' '  고, 3467

  달  심  계  고 다고 보 .    다 과 같다.

생1 : ㉡┫집ⓔya? (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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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심  역 시 에    그 시  고 문   고 

,  볼       신  각 다. 그러  

고답  과 묵 (墨守的)       고  

에   창  과  신  결여  에 

고, 그러  연   개   창 보다   과 답 에 주

  보여     것 다. 

‘  문     다’  고답   고 에  

경  과 에  고  에 묶  에 다. 문 가  주

고 심 에 만, 문    문  본 단  

에,   그 체가 미   에  보   말  

 본  것 다. 

 문 가    가 ,    본    가 

다. 다시 말  문 가  식 ,  에   본

고 본 다. 가 문  계,  식    고,  본

  에 가  신과  담       다  과 

  여    창    다  신  본 문  주

 ‘  과  ’  다. 

  본고   개   문헌연  께 에  다각  근

과  여   당  생   동   

 고  다. 

 연  러  에   본 과 개  고 그것   묵

  (變容)  가  탐 고  다.  2 에   

체계가 워  시  (後漢代)에  다   고  

청 (淸代)에  문헌연    개 과  들  

생2 : . 강타 . ( . 원 갔다 )

생1 : ㆌ 빡 빡㉪ㅖ…╂.┯ (( 물) 빡 다) 

생2 : ㉮ 닷;; ( 가  시다)

생1 : 퓌공 . …  ㉧   망 닷;; ( 곤 . 그냥  보  맙시다)

생2 : 냐 ??  징㉠┤0ㅑ!!--^ (  거 ? 그럼 거 ) 

생1 : 5  망 퓌공ㅎㅒ  ㉡ㅑ㉸겡 .  에  ㉢ㅑ--;; (  말 곤  가겠 . 

 에  시다)

생2 : 그 ?? 그    찌. 쟝 여. (그 ? 그럼   .  )

생1 :   쟐가 ^-^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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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에  단  찾 고, 3 에  동  개과

에   여러 담     결과  탕   개   

에  다. 또 4 에  본 문  심    실체  

 창 고  에  근 고 , 에   

동   문  주역과   묵  격  고  

다. 다만 연  식견  짧  탓에 문주  본 에  근  고, 

연    돕   가 드 (guidebook)  , 가 다  

만 게 개  동 (同學)    다.

  문 에  (論及)   개   것   문  계  

   것 , 에  연  다  연 들에   것  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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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1   개 에  고찰 

    

   1. (字畫)과 (筆畫) 

 

  (書畵)  역  3천 여  동    ,  (書)  에  

문  창  께 게 개  다. 에 (圖象)   

고  보    고, 문 가 창  에  문 과 

병  또  , (牌印)  신 (信標)   시 에  각과 결

  문  문 에  고   차   계에  그 

 찾  볼   복 다4). 에  (劃)   그 과 

4)   문  연원     창 에 만 연  문 ‘ 생 ’과 ‘창 (創

製說)’   생각  다고 믿고 다.  갑골문    문 고  것   보  

견 만 보다   (陶片)과 (圖象)에 타   물 (物像)들   갑골문보

다 연 가  문 다.  시  각  동 에 타  연과 그 원   

본  과 들  과 에  간심  생 과 에  복   것

 고 ,  ‘창 ’보다  다 (多衆)에  생  ‘ 생 ’  근  것  타당

다고 여겨 다. 

     역 가 문 창   에  비 다고 주  것  시  각  동

가 에  과   견  문 다.  동원 과    것  

연   본  문  생  고, (指事), (會意), (形聲), 주(轉注), 가차

(假借) 등  문  창  근  것  타당 다고 보여 다.   2 (1120 )에 쓰여 

《 보(宣和畵譜)》16  「 」에 (書)  (畫)  본   에   것 다. 개 , 물고

,  등  (形迹)   만든 문   그 고   다. 그러므  과 문 가 생  

에  비  (書)  (畵)가 다고  가  것 다(書畵本出一體, 蓋蟲魚鳥跡之書, 皆

畵也, 故自蝌蚪而後書畵始分) 고 다. 

     (王維)  그  《 (爲畵人謝賜表)》에  ‘  그 에  비 고, 그  비

 (書)  다(卦因於畵, 畵始生書)’ 고 다.  건(乾: )·태(兌: )· (離: )· (震:

)· (巽: )·감(坎: )·간(艮: )·곤(坤: )  말 다. (卦)  걸  다  (掛)  여, 

천 만물   걸   에게 보 다  , 그  (陰爻:- -)  (陽爻:―)  1  

2, 또  2  1 등  비   게 짝  루 다. 《 (史記)》 < (三皇紀)>에 보 , 

  고(最古)   복 (伏羲)가 천문  찰  만들 다고 , 에    개  겹

쳐 (重卦) 십 (六十四卦)  만들     · 복(禍福)  게 다.  미루

 보건   그 에   것   연   (思量)  고    것  

다. 결  문  창  연   고 규   식    원 가 

   시   개  워  시  (指事)에  본 골격  만들  

것 다. 결  문 가 창  시   문 과 가  계  맺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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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가 고 비    다. 그럼에  고 에  개  

  것  (劃)과 (書)    고 동 게 여  에 

 연       문  것  여겨 다. 

  시  에   시킨 것  문 창 5) 고, 그것  곧  문

 역 시  열게 , 문 생  든  에    고 문

  게 다. 문  창 가 과 에 그   문에 

 쓰   과 규  게 ,  문  고  각각

 보다 ,  고 답게 쓴 문   태가   미  가  

에  것 다. 그  과 고  문 생   문에 ‘

 문   생각   다’ 고  개  고,  본  또

 ‘ ’  닌 ‘문 ’또  ‘ (寫字)’가  것  여겨 다. 

  문    가 문  단계   주     

컬 다. 고  문헌들 에  문  원에   들   

다. 『周易』,「繫辭傳」 에  “ 에  결  다 ,   

그것  계  , 든 들  그것  다 게 고 든 들  

그것  게 다” 고 고 다. 결  것  원시  

, 큰   경 에  에다 큰 매듭  매고,    경 에  

 매듭  매  다.6)

에  것 다.   

    에  (印章)  원  신 시  거 러 간다. 문   문   등

에  신 시  문 (陶器花紋壓印)들  견 고 , 시 에  물  과 

물 보 , 그 고 신  징    시  다.  (秦)  에   징  

물(法物)  식 , (漢) 에 러  신 (信標)  검 (卦檢用)  (佩用)  

과 결 다.

    게 여러 연  결 고  닭에  복   가 게  것 다. 다시 말  

 쓰고      각  곳  철 (鐵筆) 고 , 쓰  

에  , 죽 , 갈 , , , 등  고,  료에  과  문  또   

 다. 

5) 문 가  시 에  가     창  문 창 에  다. (黃帝)  

(史官)  창 (倉頡)   과 짐   보고 과 문 (鳥跡蝌蚪文字)  만들 다고 

다. 그 고 B.C 827  주  (宣王)  태 (太史) 주(籒)가 (大篆)  만들  다고 다. 

에  , 여  , 비 , 본 등  문헌에  보  것  보 , 시  말 에  문

  미  것  보여 다.  시 가 천   에  (李斯)가 문

  여  ․ ․ ․ 주  시  거   (大篆)  각  민  

또   다  미  고 거  동   고  그 과 가 다  것

들  시키고   여 (秦)  문  쓰    (小篆) 고 

다.    

6) 동,『古文字學 첫걸 』,  譯(동문 , 1995),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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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과  원     복 가  

만들고 창 (蒼頡)  문  만든 시 에  다.7)   고시 에 복

가  그 고  여 , , 물,  등 연   그

것  여 가 다고  고, 또      창  

  러러보고 천과 동식물    징  취 고 여  

만들 다고 다.8)  과 여 『주역』,「계 (繫辭傳下)」에  

말    다.

         포 (包犧氏)가 천      러러  에   찰

고,  에   찰 다. 또  짐 들  무    

찰 다. 가  에  취 고,  물에  취 여 에 처  

 만들  신  에 고 만물  실  다.9)

   

   체 에  가 가   ,  들  말  

  가 키 , 에 미 문   , 비   경

에 다.  또  에   체   고, 당시에  문

 민간에   고 다. 에  견 가  고 

,  에   단  찾 볼  , 에 러  

것  보  거연 등 에   간 들  실    다. ,  

  가   만 그  동  말  거 러 갈  다.10)

    체  문   ,  갑골 ·  

  · 에 , 그 고   · 에  그 

과 에  실 에  차 복  것에  간단  것   것  볼  다. 

 에    결  에    것 다.  

에  보   그 문  본    다. (짧  )  차

여 루  문  물  태   연물  고 개 고 간

 루  것  실 과 다    룬 결과 다. 

   시  연과 물  가  원시  본  계    

7) 민 ,『 철 과 신』( 문 원,1997), p. 42.

8) 동병 ,『 과 』, 연주 譯(미 문 , 2005), p. 36. 

9)『周易』,「繫辭傳下」,“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

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10) 동,『古文字學 첫걸 』,  譯(동문 , 1995),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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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에  같   공간  가   문 가 

다. 것   가  각 민  문  닮  고 문 에  

문   다.11) 

   연  물   것   다 다.   문  

므  닮  것 같  닮  고, 같   것 같  같  ,  

태가    미묘  시  같  식  고   다.12)

  『주역』에  “  신비  물건    것  본 고, 천 가 

  것  본 다”13) 고 , 복 가 만들고 그    

과  무 , 동물  무  ,   찰  것  징   

것    다. 

  여   그    가 말 “  뭇  뿌 ,  

 근본 다”14)  고  것과 같  미 다. 결   주만물  

  것 ,  그 다  것  미 에 에  말  생   

갖 다고   다. 게 에  시   가 그러 듯  신

   고 만물  실  다   담고  다.  

가가 무   가    다.15)

  에   말     그 태가 문 고 그 문  쓰  가 

 (書) 다.  체  본  체(五體)   ‧ ‧ 

‧ ‧   체  시  거듭  택  시  미감(美感) 고  

 다. 

   간 신    미  고 게 간 고 간   

다.   만들   다.  게 결    

만드  것  결 (結構)  고, (章法)    에    게 

 것  말 다.   곳과 공간     체   

루   미가 드러 게 다. 

  (筆畫)   심신 다.   열  물    가  

결  심 다.   과  시 고  ‧  ‧ 묵에  

11) 동병 , 게 ,  p. 40.

12) 宋民,『中國書藝美學』, 郭魯鳳 譯(東文選,1998), p. 33.

13)『周易』,「繫辭傳上」, “是故 天生神物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效之.”

14) 石濤, 『畵語錄』, 「一畫章」, “一畫者 衆有之本 萬象之根.”

15) 민 , 게 ,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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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   단   근본  다 다.

  ‘묵가 무(墨歌筆舞)’   과  역  주고 다. 말  

간    무 가  든    담당 다.16)

     가   태  가 고 다.  동 과 시간  

다. 가 비  공간  만, 또   시간 과 동  갖 고 

다.  든     징  가 고 다.

   미   각  ‘  에  러    것’

고 , 그  문에 그들  각  체 고 동시에 견실  다. 

그러   러   타 고 체  시  , 신에 

  시 다.17)

  에  (點)  탄생과 죽  미 고, 시 과  미  다.  

 체 거  고착   다.   물  그냥   태

만  시 과    (靜) 에 동(動)  포 고  것  

에  다. 에       생 체 다. 

또  간  루    연      것 

다.  그    그   근(筋),골(骨), (血), (肉)   근 , 그 근

 에 가 고  고 그 에 가 러  다고 다. 그    

체 고   다  것 다. 

[  2 ] ,」< >, 동 , 첩, 에 , 24.5× 70, 경고 물원.

16) ,『 』(  문 , 2005), p. 239.

17) 민, 게 ,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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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고 게 쓴 고  그것  고   건강  

다  결  다  가     실 다. 생   가

   여    에 생  다  그것  미 죽  

 다  문 다. 러  생  고 득   과 연찬

 드시 고 들  과   과  거 게  그 간   

 또  십   고  과 그 에 고  타 (他性)  

 게   신  본 (本性)  게  경 가 다 다. 

  가가 창  주체  본  고 타  가    맹신

 닭에  창  게 다. 『 』 「 , 무」에

     

         보  고  것만 보고,    고  

것만  것 ,   것만 ,    것   고,  

만 에만 만 고,  만   것에 만   것 다.   만

에만 만 고,  만   만  다 , 비  척   

 다 같  미  에  본  게  것 다.18)

 

고  것처럼  찰  여 에   루   것 다. 

 

   것   에  가  본  것 ,    

   것 고,     취  열  식

 보  문 다.19)

  역  가들   같   생  에 고 다. 동  에  

신, , 골, ,   등 다  가  가 고, 그     그 

 생    다고 강 다. 그 고 가   에 여 

 다.  가 각각  간  듯   다 다  그 근거  

 다  문 다. 가 간    가  닭     

 문 다.20)   가  에   생  들   

 그 에  주만물  생  (道)  (氣)  원  포 고  다. 

18)『莊子』,「外篇」, 騈撫:“夫不自見而見彼, 不自得而得彼者, 是得人之得, 而不自得其得者也, 適人之適而不  

自適其適者也, 夫適人之適而不自適其適, 雖盜跖與伯夷, 是同爲淫僻也.” 

19) 천 여 ,『 문 - 』,  譯(  가, 2008), p. 53.

20) , 게 , p.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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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주만물  (道)  (氣)  포 고 다  주   

 말에    다.  

 에   것 .  간  에 맡겨  것 다.21)

(聖人) 『주역(周易)』     만들  그 미  다 타 다. 

미   열    것   본채가 고,   열

고  에 타  것    다.22)

   본  문   본단  개체들  미 만, 에  

 그  단    등   에 그   ,  묵에  

 과 (線條)  말  것들  포 여 (筆劃)   

다. 

  에  들  가 에  다고 여겨  것들  보  

(王羲之,321-379)  『 (題筆陣圖後書說)』에 ‘  만  월  

견  등 무  같  다(須如萬歲枯藤).’고 , (歐陽詢,557-641)  

『 (用筆論)』에  

      

    쇠   , 답   만든 갈고 처럼   , 

고   처럼 험  듯 , 곱  비단 같고 맑  다.23)

 

고 고,  청  주 (朱履貞)  그  『 첩 (書學捷要)』에   

 

     에  근 과 , 그 고   ,  시  들   것  

비   것  여 에 무  말    겠 가? 개   생각  

 가 가 고  가 다.   말 , 근   것  과 

에   과  드시 들   다. 과  들   근  

생 게 다.  가 에   가    비집고  실  

 골격  루 가 다.  물과  맞게 여  게  

다.  에  ,   고 실  다.  다 , 

갗  여  태가 게 다. 그러    근골(筋骨)에   것 , 

21) 石濤, 게 ,「了法章」,“墨受於天, 筆操於人.”

22) 劉熙載,『藝槪』,「書槪」, 聖人作『易』, “立象以盡意. 意, 先天, 書之本也; 象, 後天, 書之用也.”

23) 歐陽詢,『用筆論』,“剛則鐵畫 媚若銀鉤 壯則啒唿而嵑嶪 麗則綺靡而淸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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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       빛  가 다. 그러므   근 과 골격  

 루  다.24)

고 주 다.  (褚遂良,596-658)  

    

       곳  에   것과 같  고, 주에  찍  것

처럼  다.25)

고  여  말  ‘ (錐劃沙)’  ‘ 차고(折釵股)’. ‘ 루 (屋漏

痕)’  말 등과 께  가    그 묘   가 

 다고 다. 

[  3 ] , < 탑 >, 당, 탑비, 탑본, 경고 물원.

  ‘ 곳  에  다’  것  첫째,   그   에 다시 그  

처  그   무       (一回性)  

강   것 , 째  곳  가    과  경 문에 

   철(凹凸)  생 게  것  생  가   체  

  것 , 째  곳   (緩急)과 심천(深淺)등  경

에  심(筆心)     다  미  것 다. 고 강   

24) 朱履貞,『書學捷要』,“書有筋骨血肉, 前人論之備矣, 抑更有說焉. 蓋分而爲四, 合則一焉. 分而言之, 則筋  

出臂腕, 臂腕須懸, 懸則筋生. 骨出于指, 指尖不實, 則骨格難成. 血爲水墨, 水墨須調. 肉是筆毫, 毫須圓健. 

血能華色, 肉則姿態出焉. 然血肉生于筋骨, 筋骨不立, 則血肉不能自榮, 故書以筋骨爲先.”

25) 褚遂良,『論書』,“用筆, 當如錐劃沙, 如印印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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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연 러   강  루 등 에  개 들  결 

같  연과 생 에 그 가  미  여 고   가 다. 

  (印印泥), (錐畫沙), 차고(折釵股), 루 (屋漏痕) 등   

에   경 ,  미 에  볼  그  그  에  

 태  다. 게   강  것  단   만 빌

 것  , 실 에   과 감    본  

에 시키  다.26)

  미 에   본     등  것  (一畵論) 다. 

 그  다시  돌     본    간 고 『 』에  

  다 과 같  고 다. 

  것   그    근본  뿌 가   경  

연  경 다.  그  그  생겨 고  개 , 간에  

 (   경(經))과 (   (權)) 다, 

 그 과 만  고 그  뿌   것   그 

 계보   것과 같다.27)

  과  (理致)  묵에 담   생     

   연   것  곧 다.  골격에   고, 

 돌게  생   강 (剛柔)  단(長短), 그 고 (含水力), 

 담과 갈(潤渴),   , (筆壓)  경 과 ,  계

과 , 그 고 (濕潤性),  등   료  경에  다 게 

타 , 무 보다  에  그  과  들고 생   

무 식  다고 다. 

  그러     크게 , , , ,  격  

, (金)   가   강   격에 간  경 고 차가  

, (水)   가  가 고 연   물처럼 연 럽게  

 격에   식 다. (木)    크고  개

 강  격에 다   께  격과     

 , (火)   처럼 타  열 과  격에  골격  강건

26) 민, 게 , p. 214.

27) 石濤, 게 ,「兼字章」,“一畫者, 字畫先有之根本也, 字畫者, 一畫後天之經權也. 能知經權而忘一畫之    

 本者, 是由子孫而失其宗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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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그 고 신경 고 다   징  고, (土)   

고   께 천  격에   여  탕    

    게 다. 

  듯 가   가  주  결  여 생  식  심미 감  

게 다. 동시에 복과  감     규  탐

다.  들   역  (用筆), 골 (骨肉相親), 연미(蠶頭燕

尾), (勢疾則澁) 등  결  등  가   에   

 개 고  것 다.28)

 2. (畫)과 (書)

  

   생  에 다.  드시 쓴다고 말 , 다고  말  

다.  쓴다  것  무  가. 가   감 (魂心)   것  고,  

 거  그  고 쓰  것 다.     그 에  천

만 가  가  신  들게  그  에    생  담겨  것

다. 동  징  ‘ (線)’에 고 동  극  고  

닭   ,  간 신  천만 가   징  에  다. 

  에  간    다.       원  

주   가 공간  다.29) 에       생

 동 , 또  동  생    가   문 고   

다.30)

   미 에  주    과  달     취 고 

다  다. 에  고  것   (書)   갖  

 것  다고   다. 근   문 (文豪) 당(林語堂)  

“   계  에  매   것 다.   미  

” 고 말 다. 것    원천  고 생각  것 다.31)

28) 민, 게 , p. 214.

29) , 게 ,  p. 358.

30) 민 , 『 철 과 신』( 문 원,1997), p. 156.

31) 게 , p.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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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  (衆有)  근본  만 (萬象)  뿌   ‘ ’  , 그 

  무 고, 그  무 ?

  과  만 , 것  (絪縕)  다.32)

        여 에  그  그  험 럽게 고, 물에  그  그 물  

러 게 고 에  그  그  게 다. 과  

만  묘  득 고   묘  달   개  신   창

게  것 다. 여    것  무  무  무  연

 미 다.     다   것 다.  결  

 개 다. 그 고 그것    창   에   창

 것  말  가  신   것 다.33)

  

  처럼  생  연   에 감 ,  다    

에   고, 그것들  묵에 시   생   

다.  결  연  고  찰  것  시  묵  

에 감  시키고, 생  결   생 과   

가   무 연      비   과  거 게 

 것 다. 

   그  것  에  것 다.  시   물건  

과 빛  채, 짐  들짐 ,  무   과 , 연 가

에   각  ,  든  그 본  에 게 들 가고, 그 

  식    가   보  다   그  

  묘  달   게  것 다.   가고  곳   것  

    시  것 ,    거  주   

  그 에  것 다. 다시 말  만    과 묵  

에  시 여    것  ,  가   게 

여 게 가에 신  맡  뿐  것 다.34)

            주   다.   체  달  매

체    문에, 문  결  식   여  감 

32) 石濤, 게 ,「絪縕章」,“筆與墨會, 是爲絪縕.” 

33) 金容沃,『石濤畵論』( 무,1999), p. 96~97.

34) 石濤, 게 ,「一畵章」,“夫畫者, 從於心者也. 山川人物之秀錯, 鳥獸草木之性情, 池榭樓臺之矩度, 未能

深入其理, 曲盡其態, 終未得一畫之洪規也. 行遠登高,  悉起膚寸, 此一畫收盡鴻濛之外, 卽億萬萬筆墨, 未有

不始於此而終於此, 惟聽人之握取之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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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경  만들  다. 러  것   신  

식  심미  취   것   다.35) 것  감  과 심미 

식     여 문  체  결   식  감  

 다.36)

   

   감       고  천착(穿鑿) 고 창신(創

新)  경계  공(獨工)  열   것  무  당연  고, 그  

  계  또    것 다. 그러  주  공간에 갇    

계   고  극복   문  식   거 고, 심

연에 감  본  천 (天性)   드러  말  가  

 가 다.   

  과  에 각(篆刻),   가 고  돌 쇠   등에 그   

 시 다. ‘ (書)’   ‘ (聿)’에  ,   

것  ‘ ’ 고,  계   미  생  결  듬 고, 

러  ‘ ’  탕에   식   ‘ (筆)’ 다.   

 보    고 ,    묶    고 다.  

    미  , 런  공  말미  비   계에

 매     게 다.  고   주  탄

 , 것  여 고 가    거  고 게 

 여 무   연   다. 러  것   들   

고 강  철  연 , 또       묘 다.37)

  그   무      다.     

그  그  든    다. 가 말  ‘태고무 (太古無法)’  무

 단   무(無)가 다. 그것  과 ,  무  개  월  

무 다.  무  여 과 무  여  다고 주  것 다. 다

에  그   볼  다. 

 득  에   게 다. 그 고 거  무,  든 가  

 원    것 다.  그것  단 게   게 생

겨 게 다. 그런   그   생겨 게  것 가. 그것  에

35) 민, 게 , p. 31.

36) 게 , p. 44.

37) 게 , p.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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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 게  것 다.  것  뭇  뿌 ,   근본 다. 

그 고  것  그  신묘  신  계에   드러 만  

간  식 에  그  감 뿐 다. 그   들  그  

  차    것 다. 그러므      체득  주체  

 만 생겨  것 다.  같          

 가 고   창 고,   가 고 든 다   꿰뚫  

   것 다.38)

   가 말  ‘ 무 생(有無相生)’과 맥 다고 볼  다. ‘태

(太朴不散)’에  (朴)  무  가 키 , 무    

체 가    가 태  (氣質)  가 키 , (散)  ,  

   것 다.  만   태 (太朴)  (散) 다  것  곧 무

에    것 다.  러  에    무  

갈 다.  『 』에   가가    

다고 고 다.

    에 고 그  근원에  달  다  것  

‘ ’  가     것 다.    

에 가  것  게  것 ,  가   에   게 

 볼  게  것  그 게  그  다  닌   게 

 것 다. 그    게  든 가  에게   

것 다.39)  

    다.  미  고  다고  여  

에  '미(美)'  말  똑 게 가 극  다. , 각, 

건  같    다  차  겠 만 미    

   견주   그 미  개    또  찾 고  

 과 에만 보 다.  고  미  보   찾    본

   것 다.

 에  과  다. 가    경 에   고  고, 

38) 石濤, 게 ,「一畵章」,“太古無法, 太朴不散, 太朴一散, 而法立矣. 法於何立, 立於一畫, 一畫者, 衆有

之本, 萬象之根. 見用於神, 藏用於人, 而世人不知, 所以一畫之法. 乃自我立, 立一畫之法者, 蓋以無法生, 

有法, 以有法貫衆法也.” 金容沃, 『石濤畵論』( 무,1999), p. 35 참 .

39) 게 ,「了法章」,“古今法障不了, 由一畫之理不明, 一畫明, 則障不在目, 而畫可從心, 畫從心 而, 障自遠

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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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다.   가 런   것

  께  것 고, 그   (陽)  다.40)

  (書)  본   곳  연  (金石),죽 (竹帛),  같  것

에 무 가  거  쓰거  또   것   동 다. 것  차차 연

  쓰  ,   그 체, 책   (書)  게 다. 

  (書藝)  (書)    고 말    다.   

  청거  (羊毫)  (長鋒)  많  다.   심신

 간  신과 같  문 다. 근골 (筋骨血肉), 신 맥(精神氣脈)   

다루  문에       것 다.41)  

  (書)   보    곳 들  고  것 고  물체

에  채  묻   다. 것   에    

 곧 다  가  말  것  말  '  다  가  여 

 심   것'  다.

   태미   가  과 에  결 다고   다. 에  말

 ( )  단  물    묵    “생  역

” 다.    에  고   타 고   여

고 드러   타 다. 또   각 과  에   다  

식  여 다   연  에 고 게 물러   여

 고 게  동  여  다.  것   에 동

 (生命)  껴    쇠 거  경 고 죽    주  

  것 다. 

  만   물결들    가   (相反相成)  동 식  

가  가   동   복  미감(音

韻美感)  생   ?  동 식   가   드러 만 비

 취  미감  생 다.  에  드시 곡 미    빠  

동  듬감  미가   것과 같다. 

   극    , 또 그것  미    것과 

40) 劉熙載,『藝槪』,「書槪」,“畵有陰陽, 如橫則上面爲陽, 下面爲陰, 豎則左面爲陽, 右面爲陰. 惟毫齊者, 能

陰陽兼到, 否則獨陽而已.”

41) , 게 ,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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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가 다. (後漢)  채 (蔡邕)  

        “무  (書)  연에  비 다. 연  미 생  여   고, 

 미 생  가 다.”42)

고 다. 것  여 다 과 같  것    다.  만물  과   

가   생  것 다.  동   생   

다.  연에   취 고 그것   연  태  다. 그뿐만 

 연     생  다. 여   미가 연   

에 근원    계가 다  것  실  연 생  동 고 

 , 역 과   다  것  미 다. 런 에  볼   다루  

 다 , 태 고 규격  식미보다   듯 생생 고 동

 미  식  미에 다고   다.43)

      공간  심미 식  동   공간 창 에 당  

 주 다.  묵  미 빛과 그  비  빌  다. 또  각과 

건 과 같  체   시   ,   

 공간 창 에  다. 동 시  들   쓸  주   매개  

,    다  가  여 문  루  것과 달 , 매  

가  고  공간  차 고 다.   쓸  ·가 ·

·  ·  ·갈고  등  여러   여,  가 

 쳐다보고, 가  근 고, 돌 가  것   고, 가  

, 고 짧고 고  것  시   당 게   게 

다. 그 고 또  (八方)  (點)과 (畫)  심  루   공간  단

 근골 (筋骨血肉)  생   공간  다.44)

  또   , 과   엎 고 러러보   돌 보고  

, 차가  고 보  , 과 가  , 체  공간

에 생  게 여, 시간  동 가  공간  룬다.   에 

거  거  맺  다. 고, 짧고, 고, 가  무   가   

42) 蔡邕, 『九勢』, “夫書肇于自然, 自然旣立, 陰陽生焉, 陰陽旣生, 形勢出矣.” 

43) 민 , 게 , p. 156.

44) 민, 게 ,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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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담담    , 고  것  타  고 고 택   

 타 다. 그  문에 ,비  빛과 그  빌    체감  

다. 동  에  강 고  것   러  공간  심미 식 다. 그들

 고   시  것   고,  동   시

 것  채 다. 걸  에  경물   것   고  원과 

동  가   것 같다.  각 가    개체  공

간  루  경물   것 ,  심  공간  에   체

에  루  것 같다. 그러  연   가  것  크게 고,  

 것  게  것  , 또  동   다. 물  공간과 심

 공간,  공간과 동  공간    연  것들  여 

다. 동  체감    비쳐  물  체에  것  , 

 과 같  묵  만들  체  미  강 고 다.45)

  채   (疾澁)  말  ,   가  게  

것  볼  다. 무  『 書法正傳』에 채   채염  그   

말  것에  게 고 다.

 에   가    첫째가 , 째가 다. 만  과 ,   

가     다   연 묘  경   것 다.46)

  여  말 고  ‘ ’   가 빠  것  말 , ‘ ’  것

  에 매 럽게 보   생  찰  말  것 , 게 

 연  에  생 게 다. 들    말 에  

‘ (挑夫爭道)’  동  ‘역 탱 (逆水撐船)’  말  다. 여  

  말 고 동  역(逆)  ,    거  여 

럽게 감   찰    강 게  다. 

  ‘다만  드러   여 에  다.(惟筆軟則奇怪生焉)’ 말  

다. 드러   여 역  취  연   찰  생겨  

생동감    게 다. 만   무 강  생동감    

뿐만  묘  취    다. 그  그  ,  에   

 그  것  철    그  것만 만 가들   겨 

45) 민 , 게 , p. 218.

46) 馮武,『書法正傳』,“書有二法, 一曰疾, 二曰澁, 得疾澁二法, 書妙矣.”



- 23 -

  것  보  드러   쓰     다. 

   가    가  큰 원    만든   다  

다.   드러  것   쓰  크고, 고, 고, 짧고, 

고, 고, 찌고, 고, 고, 택   , 또  (大小), 단(長

短), 원(方圓), 비 (肥瘦), 건 (乾潤) 등     다. 가 미 많

 에  묘 에   다. 또  드러   여 과  

  강건  갖 묘   창   다. 

  (澁)  게    ‘ (疾)’  가 게 룰   것  

다.   빠 게       빠 게  다  만 

게  폐단에 게 다.  게  가 러워 결   

가  다. 그러므   (遲澁)  시 여  (疾澁)

 경 에 러  다.  루   걸  걸      것

처럼 여   문에    짧   여러  쓰  것처럼  

다. 냐     여러 개  짧    루  문 다. 

게  고 짧  든 들  미 에 빠  고 강  시  같  맛  타

게 다.   『 병 』에  말 ‘싸    그 가 험

고 그 가 짧다.’  것과 같  다.47)

 3. (書)  (書法)

  과 묵  묵   다. 묵  그  과 , 담  

  과 물결, 감   듦  가  문에 간  

, 생  감동    가  다고   다. 러  묘  럽

 에  찰 (塗擦法)과 크게 격  달  것    다.48)

   물     달   물   본  것  

 물  고 간    다.49) 처럼 가들   

연  고  물  개   과  ,   

47)『中國書藝論文選』, 郭魯鳳 譯(東文選,2000), pp. 47~49.

48) 민 , 게 , p. 156. 
49) 동병 , 게 ,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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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 다. 그 과  달  에    그  다시  돌   다. 

 그  『 (畵語錄)』에  다 과 같  말 다.

  그  것   거  그  그     시  

 본 , 그 그    쓰고  쓰  가   

 다.50)

     문  차    시   과 결

 시킨 것 다.     미 , 것    무  

식미  식미  다  것    미가  식  것 다. 

 식미    고 식 ·규격  실  생 감과 역 감  

고 다. 그러  미  식  동 고 생동감    생  시  

 다  갖 고 다.  주    가 닌   

다  가 고  다. 그러므   고   

루  식미가 , 매  다 고 동   다 다.   

 가고 물  러가  (行雲流水)  같고, 골 (滑力)    

것 같  드러  고 강   고 근 것  에 맞  것과 같다. 

    또    가     창   

, 심  개   것  계  복과  에만 매여  쓴 것  

다.51)

   묵  주  ․ ․  물   료  다.    

에 검   쓰  고,    과 , 채  

  경시  심  물과 만 그  그 게 다.  실  

과 에   것  과   다. 과 에  과  주체

 경 , 여   경 에  매   역  다. 게   

결  에   그  과   다. 

   가  「 (永字八法)」   가  여  개  가  본  

 (側) ‧ (努) ‧ (趯) ‧ 책(策) ‧ (掠) ‧ 탁(啄) ‧ 책(磔)  개   

결 다. 러  본   ‘ 식’ 다.52)

50) 石濤, 게 ,「運腕章」, "一畫者, 字畫下手之淺近功夫也. 變畫者, 用筆用墨之淺近法度也."  

51) 민, 게 , p. 236.

52) 동병 , 게 ,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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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태   철 게 쳐  문에  게 물  본

  가 고  가 에  동  감  쳐   다. 

 문에 가  집 고 드러 게 동   징  타 다.  감

 식  동  미     다. 만   건  

 들  그  식  다   격에  원   것  다. 

   가 심 묵(沈尹黙)  찍  게 말 다. ‘   

 들  가  미묘 게  고  과 시  신  고 

달    고  공 다.’ 당(林語堂)  다 과 같  말   다.  

 ‘만   과 그  감   다   에   

 다.’ 미 가  ‘   쇠 만    

신  고 경계   고 달  민  다.’ 고 말

다.53) (宗白華) 『미 보(美學散步)』에  다 과 같  고 다.

 신  《 문 》 문에  문  에 여 , 창  처  

 만듦에 개  태에 거  문에  文 고 다. 그 에 

태  가    字 고 , 字  것   차  

많 다  것  말  것 , 문과    것 다. 간단    

들  水木과 같  것  문 다. 복    들  江河杞柳  같  것  

,  태  가  고  차  많  들 다. 러  

 쓰  것  고 에  게 書 고 다.  것  같  것  문

에[書者如也]  무   같게  것 므 , 쓰여     

같  ,   심 에  물   고  것 다. 

 과  물  근본  , 것  또  물  에 

 文   물 에 , 또  물 과 물   계  갖  에  루

 ,  단· · · · · ·천  등  규 과 결  루

다. 그 고 여  文    , 동시에 또  에게 그들  감  

   다. 게 감에  문  생 고, 문에  감  생  문  

곧  경    , 또   가  갖 고 미    

  것 다.54)

   (一劃)   워  책  18 (章)   심   

 체계  갖 다.    미가 무 가에   

53)『中國書藝論文選』, 郭魯鳳 譯(東文選,2000), p. 56.

54) 宗白華,『美學散步』,「中國書法美學思想」, 宋民. 郭魯鳳 譯『中國書藝美學』(東文選, 1998), p.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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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다 다.  곧 (筆道) 고 말   ,  

 (線條) 고 말  다.    시 에   

태고 에  천  만물   연 체  태에  문에  다고 말

다. 그     말   다. 그  연  만물  각각  

 갖 게 , 것  게  그 태  여  것 가  단  

곧 다. 

  천 에  물  만 (萬象)  천과 물  과 ,  짐  또  

 (性情), 가   각  식 55) 등등   많 ,  묘

 결  곽  그      문에   에  시  

  에  게 다. 그러므    게 가  가? 

과  고    곽  시 만, 그    

 주  고,    주  다.    

에  다.    그  그   갖 고 만 그 공(功)  체

다.56) 고 말 다.    매    단  다.  

 에    과   시키   계  

(運睕法:     )등과 같   주  시  것  러  

에    다.57)

    여러   같  쓰  그  다 고, 여러  께  그 

  다 다.  쓰  과 에    곧   규  다. 또 

    쓰  것  체   다.58) 

  에  ,  짜 , (章法)등  물  다. 그러  신  채 

  에 그러   계  쳐      맛

다. (運筆)   심경과 생 가 주  에  에 연 럽게 러간 

, 짜 ,  등  격   (品)  루 , 것  신  다시    

  러   다. 

     가 만 들  보  문  가 고  , 문  과 

55) 石濤, 게 ,「一畫章 」, "山川人物之秀錯, 鳥獸草木之性情, 池榭樓臺之矩度, 未能深入其理, 曲盡其態   

 終未得一畫之洪規也." 

56) 게 ,「兼字章 」, "字與畵者, 其具兩端, 其功一體."

57) 갈 ,  『 』, 강 식 譯( 돌 게, 2010), p. 476.

58) 孫過庭,『書譜』, "至若數畵幷施, 其形各異, 衆點齊列, 爲體互乖, 一點成一字之規, 一字乃終篇之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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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겨   개   것,  간  다시   , 

생체 듬   듬과 같  동  그 고     다가 다시 

  간  등  들  다.

   시   그 험 러   것 ,     

그 신묘   것 다.  가가   여 매 에  

  험 러  가  것 ,  가 신   생동  체험

   신묘  가  것 다. 에   험  감 다 

 그  체험  신   체득   그것  단  만 고 

  가    것 ,  체험   감 고 다   

 험 러     갈  다  그것  단  만 고 

  가    것 다.59)

    보   에  고  에  다. 들    

에  갈    ,  검  과   것 고 다  

 크고    공  루 다  것 다.  갈    

고 맞물   동   주  생 가 게 다. 과  에 동  철

 과 심미 취가 포  다.60)

  가   쓸  연계  각   다   그  과 

 공간에   만드  동시에  주  감과 에  미

 여 시간   가  듬감  드러 고 태 (情態的) 시각  동

태 (動態的)  시킨다. 게 가   들  여  그것

 본 에  에  심  것  게  게  경  

게 다.  경   가   다.  묵과   

(象內之象), 가  과 감, 심미(審美), 취미 등    (象外之象), 그

고 신  고 체 (體現)  무  다. 감   과  차

 공간  에  연 과  여   다. 61)

59) 石濤, 게 ,「筆墨章」, "墨之濺筆也以靈, 筆之運墨也以神, 墨非蒙養不靈, 筆非生活不神, 能受蒙養之靈, 

而不解生活之神, 是有墨無筆也. 能受生活之神, 而不變蒙養不靈, 是有筆無墨也."   

60) 동병 , 게 , p. 75.

61) 게 ,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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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書法)과 문 (文字)

  문 가  곧  게 고   주    

다.  고  각  문   과  다. 비   천 

    원 에  결  가 다. 

   체    복  것에  간단 게 고, 식

  쓰  것  고 고 (書寫上)  만 에  빠   

다. 러    들    빈 짐에   

 문   간단 고 게  에 다.62) 

  가  과    그 강 과 고 · 듬 등  규   

여 연물 과 가  과 감  심미  들     

고, 객들  여  게   신채, 감 과 경   닫

게 다. 가 타    태가  미  비  짙게 고 

,  간단   주   과   것 다. 가 

    천천  감 다.   게·가 게· 게·

게·짧게 시킴  가  고,  고,  고,  

고, 찍  등  각   생겨 다.  결   간단 만 과 

 태   다.   다    공간   

태   것에  게  고    경계  

다.  · ·       고 시

다.63)  

  ·당 에  미 체  각   ,  주  체  

다  고 과 결    여러 가  격과  창

다. · ·  각 체가    계    

   가  보   체 다. 64)

   실  문  시 , 감 식    식  만들  

다. 문  단  만 여 개  달    문 만, 

  체  게 창 여 (靈活) 게 감  달   

62) , 『 고 』,  譯(동문 , 1993), p. 200. 

63) 동병 , 게 , p. 41.

64) 게 ,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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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가 고 다. 

  가  감(情感)에  (符號)  식  룰   것  다 과 

같   가   원   문 다. 첫째,  에  비 , 

 미  런   여  과 결 , 그 고 (章法上)에  

루 다. 그 고 각  (象形的) (圖畵)  과  가  

게  과 결  루  문에, 것     식

    것 다. 째, 동    공  에 다고   

다.    여,  가볍고, 무겁고, 고, 게  강

고 드러  것   고, 고 가  것  시    미  

타 고 다. 것   채  말  

 드러    여  생 게 다.65) 

 것 다. 문    물   동시에 다루고 다  에  

그 체가 문 다. 그  시 (詩書畵) 체(一體)   식   

과  (德目)  문 철(文史哲) 고, (儒佛仙)   계  

 것  다.66)

 문  (子)  ,   쳐 다  듯 다.  다  것  

체    가    다.67) 

  미   단    만 그럼에  다  과 찬가   

규  공  갖 고 다. 문   쓰     것  , 문

 에  러  , 집 , 포 , (辨爲)같   개  겉  

타  것    닦다 보  문득    묘  비경

 게 다.  문   창  다. 

   문  그  다. 원시  그 문 가 차차  거듭  

실 , 식 , 고 그 과 에  '문 (文字)  미  '  식

   다.

65) 蔡邕,『九勢』, "筆軟則奇怪生焉."

66) 민, 게 , p. 233.

67) 劉熙載 , 게 , "字之爲義, 取孶乳浸多, 言孶乳, 則分形而同氣可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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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주 연  에  ,   문

 문에 다 (意象)  미   생   고 

다. 그럼에  동  실   다가 (書聖)  컫  가 

  게  고   닌 문(一門)  게 

다.

  (書藝)  에  (書法), 본에  (書道)  다.   단  

미  겨보   가   여러 가   폭 게 고  닦  

 에  가  시키  것 고 생각  볼  다.

   문     다고 만,  본  (前衛) 

(書道) 역시 (一筆一劃)과 가 (一氣呵成)  루 다  그것  

 주에 다고    것 다.  묵   묵 에  

단과 듬   , (訂定)   복     다.  그

  복  그   다.  그  각각 다  , 각각   

 가 ,    간에 든  담    것 다.  

 생 과  같다.  에 다. 다  처럼 거  복    

다. 그  간에 든 것    것 다.  같  맥 에   다

과 같  말 고 다. 

  고  것  천 만물  그 에 다 포  것 다.   

 들 고,    들 고,    들 다. 것

   창 여 생시키  또  창 여 그  루게  것과 같

, 같  연  생 에  말  가가 에  창  

 본  루  것 다.68)

   연에  (象)  취  만들 다. 그런    (具象)  닌 

 다.  과 에   그 미감  원천   연 생

 가  (  생 )과 (  동 듬)에  찾고  다. 

   과 신  간  생  다. 고 들   , 결 , 

, 묵 (墨法) 등 묵   극  고   간 신   

또  연계 생  동   각  과 에  연  시 다. 

68) 石濤, 게 ,「尊受章」, "夫一畫, 含萬物於中, 畫受墨, 墨受筆, 筆受腕, 腕受心, 如天之造生, 地之造成,  

 此其所而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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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보(美學散步)』에  다 과 같  말 고 다.

 에   쇠 고 가   신 여  고  경  

  민   다. 3   매 다 그들  체가 , 그 

시  생    신문  다.  거    격  

천    시  고 ,   가 건  격

 천에 거 여 시   것과 같  것 다.69)

 (衛夫人)  「 (筆陣圖)」에 “  신  고 물에 감동  

  ,    말   다.”70) 고 다.

   

 에  가 고, 가    것 다.   러

 것 ,    물러가게  것 다. 과 가 동

 고 실   다   돌고  다고  본  찰  미  

닫게  것 , 또 그   빛  것 ,  묘  가   

 것 다.71)

 ‘   다’  말  ‘  다’  말     것  

  것 , 것  곧 극    것 다.…… 단 그  닫 다  

곧 동시에 그  고  창  계  에 공  닦  다.72)

  말 다 , 고   미  계  에    과  심미에 

포   다.  미  주   과 심미 감  에  검 , 시  

문  등과 같   식에  (濟度)  공 (功能)  강  

다.   미    신  실     문에, 

타 다  처럼 건  주    다.73)

69) 宗白華, 『美學散步, 中西畵法所表現的空間意識』, "中國音樂衰落, 而書法却代替它成爲一,  種表達最高境

界與情操的民族藝術, 三代以來, 每一个朝代有它的書體, 表現那時代的生命, 情調與文化精神. 我們幾乎可以

從中國書法, 格的變遷來劃分中國藝術史的時期, 象西洋藝, 術史依據建築風格的變遷來劃分一樣."

70) 衛夫人,『筆陣圖』, "自非通靈感物, 不可與談斯道矣."

71) 石濤, 게 ,「了法章」, "法無障, 障無法, 法自畫生, 障自畫退, 法障不參, 而乾旋坤轉之義得矣. 畫道彰

矣. 一畫了矣."  

72) 게 ,「變化章」, "至人無法, 非無法也. 無法而法, 乃爲至法. 凡事有經必有權, 有法必有化, 一知其經, 

卽變其權.  一知其法, 卽功于化." 

73) 민, 게 ,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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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畫)과 문 (文字), 그 고  

  문 가      매개     가 

문  계   고 그  에 갇  계  고집 다    

 에  그  차 가  거 고 생각 다.   그

 복  (再現,representation)   주 에  다시  

(expression)  문 다. 에  문     

 매개역   것  뿐 다. 

   역    동  다 게 다. 문  공 문

 주   문 다. 러  문  들  물 망   만 시 주

 것  동  다.  다  생  강식   신  다. 

  생 경    가   시  과  고

 시 고 경  루 다. 

   주 문 가   다. 문 가  역

 에 다. 그   심미  개  고 물   채  시

고 과   창  다. 고 신  것     

식에   다 과 문  에  들 맞 다.

  과 미  에 들    타 다. 그것  심미  

  고 에  과  주    태가 닌,  과 채, 

그 고  감 식  달  식 다. 러   심미  

  그들     신   동  에  돌 다.  객

 물 에  고  문  과 결  게 감  달

   닌 에  러  것  고 다.  에 

  미  계  고 ,   미  탄생에 매  큰  

주 다.74)

   태가 과  체  본   문에 고  미  

  규  고 다. 첫째, 물  보고  취  것 , 째  

식미에 여  규  다. 여    에  것 고, 

  에  다. 에   물  보고  취 다  말  

74) 민, 게 ,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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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에  생 고  물  태· ·  등  심미 계  찰

여 거 에   것  개 여  것 다.75)

  가  간가결 (間架結構)  문   문  쓰  

(書寫藝術) ,  문     식과  

가 신   감    (純粹造形藝術) 다. 주

 공간 에 연   묵  고, 생  (無碍)   

  시 신과 문    에   창신(創新) 말  

  개   가  것 다.

   1920   본     묵 에  비 다.  

1970 고  1980  무  본과  미    다  

  미   고 다.  계미 에 동참  

 식  다.  가 문    계   그 

 여 보  창신  열망  다.   고  시

고 다. 문  결  에 매    , , , 감, 동감, 

 비 등  미  에 주  고 다.  신  여 

료  시 여 각 료  공  동원 여  신 채 크   

등 료  고  신   곳   등  여 감 

체감 식   극  등 시각 과  극  고 다. 76)

   고  차게  ‘    ’ 가에   

고 다. 그가  고    단   에   것  

 근거  것  다.      다    또  

    다  에   것 다. 또   각각 그가  

 다 고 창   고   과 감  달  그가 고 

  각각 다  문 다. 만  가들 각  과 생  , 

 무시  채 가들에게   시     고 

다 , 그것  곳   과    에 가   것

과 같  것 다.77)

   다 과 같  말 고 다.

75) 동병 , 게 , p. 45.

76) , 게 ,  p. 154.

77) 갈 , 게 , p.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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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문 다. 게   염과  

 과 에 가  게   가 그   에 들

  다  말 가.…… 찌  것    무  들  

 겠 가?78)

2  과  주   주

  1. 골 (骨氣論)

    1) 동  (衛夫人)  『 (筆陳圖)』 

  골 (骨氣論)  강 여   개     러 

 말  에  찬   말  고   에   여 심

미주    다. (書論) 에  골 (骨氣)  말  

 미  고  골(骨)   골 (骨力)  말  것   

에   것  근(筋)   말  생 다.

  골(骨)   에  비   것  과  태  감 그 고 과 

것   미감에  것  말 다. (氣)    가  비

  식감에   신  미   에 주   다. 

   골   미  다  골 에  과  그 고 미  

징  고 볼  다.  미  골  골 (骨力論)과 (氣論)

 포 고 또  것들에  계  포 다. (氣)  것   생

과  타  것 다.  창   가   , 

, 신  가  다  문에   고 다채  격과 체

미  다  묘   타    것 다. 

  가들  골  말   개 고 골  많    미  다. 

78) 石濤, 게 ,「變化章」, "我之爲我, 自有我在, 古之鬚眉不能生在我之面目. 古之肺腑不能安入我之腹腸

,……, 我于古何師而不化之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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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謝赫)  동물  골 (骨力)  빌    비  것  결  

체  골격  가 키  것  고 생각   다.79) ․  시  골(骨)  

것  신과 태 또  미   등  말 다. 여 에   골  과 

   고 결  신과 태,  과 식 또  미  

  체  루고 다. 골 에    골  무 가 

 다. 

    에  물   가  채    

가    찬  고   비  , 

『 신 (世說新語)』80)  보  곧 그러     다. 또  당시  

  (五官)과 (四肢)  징   단 다.   가  원

 말미  물  단 거  물     ‘ 골(奇骨)’  ‘천

골(天骨)’  여 골(骨) 가  비 가 타 다.   골  체 골격  

 가 키  것 고 생각 , 골   쓰    동  

고 단     가 키  것 다.81)

    

    골  많고     에  많다. 골  많

고 에   것  근 (筋書)  고, 에  많고 골   것  

묵 (墨猪) 고 다.  많고 근   것   고,  고 근

  것   다. 82) 

  민(李世民) 또 “  그 골     생  다.”83)

고 다. 

  (衛夫人,272-349)84)  (楷書), (行書)에 공 (工巧)  『 청

79)  갈 , 게 , p. 91.

80) 『 신 (世說新語)』   (宋)   경(劉義慶:403∼444)  집  (後漢) 말  동

(東晉)  들   엮  책. 

81)  갈 , 게 , p. 88.

82) 衛夫人,『筆陳圖』, “善筆力者多骨, 不善筆力者多肉, 多骨微肉者謂之筋書, 多肉微骨者謂之墨猪, 多力豊   

 筋者聖, 無力無筋者病.”

83) 李世民 ,『論書』, “惟在求其骨力, 而形勢自生耳.”

84) (衛夫人, 272-349)   鑠,  茂猗 다. (西晋)   (252-291)   

  개衛凱  (220-291),  ,  들  개衛玉+介등과 께  

  집  찌  무 가    들 다가 가  원망  게  

  가 고   다. (李矩,?~ 325)  처    다. 

   주  역  매  역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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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法淸華)』에  (鍾繇,151-230)   고,   , 

  견  당  (李嗣眞, ?-696)  그   上品  쳤

므   에게   가   것  만  가 죽  

42  에 태  문에   보 가   것 다. 

    미   에 드시   취(趣)    다고 

다. 에  역시 그     고  여 가 그 고 러  

다   다.

   또  “  여    ,  보고  취 여

 다.”85) 고 여 골   결     것  취

다.

   2) 당 과 (孫過庭)  『 보(書譜)』

        

   동 (東漢)시  (六朝)시  거  동  많  가 집

고  당 (唐代)에 러 당태   과  채 에   

  그 과  비      달  가 게 다. 

  그 고  에 과 (孫過庭)86)  『 보(書譜)』가 다  과  

닐 것 다. 과 (孫過庭)  ‘골  보  다(務存骨氣).’ 고 말 여 

골   고 다. 

  과  당   (虞世南)과 민(李世民) 등  체계    미

  계  시 다. 과  역  가에  식    

고    그 고 헌  께 비  그들   비  

 다가  죽  가 천  동 (317-420)  과  에  집  것  

보 다. 그  (鍾繇)       쓰고 (正書)  묘  경 에 들 , 

  그  웠다고 다.  갈 著, 강 식 譯, 『 』( 돌 게, 2010), p. 90참

.

85)  王羲之,『筆勢論十二章』, “放縱宜存氣力, 視筆取勢.”

86)  과 (孫過庭  648?~703?)   건 (虔禮)  (富陽 , 강 ) 다. 고  고 문

    (二王)  천착 여 과 실  겸   가 다. 당(唐)  

(張懷瓘)  『 단』에  과    "儁拔剛斷 尙異好奇" 고 고 신(神)·묘(妙)· (能) 3

 가  에 열 다.『 보』  에 여 당 에  천  가 고  

무 빠  단  다고 가  ,  에     다. 40 에 

여 주 참 과 참 (率府錄事參軍)에   참  물러  빈곤 게 다가 

 식 (植業里)  객 에  죽 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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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에  과   다   과 미    

   미  에  고 다.   에  과  

‘ (中和)’  심미   탐 고 그것   미  근본  

『주역(周易)』  비 여 『 (論語)』, 『 (禮記)』, 「 (樂記)」, 『

(老子)』, 『 (莊子)』,『 (淮南子)』등 가 과 가  여 

신  견  고 다.

  청   찍   여 “  < (樂毅論)>·<동

찬(東方朔畵讚)>·< 경(黃庭經)>·<태 (太師箴)>·<蘭亭序( )>·<고 문

(告誓文)> 등과 과  < 보(書譜)>  , 감과 미, 신과  미

 극  다.  물  여 달 고 과  또  근본  

 다.”87) 과  말  감과 미 그 고 신과  미  극

 다고  것  보 ,  과  미   감 식

 고 다  것  고 다.88)

[  4 ] 과 , < 보(書譜)>, 당, 첩, 에 , 만고 물원.

  과  『 보(書譜)』  (書)   격  많   주역   

 규 고 다.  미 에   원천  역  에 근본 고,  

87) 劉熙載, 게 , “右軍樂毅論, 畵象贊, 黃庭經, 太師箴, 蘭亭序, 告誓文, 孫過庭書譜論之, 推極情意神思  

 之微. 在右軍爲因物, 在過庭亦爲知本也已.”

88) 민, 게 ,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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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시원  다고 본다. 가  천  , 천   철  

그  근거  다고 본다. 과   에 여 다 과 같  말 다.

 감     것  시경     체득  것 고,  

쳐 고  든 것  과  에 근본  찌 겠 가?89)

   문  크게  가  말  다.   간  연 러  감  

 다  것 , 다    천    다  것

다.90) 

  과 ‘ 에  많   , 골 (骨氣)  드시  다.’ 고 

다. 그가 말  골 가 가 키  것      과  에 

  타  다.  에   뿌  것  골 가  

것   말  것  다.   쓰     가 고  

 것처럼   에 거  것 역시 골 가  것 다.91) 과

 골 (骨氣)에 여 보(書譜)에  다 과 같  말 고 다.

 만  여러 가  미  들   취 고  다  역시 골 (骨氣)  가  

 갖   것 다.92)  

 또 연  묘   것과 같고,  룰   것  다.93)   

  과  골 가  다 에 과 택  그 다   다고 말

다. 여  에 골  무    고, 

   골  므    에 뛰   

미(盡善盡美)  그 말  루  다고 고 다.94)

  그  또  다    생동   식 다.『 보』에  

과   ‘ 달 (表情達性)’   강 고 복   것  

  미  에    게 각   가  가

고 다. 과   과 창 , 감 과 비  등  에   미  

89) 孫過庭,『書譜』, “豈知情動形言, 取會風騷之意, 陽舒陰慘, 本乎天地之心.”

90) 민 , 게 , p. 425.  

91) 천 여 . 『 문 - 』,  譯(  가, 2008), p. 54.

92) 孫過庭, 게 , “假令衆妙攸歸, 務存骨氣, 骨旣存矣.”

93) 게 , “同自然之妙有, 非力运所能成.”

94) 과 , 『 과  보 역 』, 태  譯(미 문 , 2008), p. 90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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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징 다.  같  닭  그가 ‘ 동

(和而不同)’  철  미    탕  고  문 다. 그 『

(論語)』에  ‘  동(和而不同) 고  동 (同而不和) 다.’

고  철   ‘   만  고   루

만  똑 같  다.(違而不犯. 和而不同.)’  미     

시 다. ‘ 것  시 에  고,  폐단  께  다(古不乖時, 

今不同弊).’고  미   역 에    ‘ (中和)’  미  

 시킨 것  ‘ , 동(違而不犯. 和而不同).’   

 식미에    ‘ ’  미   시킨 것   

다. 

   3) 당 (張懷瓘)  『문 (文字論)』 

    

   ‘ 신골 거 (風神骨氣者居上)’ 고 여 에  신과 골

가  것   다. 러  신과 골  건 고  신  말

다. 당  골   들  고  골   강건  골 과 

 골  말  것 다. 또  그  “만물    찾 , 근골  태  

고, 신과 감  다.”95) 고 골  에  근골   

고 다. 

  각 시 다 미감과      것 므  미  열  

 것  매   것 다. 그러  시     공  미감 

또   에   (晋)  고  신과  갖  

(韻)  그러  것 다. ․  시  ‘골 ’   ‘신채 ’  본 과 맥  

같  다고 보  무  것 다. 

  시      당  (張懷瓘)에 러 (寫

意書風)시  다. 건(王僧虔)  과 (孫過庭)에  

‘ 신(以形寫神)’․‘ 신겸비(形神兼備)’  시 다고 다 ,  

 곧 ‘ 취신(遺貌取神)’․‘ 신채(唯觀神彩)’  시  연 것 고   

다. 당  (張懷瓘)  『문 (文字論)』에  다 과 같  말 다. 

95) 張懷瓘 ,『文字論 』, “索萬物之元精, 以筋骨立形, 以神情潤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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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채만 보고  태  보  다.  만   

게 여 묘 게 , 물에    , 무 들 

 겠 가?96) 

  그   같   감 식  주  심미   강 고  

식에 매  것  다.   에     신

 고 태    신채  보고  보  말  다  것 다. 

 과  타  문에 게   만, 신채     

문에 가 다. 그러  당  (張懷瓘)  에 여 매  미 

 말  다.

   각각     매  , 물    

 말  가 가? 맹    신채가 각각 다    것  

본  것 다.97)

      신채(神彩)에   돕  다 과 같  문  다. 

 신채(神彩)  과 같  생 가 물 거 고, (禽獸)  같  생 가 

,  신   것과 같다. 그 고  물 거  생   

  무  , 그 고 짝    에  다. 

(禽獸)  생  고 뛰    과  신에  

보 다.  신과 채   심 , 그 고 태  동거 에  보 다. 

  룬   여  에  신채(神彩)가 드러 다. 가  비

   쓰 만,  미 개   달  것   물  결

 생  태  거 ,  가 신  비   가  생  

타 다. 가가  신채  또   단계    다.  각  

만 생 가  가     생  같   것  

 신채 다. 가 ․ ․ 개․매  같  신채   미 생  체  동

   신  다. 만  다시  가   만든다

  고     여 에 들   다  고  단

계에  것 다.  같  (張懷瓘)  주  규  본  ‘생

’ 또  ‘생 ’  신채  다.  연    것  

96) 張懷瓘 , 게 , “深識書者, 唯觀神彩, 不見字形, 若精意玄鑒, 則物無遺照, 何有不通.”

97) 게 , “夫草木各務生氣, 不自埋沒, 況禽獸乎, 況人倫乎. 猛獸鷙鳥, 神彩各異, 書道法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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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것 다. 그    무척 다. 

   (張懷瓘) 역시 태  신  계에  태   강 다. 

그  말 , “그 체가  것  그    문 다. 과 

 타  가 고, 채  신    다”98) 고 다.  

   문   연 물  체    만 문  

식   태  그     ,     

  연 만물  에 여 강  심미  감  강   다.  그

 태  신  계에  태   강 , 묵  감  

취  탐   다  주  다. 

  가  가      규  검   

 본  여 객  미에   실 고 미   갖  

식  여 신(神)․묘(妙)․ (能)  미  주     식  

개척 다. 그  역  가  에  다 과 같   다

 신과 골   것  에 고, 연미 고 공   것  에 다.99)

  문  극  묘      그  타 ,  보  

시 게 다.100)

   가  과 감   무  경계  고   가 담  

 보  에게  그 미  감동  크게 달   다  것  말  것  

  다. 

  ‘  신채만 보고  태  보  다.(惟觀神采, 不見字形)’

 말  에  (字形)  보  고  신채(神彩)만 본다  심미  

 창  것 다. 그가 무 (無法)과 (興會)  시    

러   탕과  당(盛唐) 시 에  가들에게   주

다. ․ 경․ ․ 고  등  들과 미  에 그  여 

 에   열게 다.  만주 (浪漫主義)  (寫意

書風)   (狂草)등  등  경  다. 그러    

 그것과  다  것 다. 그  무 과 무  창 신  강  연 러  

98) 張懷瓘 , 게 , 其形悴者,其心不長,狀貌顯而易明,風神隱而難辨.

99) 張懷瓘 ,『書議』,“風神骨氣者居上, 姸媚功用者居下.”

100) 게 . “翰墨文章至妙者, 皆有深意以見其志, 覽之卽了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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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여겼 에  연에  고 공  탕   다  

다. 

  (張懷瓘) ‘무 ’  개     에 매  것  

고   것  당 가 ‘ ’   시   감 다  무척 

 고   겠다. 

   같   시  태동 여   신채  당  에 러 

  맞게   에  그  다고   다. 

건(王僧虔)  과 (孫過庭)에  시  감과   루  

  신  태   것  강 고 러 태  신  겸비   

것  강 다    보  고  신채만 본다  심미  창

  태  경시 고 신   여  가 생  것 다.

  "   것  고,   것  가 다."101) 고 다. 

  여  고, 신   태   다  미  것

다.  문 에  다 과 같  말 다.

 가   것  고    고 문 과  묘   것  

탐 고, 만물    찾 , 근골  태  고, 신과 감  

 다. 비  취  에 만,  과 에   신  

여     에  다.   냥   

것 같      강    가 , 또  룡과 뿔

    에,   또  고   본다. 것들  

과  탐 여 러  규 에 집 에 문득  개가  것 같 ,  

   심  다.   듯  것에  고, 신과 

 에  다.  보 , 그 과  고 여 연 , 가  

 다.102)

  여  말  생동감  다든  또  과  게 다든  연 다든  

 말 , 그가   다  징 다. 그  에  신과 골 가 

 것   여 고 다. 러  신과 골     건

고  신  말 다. 신  다  것  에 험 고   

101) 張懷瓘 , 게 . “縱心者爲上, 縱眼者爲下.”

102) 게 . “僕今所制, 不師古法, 探文墨之妙有, 索萬物之元精, 以筋骨立形, 以神情潤色. 雖迹在塵壤, 而志

出雲霄, 靈變無常, 務於飛動. 或若擒虎豹, 有强梁拏攫之形, 執蛟螭, 見蚴蟉盤旋之勢. 探彼意象, 入此規模, 

忽若電飛, 或疑星墜. 氣勢生乎流便, 精魄生于鋒芒, 觀之欲其駭目驚心, 肅然凜然, 殊可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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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  미  말 다.  헌 (王獻之)

  게 보게  것 ,  그 신   고  게  

   강  미   문 다.103)   게  감 

식  주  심미   강 ,  문  식에 매  것에 

  다.

      것  신 고,   것  태  것 다. 

그러므   고 말미   본다  것   미  체득 여, 여 에  

보 여 가    감  달  다  것 다. 게 여 달  

심미  개  여 신에   미   게 여  다  것  주

다.  그    게  신  고, 태  

  신채  보고  보  말  다고  것 다. 것   신  

 여 고 태  가볍게 보  것 다. 그  러  에    

,   쓰  것  문에 태  닮   말 고 다. 그러  

 태  에  다고 다. 그    신  고  

  것  창 , 신 ·묘 ·  등  가  격   , 

 당  에  · ·  3  체  것  다. 또  그

 주 연 럽고  신   신  강  다.

  감과 신   주       천  감에 

매   것  창 , 무  무  창  신  강  다. 그  

연 러  것   여겼  문에  연에  고, 다 에 공  탕

  다고 , 게 연 럽게   뛰 고  

거   곳  달 간다고 ,  고     

 다고 다.104)

   4)  동 (蘇東坡)  (五氣)

  동 (蘇東坡)105)   가    신(神), (氣), 골(骨), (血), 

103) 민, 게 , p. 106.

104) , 게 ,  p. 117.

105) 동 (蘇東坡)蘇軾,1037-1101)  시   문 에  당 가(唐宋八大家)    그

고 에   4 가   다. 문 에 뛰   (洵)과 동생 철(轍)과  

(三蘇)  다.  견( 곡)  " 식   다  공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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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肉)  (五氣)  들 다.    ‘여 과철(如綿裹鐵)’  말  

 ,  고  가  에  동  가   고 

다.

  그 고  5   들 체  비  보   생  맥   

게   다.  체  여러 가   신묘 게 결  신비  체

다. 그 각  체에   각각 고  생 과  가 고 

 각  고  또  신    고  

루고 다.  생  신비  에  거  맥   여실 게 고 

다.106)

  동 가 말  신(神) ․ (氣) ․ 골(骨) ․ (血) ․ (肉)   에  본 것처럼 

 체에 비  것 다. 체   징과 ,  생 과 께 

고 본 것 다. 동  게 말 다. “  드시 신과 과  과 

 갖  다. 다  가  에   빠  가  다.”  

쓰   신  창  다  천   말 , 게  시   

 비  쓰고  건 닌가  생각  들게    것 다. 

[ 5 ] 동 , < 식첩(寒食帖)>, , 첩, 에 , 만고 물원.

경  워 뛰  곳  (李北海:李邕)에게   다."고 다.  동 창  식

 에 (偃筆)  많다고 병폐  , 동   "  가 비  답  만  

신  신 (新意)  고 고    것   다."또 "   본  

   본   다." 고 심  드러 다.  에  (尙意)  신  

  것 다. 당시 (王安石)  신 당(新法黨)과  (舊法)   

여  천 고, 원  2 (1079)에   다.  고   걸   각

 돌다가, (徽宗)    다 주(常州:강 )에  객 다.

106) , 게 ,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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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연 시  여 (書如其人)  말  쓰  동  『동

(東坡題跋)』에  다 과 같  말 고 다.

  에 생 고 생  것   것처럼   태    

다. 말  에    것처럼       것

다. 에   쓰  것과  것  ,    럽   

 것 다.107)

  여 에  보 , 동       창 과 감  

가    보고    다. 만   그 다  그 

 쓴  또  게 가 고 다. 동  『 당 가 (論唐六家書)』에  다

과 같  고 다.

  

   에 그 생  께 다. 실  그  , 비  

  다고   다.108)

  쓰  에 , 식  고 보  것  고    가

가   묘  맛  다   다.109)

  연 다  쓰게    같   가   보 러

 가 에  다. 책  1만   비  신    

다.110)

  동 가 말   신․ ․골․ ․  ,  가 쓰여  묵

(紙筆墨)   다. 문  쓰   가 만,  묵  

신  고,  문  그 (從)  다.  묵   (接)  

신비  고 , (書)     만큼  가   

 가  것  다.111)  만개  럭   들  고 

 .  가  생  동 , 고      

고 에 닿  (接)  생각 고 그   가   생각  미감과 

철  곧 다.  쓰    찰  들     경 고 

107) 蘇軾, 『東坡題跋』, 卷 四 , 「跋錢君倚書遺敎經」, “人貌有好醜, 而君子小人之態不可掩也. 言有辯訥, 

而君子小人之氣不可欺也. 書有工拙, 而君子小人之心不可亂也.”

108) 蘇軾, 「論唐六家書」,“古人論書法, 兼論其生平, 苟非其人, 雖工而不貴也.” 

109) 引馬宗霍, 『書林藻鑒』,“作字之法, 識淺見狹, 學不足三者, 終不能盡妙.” 

110) 蘇軾,「柳氏二外生求筆迹」,“退筆成山未足珍, 讀書萬卷始通神.”

111) , 게 ,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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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   에  가  닭   ,     

문 다. 것  (澁)  다.    시킨다. 무런  

   것 ,      것 다. 게 주  

 과 가    빚  미묘  동 (動勢)가, 다  

만들 다. 그  곧 싸  같  것  다. 과  연 체  묶

  (雲雨)  다. 

   그  에  닌다. 골․ ․  골(骨)   간  , 

 쓰   신 과 취  다.  빛에 비 보  (黑線)  

보 다  가 다. (錐畫沙)  곳  간   그것 다. 만 (萬

毫)가    간 , 만개  럭   감과   

, 그 (交接)  결   , 그것  다.  동  〈 시(題

畵詩)〉에   신 에  다 과 같  고 다. 

 그  

식견  들과 다 .

시  짓   드시  시

 시   가 닐 .

시  그  본  一律

天工 고 淸新  .

邊鸞  참  생 고

趙昌   신 .

가, 王主簿    폭

고 담  가   담겼 .

가 말 가,   에

가     다고.

 무  隱者같고

그   처  같 .

가  탄 참  

빗물    들  .

  고 

들 럽게 런거 .

가 ,   

맑    다  ,

 天巧에 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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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빛  들  것 같 .

그  시에    

 보  妙語  .112)

          

   그  , 식견  들과 다 다  것  그  가 가  

단   단   여 만 보  것   견  것 다. 만  시  단  

물만 묘   고,  말 고   다 , 그  시     

것 다. 동  그  그 거  시  쓰    단  에만 무  것  

거  것 다.113) 동  찬가  민   쓰 에  신  

 강 다.

   맑고   든 신   다. 신  만   

  태  가 게 다.  근골   , 만   

견고    고 건강  맛  게 다.114)

  여 에  신  (神和)과  견고 (心堅)   가  결  가 ,  

신    (冲和之氣)  강 고  볼  다.115)

   5) 청 주 (朱履貞)  『 첩 (書學捷要)』

      다.   다   것 다.  

 강 처럼     뚫  듯  다고 다.   

 다  과 다  그   ,  에   

그 골   타 다.    비  들에게 강  미  주  

  갖게 다. 만  에  다    에 엎드   견

  것과 같다. 

   문에 가들   “  찍    에  돌   것처럼 

112) 蘇軾,『蘇東坡全集』, 卷 16,「書鄢陵王主簿所畵折枝二首」,“論畵以形似, 見與兒童鄰. 賦詩必此詩, 定非

知詩人. 詩畵本一律, 天工與淸新. 邊鸞雀寫生, 趙昌花傳神. 何如此兩幅, 踈澹含精勻. 誰言一點紅, 解寄

無邊春. 瘦竹如幽人, 幽花如處女. 低昻枝上雀, 搖蕩花間雨. 雙翎決將起, 衆葉紛自擧. 可憐採花峰, 淸蜜

寄兩股. 若人富天巧, 春色入毫楮. 懸知君能詩, 寄聲求妙語.”    
113) 갈 , 게 , p. 219.

114) 李世民,『指意』,“夫字以神爲精魄, 神若不和, 則字無態度也. 以心爲筋骨, 心若不堅, 則字無勁健也.”

115) 민, 게 ,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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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   천  뻗   처럼 듯   다

.”116) 고 말 다. 

  것    과  그  다  말 다. 미 가  

“   쇠 만    신  고 경계   

고 달  민  다.”117) 고 말  다. 

  주  『 첩 (書學捷要)』에서 “  다     여  태

가 게 다.”118) 고 말  그러  “ 과  근골에   것 , 근

골    과     다.”119) 고 다. 그러므  ‘

(畫)  근과 골   여  다,(書以筋骨爲先)’ 고 주 다. 

 무   근골(筋骨:근 과 )  탕   고, 그 게   

(漢隸)  고 고     험경(險勁) 과 탕(疏宕)  동시에 

 다.

  주  “  고   고, 다   연 , 그런 에  체

  여  다.”120) 고 말 다.  포 신(包世臣)  『 주 (藝舟雙楫)』

과 집(蘇霖輯) 『 (書法鉤玄)』에  골 에   다 과 같  

볼  다. 

  “  쓸   개가 듯  ”고 다.  “매  

 과  만듦에   들   여, 그  게  

연  고 다  것  다”고 다. 건  “ 원· · ·

· ·  등      뛰 다”고 다. 무  

경과 에 여  , “채  가 루 달 고,  

 건  강 다”고 다. 또  들   과  , 

그 고 빠  말  에 뛰 드  것에   취 다고 다. 든  

 보 , 들  개가 고  것    가 다.121)

 체     것보다 고,     것보다 

116) 衛夫人,『筆陳圖』, “如高峰墜石, 如千里陳雲.”

117) 동병 , 게 , p. 62.

118) 朱履貞,『書學捷要』, “血能華色, 肉則姿態出焉.”

119) 게 ,“ 血肉生于筋骨, 筋骨不立, 則血肉不能自榮.”

120) 게 ,“先求古人意指, 次究用筆 後象形體.”

121) 包世臣,『藝舟雙楫 ․ 述書下』,“丞相云, 下筆如鷹鸇搏擊. 右軍云, 每作一點畵, 皆懸管掉之, 令其鋒開, 自

然遒麗. 侍中云, 崔․ 杜‧ 鍾‧ 張‧ 二衛之書, 筆力驚絶. 梁武帝與隱居評書, 以中郞爲筆勢洞達, 右軍爲字勢雄

强. 又取象于龍威虎震, 快馬入陣, 合觀諸論, 則古人蓋未有不尙峻勁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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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2)

  민  골 과 여 『 (書論)』에  다 과 같  말 다.

  그 골    연  생 게  다.123)

  에 감과 골   보고  심  문에 체감  게 다.  

동감, 다시 말  동     게  곧 생 감  게 

다. 또    골 과  가  감    다. 

  것 , 신  감과 과  감각 등  고 시 

  에 주 여  강 고 드러 , 과 듬감    

가  거 과  등  다  감 과  달   , 가  

신과 , 개 과  비   다. 

      가  당시 간  심경   연  

다.    간단   , 가  주  과 감, 객 물

 여   가게  생 감     다. 

런 감과  가     연  신  매  게 다.124) 

   6) 청 (劉熙載)  『 개(藝槪)』   

  골 (骨氣論)에   또   가 (劉熙載,1813~1881)  

1840   에 동  그  미   근 미  보다  

 고  미  에 다고 볼  다. 들  그    

 고 미  가 고 말   그   고 문  고 미 에 여  

 , 미 연 에  창  각  계(矛盾關係)  고찰, 

고 가 들 미 주  (辨證的) 본 (本性)에 여 연 다.125)

   그   『 개(藝槪)』  만 에 집  것   그   에  

 『 개(書槪)』에  골 과  다  말  다.

122) 蘇霖輯,『書法鉤玄·翰林粹言』, “得形體不如得筆法, 得筆法不如得氣象.”

123) 李世民,『書論』,“惟在求其骨力, 而形勢自生耳.”

124) , 게 ,  p. 63.

125) 葉朗,『中國美學史大綱』( , 2000), 593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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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과    달  에 다.126)

   

  골(骨)과 (氣)  달(洞達) 고 말 , 가 가 (通)  것  (洞)  

고, 가 가 (通)  것  달(達)  다. 달 게   과 

 그 고 찜과   , 그   가 게 다. 에 과

감    것  골 고 고, 참고 견  것  근(筋) 고 다. 골  

여 골   문에 가  착실 여   근  여 근   문에 

 들   취  것 다. 

  과감    것  골(骨) 고,  참    것  근(筋)

다.127)

 에 근골    돼  비  다.……그  골 (骨力)과 

(形勢)  가가  께 연   과 다.128) 

    가   러 갖 만 다.  착 고 맺  

 고, 고 고 달   다.129)

    

 ‘ (晉韻), 당 (唐法), (宋意) 고 규   원․ (元․ 明) 들  

태(態)  고 청  (學)  다’고 주   『 개(書

槪)』에  ‘  쓸  드시 주   다.’ 고 다. 주  에

 가    , ‘ (字眼)’   다. 주   

   주  보   태  다고 다.

   “근과 골     에  것 가? 태  탕  건강

  신채  에  겠 가?(筋骨不立, 脂肉何附. 形質不健, 神彩何來)”

 말에    듯 , 골 과 신채 (神彩論)     맥

 것     다.

126) 劉熙載,『藝槪』,「書槪」, “書之要, 統于骨氣二字.”

127) 게 ,“字有果敢之力, 骨也, 有含忍之力, 筋也.”

128) 게 ,“書少骨. 則致誚墨猪,……, 骨力形勢, 書家所宜並講.”

129) 게 ,“書要兼備陰陽二氣, 大凡沈著屈鬱, 陰也, 奇拔豪達, 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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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채 (神彩論)

   1)  건(王僧虔)  『 찬(筆意贊)』  

   훌   쓰  드시 그 가짐  다워  고 감 들  

심  찬    고  심  만 다  달  다. 

과   쓰  들에게   “ 과  께 다(人書

具老).” 고 다.130)   개  격과   경 가  무  

다  미    다.

  (意)  (筆)보다 다  (意在筆先)   미 가  (形而

上)  주 식  그 에   고  (形而下)  (作畵)  

    다   고  것 다. 

  ‘신채 ’   태  신   계  체  다. 신채(神

彩)  것   에    신과 채  가 키  것 ,  

심미 주  다. 주 갱 “  쓰  것에  · · 신  주  

다.”131) 고 말 다. 고  에  신채   신(精氣神) 또  신(風神)

 컫 다.   창   과 결    가

 과 신  동  다  것  고   다.

  신채  물  (精髓)또  본 (本質) 다. 매  고 태  고 본  

고 계가  (形)  월 여 계가   경   것 다. 

게 만 에  타  (線)  듬  천연  다. 신채   

 돌  다고  것 다. 

  신채  것  가들  과  그 고  에 타   취 고 

간 다에 신 태  담  것 므  그것   과   에  또  창

과 감 에    것 다.  에  근본   동  맥  

고 다.  

   신채  과 과    건  고, 신채  

 시킨   다. 신채  (繪畵分野)에  동

130) 천 여 , 『 문 - 』,  譯(  가, 2008), p. 72.

131) 朱和羹,『臨池心解』, “作字以精氣神爲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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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晋)  가  고개 (顧愷之, 346～467)가 시  신 (以形寫神論)에  싹

 다. 고개  심미   각 에  신(神)  (形)보다 다고 주 다. 

에  신채    건  과 고개  신(以形寫神)   

다 다. 에   가    신 (形神論)   물과  

  여  연물  태  경  여 객체  체   

강  것에 비  건  신채     미  강 고 가

 창  여 주체  신 태   것   것 다. 

  신과 태  체 가  고   미  신   시 , 또  것

 주   차 게 다. 러  것   창  가  신  달 다  

에 여 감과 미   것  극   고  문 다.132)

  건 『 찬(筆意贊)』에  시  신채(神彩)  (形質)  심미  개  

곧  에   심미  신    다.  신채(神彩)  

곧 가  신    여 가   고 또 감  것

 다.  창  주체  달   본  식  과  과 

  그  (情性)  심미  주 가  (形質)  (辨證) 개  

다. 그  ‘    고 (使轉)  (情性)  

,    고   다.’  여  과 

 개   심미  개  시 다. 

  건  『 찬(筆意贊)』  에  신채에 여 게 말 다.

  묘  경  신채   고,  그 다 다. 만  것  겸비

 가 다 ,       것 다. 것  말  

다고 여 찌 게   겠 가? 133)

  그  여 에   본체    신채   게 시 다.  

 경  신채가 고, 그 다   것 다.   에 

 단  만  갖 고 신채(神采)가 드러  , 것    가 

  말  것 다. 에   태  만 에 

신  가  신채    다  것 므  그    

다 뿐만  신 계  다  께  다  것  말 고  것

132) 宋民, 게 ,  p. 50.

133) 王僧虔,『筆意贊』, “書之妙道, 神采爲上, 形質次之, 兼之者, 方加紹于古人. 以斯言之 豈易多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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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태   신   규  말  것 만, 실  

 신  주  다  것  강  말 다.   ․묵 ․  등

 단  단에 과  것 고 신  담   쓰고   것    

말  것 다. 

  또 그  ‘ 과  감  고 에  생각    다(心

手達情, 書不妄想).’ 고  다.   과 감    에 

 가   쓰   신채가 동    만들  다고 시  

것 다. 여 에  말  (心) (情)과 (手) (筆)   창 에 계  것

 ․   시  심  보  심미       겠다. 

  과   창 에  창  주체   (達其性情) 것  시

고‘  체  (强名爲體)’것   것 다. 과  시  ‘감

 ’에   본  동 시   (虞安吉)  심  

룩    건, 당   과 민   ‘ (尙

意)’  미     게 체계  시 다고 가   다.  민  

 쓰 에  신   강 다.

   에 고,  또  에 여 다. 신   쓰

,  드시 고 게   다.134)

  

   ‘탁연 채’  채  다.  에   심   

 결    검 만 쓰  맹   미  것 다. 물  

 에 각  미묘  가  것   볼  다. 만 

     다.  ‘ 묵간담’  다. 많

 채 다. 것  문 가  간단    문에  3  

  객  계  실  ( 무 , 무 )   보러가  문  

여겨 다.  강경에  러     다. 

 5가     게 고, 5가  가   게 고, 5가  

망    미 게 만든다. 135)

134)  李世民,『指意』, “夫心合于氣 氣合于心, 神心之用也, 心必靜而已矣.” 

135) 『老子』,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慾令人心發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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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다 , 것      것

, 여  볼  다.136)

 

   말들  에 주  것   단  물  다.   

과 같  것  간   만    것 다. 그  믿고   

 가 다. 그러므  미    것  미  물에  견

(正見)  실 게 다. 식  묵간담   러   가 

다.

  신과 태   계에     다. 그것들  

      체  결  에  루 고 다. 고   

미  각각 역  단계에    가 에 여  다   만, 체

 볼    주  다.137) 그러므  “신채가 고 

 다 ”138)  말  게  것 다. 과   여 

   것 , 포 신  에 여 다 과 같  말 다.

  루 고  타 다. …… 과  (使轉)에 들   

  에  다.  것과 곧  것  에   

, 근 것과  것  에  에 근본 다.139)

 신   문에 주  역  므  태  만들    것 고, 

또  “ 신   것  드시 태  다.”140)  말    다. 그 고 

신과 태   다  징  가 고 다.  신  묵   곳에 만, 

태  묵   곳에 다.141) 

   〈 (秋聲賦)〉에  쓸쓸 고 담  가  경  심원  가  

취가 생생 게 묘  다. 그  〈 〉  보  그가  쓸쓸 고 담  경

계가 그  다고    다.  〈 차 (盤車圖)〉  시에  

다 과 같  다.

136)『金剛經』,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不能見如來.” 

137) 민, 게 , p. 52.

138) 王僧虔,『筆意贊』,“神采爲上, 形質次之.”

139) 包世臣,『藝舟雙楫』,“形質成而性情見, ……, 點畵寓使轉之中, 卽性情發形質之內, 曲直在性情, 而達于形

質, 圓扁在形質而本于性情.”

140) 宋曹,『書法約言』, “傳神者必以形.”

141) 민, 게 ,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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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고  그  

梅詩  物      .

 고     드무

시  보  것  그  보  것만 .142)

  

 ‘매시’  당시  시  매 신(梅堯臣)  시  가 킨다.  게 ‘

 그 ,  그  다.’  주  드러 고 다. 그러   그  

  탁  가 다.  단   그  다  것  강  뿐

다. 그   고   (  신  시  )  감     

 것  탄식 다. 그러  실  당시   들   러  

에 찬동 다. 심  찍   시  고  ‘ 실  그   것 다.’

고 말 다.     연      경시  문   

  결 같  식    창  고  고 , 실 러  

주  단  연 것  식   다.143) 심  신  시  

가  『 계 담(夢溪筆談)』에  다 과 같  말 고 다.

  그  묘   신  달     다. 그

 보   들  개 그    채   많   

  뿐 고, 묘   그  주에  것  그런  보  

다.144) 

   2) 당 (虞世南)  『 (筆隨論)』

  (虞世南:558-638)145)  말 ‘신 철(神應思徹)’  미 ‘ 신  생각  

142) 歐陽修, 『歐陽文忠公文集』, 卷 6,「盤車圖」, “古畵畵意不畵形, 梅時咏物無隱情. 忘形得意知者寡, 不

若見時如見畵.” 

143) 갈 , 게 , p. 216. 

144) 沈括, 『夢溪筆談』, 卷 17,「書畵」, “書畵之妙, 當以神會, 難可以形器求也. 世之觀畵者, 多能指摘其間  

  形象 位置彩色瑕疵而已, 至於奧理冥造者, 罕見其人.”

145) (虞世南:558-638)  가 시(伯施)  여 (余姚 강 ) 다.   (智

永)에게  웠 , 과 께  (陳)   태  에  미 (書名)  

, 그    간 다   다.   규  짜 가 근 고 

험  가    에,  개   체       다. 

  당 태  찍  에게 과  웠 , 동시에 그   열심  문  

여 당    에 많  공헌  다. 그  에 비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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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에 다’   가 신  태  다  신채 과 맥

다. 신채  말 에  미  첫째 ,문  식  결  여 연미  

신 태  묘 다. 그 고   시     들

  같  연  러 키     신  달 고 다. 

째 문  체 체  식미   여,  감  미  들게 고 

   경  창 다. 고   미   다  식미  과 

 감  심미   계  가 고 다. 그들  문  과 결 , 감 식과

  심미  계  가 고 다.146)

  당태   문  고 당   (房玄齡)과  문

 담당 게 , 루  「열 」   병  만들 고 다. 그

러  당시 책     워     것  다. 태

 그  식   여겨  무에   다  러 담  경

(經史)  께 보 고,  신들에게  본 고 시 다. 

  그가 81    태   (魏王) 태(泰)에게  말  

“  에게  과  같 ,  것  고 빠  것  보 여 시

   실  당  신   (準的) 다. 에게  실

  드시   간 다.  그     것 , 

 찌 말    ."147) 고 탄식 다.    에 여 그

  연각(凌煙閣)에 그 다.  「 당 」가  것  

  (類書) 다.  「 (書旨述)」, 「 (筆髓論)」 등

 다.

  당 가 · ·  등   당    균   

 다.  들  · 에  볼   과 미  감각  미 

다. 그것  과 (過不及)   주  신   같  동(不動)  

균 미   것  보 다.

  것  공 묘당비(孔子廟堂碑)가 다.  비  70  에 쓴 것 , 당시 에 건  

 가  고   실 , 그  각본  가 고 다. 그  

 (破邪論序小楷), 여 공주묘 고묵 (汝南公主墓誌銘稿墨跡) 등  다. 

146) 민, 게 , p. 49.

147)『貞觀政要』,  虞世南於我, 猶一體也, 拾遺補闕, 無日暫忘, 實當代名臣, 人倫準的, ……, 吾有小失, 必犯  

  顔而諫之, 今其云亡, ……, 痛惜豈可言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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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詠蟬)>148) 

   당 가 공  동   에  만    

균 (均衡)  고,  균 (均齊)   말   다. 당   

 균 미에 그  다. 

 태  신에 복  것  문에 심미   볼 , 신  태보다 

다고   다. 149) 

  

   찍   님에게 여  , 문 에  과 께 

  실    다.  『 단(書斷)』에  과 

 비 여 "   강 (剛柔)  고,   근골(筋骨)  

드러 다.  주  감  ,   다고   다." 고 

148) 당 3 가        각본(飜刻本) 다. 만고 물원 

,   각비가 비 (西安碑林)에  다.    감 에    시  

신  고고   매미에 빗   것 고 다. 그  垂緌飮淸露, 流響出疎桐, 居高聲自

遠, 非是藉秋風(   맑   시고/   동 무에  러 보 ./  곳에 

     가 / 가  빌 가 ) 다.

149) 민, 게 ,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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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 여   뛰  그    걸  〈공

묘당비(孔子廟堂碑)〉에   타  다.    타   

다.

    극  에    무 에  맺 다.150) 

 다 과 같  말 다.

  쓸 에   시  거 고, 듣  것  돌 키  생각  고, 신

 집 시   게 고,  게  묘  경 에 다. 

과 신     게 고, 과     

엎 게 다.151) 

 

   신   에  심  여   에게 주  

과 에  탈 여  결과 다.  신    결

여  보    본 (神)에  다. 에  것   

시각  여     태 다. 그러  고 시각    

에  물  고,  여 뚫고 들 간 본 과  시키고, 러 

그 본  여 규   들 게  그 본 규   것  고 돌

보  게 다. 그 고 본 에  규   또   들  에 보

 게  그 본 ,  신   (  주  神) 에 게 

, 것  곧 『 』,「 생주」 에  포    말 ‘ 신  만

 것 ,  보  다.(以神遇而不以目視)’ , 또 고개 『 』에

 말  천 묘득(遷想妙得) 다. ‘천 ’  고, ‘묘득’   본  

  신  득  다.  신과  신     

신  여   신  여 실과 원만  게 다 ,  에게 

여   당연   가 다.152)

   3)  견(黃庭堅)  『 (論書)』

150) 虞世南, 『筆髓論』, “學者心悟於至道, 則書契於無爲.” 

151) 게 , “欲書之時, 當收視反聽, 絶慮凝神, 心正氣和, 則契于妙. 心神不正, 書則敧斜, 志氣不和, 字則顚

仆.”

152) 徐復觀. 『中國藝術精神m』, 權德周 譯(東文選,1990),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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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 견(黃庭堅, 1045~1105)153) ‘   신  들  비  묘  경

에   다.(令人神, 乃到妙處 )’  말   다.  식과   

(宋代)   시   가  곡 견, 그  시  고 주  

 , 식에  고(典故) ,  거듭  (措辭)   

다. (書)에  채 (蔡襄) · 식 ·미 (米芾)과 께 (北宋)  4 가(四大

家)    컬 다.  단 만  (抑揚)  , 

 (行草書)에 뛰 다. 

  견   에  〈 시 (李白憶舊遊詩卷)〉  보  그   

달  연 다  것    볼  다.

   쓸  단  고  과 만  심  경 에 달   다. 

  드시  문  동 다. 그것  (學) 고 문(問) 다.  

가들에게  드러  징   문  태 에 다. 

  동  물  견에게     다. 그가 주  에  

심 (心象)   태 가 다 다  것  보여 다. (二王)과 과  

『 보』에  껴  가  것 , 견    보  

보다  개  드러 다. 동 가 신 (新意)  강  고 에게  

탈  것  강  것과  달 , 견  고   체득 여 신만  

 보 고  다.

   동  께 경  신   웠  견  동 보다 

보 여 월  (逸氣)  타  물  가 다. 그   공   

20     다가  (蘇舜元·蘇舜欽)   보고 겨

 고  (筆意)  , 그  당  (張旭), (懷素), 고 (高閑) 

등  묵  보고 비   묘  달 다고 고 다. 만 ·  

 (韻)  시 고 탈  강  에  동 다. 러  고  (字外) 

공   문  , 문   단  그 만   

 경계 다.

  에 견   찰  뛰  찍  공    것  보고 

153) 견(1045~1105)   가     (魯直),  · 곡  주 (洪州

分寧, 江西修水) 다. 동   문 (蘇門四學士)    그  문과 신

  강 시 (江西詩派)  개창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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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에 여   루 다고 다.  에    

과 비 여 차게     (緊澁)    

듯   시원 게 뻗  과 곧   타 다.  

것  · (長捺)· (懸針)   그     가  

  연 시킨다.  역 주(逆水行舟)  다. 러   

 그   〈 시(花氣詩)〉, 〈 각시 (松風閣詩卷)〉, 〈 주 식시

(黃州寒食詩卷跋)〉, 〈 (范旁傳)〉 등에  공  타 다. 

  동  과    맺고  견   말   그 과 

께 다  (‘ (論書及人)’) ,  시 다   

다. 들  .  주   (意) , ‘  가  ’  신  창

, 개 ,   창신(創新)  시  고(法古),  것   탕

  것  주 다.

   견  (尙意)  실     공   단

계  고(學古), (尙意), 연(歸自然)   시 다. 고(學古)  

것  다  말   .   (熟觀), (細觀), 다 (多觀) 여 

달  고, 심 (心手)가 (相應)  열심  연 ,  많  여 

(俗)  다  것 다. 

  (尙意)  신   시   여  다  미  여  (意)

 (志)  다. 개 , 창 , ,   다.   

다.   냐   그  과    계에  문 다.

  가  훌   탕  여  가  루  창신(創新)에  

다. 연(歸自然)  연  미   경   러  고 연 러

 묻   (韻)  계  돌 가  다  미 다. 견  다 과 같  

말 다.

  책  맹 가  말  것과 같 , 가 연  말  것과

 같 ,  말  여     다.154) 

  또   심미 감   가    것   보  것 다. 에 

여 견  다 과 같  말 다.

154) 黃庭堅 , “右軍策法如孟子道性善, 莊周談自然, 縱說橫說, 無不如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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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에   가 뛰   러  것  가 다. 

 많  쓴     볼      것

다.155) 

  말  것   고,  것   그 다.  그

 타 ,    타 다.156) 

     에 과 가  고, 또 과 철  

문  만, 가 비  게 다.157) 

   고  식과  ,  창 에    

 다  말  것 다. ‘ 것에 빠 다.’  것  고 에  것  무 보

다  식  에    비 다.  식  닮  것에 매  

것에    생겨  다.  고   것  “ 것  빌  

 열   것”158) 고 생각 다.

[  7 ] 견, < 시>, , 첩, 에 , 30.7× 43.2, 만고 물원.

   가가 에   당  원 에  , 그것  

155) 黃庭堅,『豫章黃先生文集』, 卷28,「論絳本法帖」, “論人物要是韻勝, 爲尤難得, 蓄書者能以韻觀之, 當   

  得仿佛.” 

156) 揚雄,『論書』,“夫言, 心聲也. 書, 心畵也. 聲畵形, 君子小人見矣.” 

157) 黃庭堅,『論書』,“學書須要胸中有道義, 又廣之以聖哲之學, 書乃可貴.” 

158) 갈 , 게 , p.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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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고     것”159) 고 다.  

말   취  고    ,   

   것  당연  것  미  것 다. 그러      

그것  고  창    것  ,   것 , 가  

계   고 그  여  다.

   4) 청 (何紹基)  『동주 당문집(東洲草堂文集)』

  가 에  , 곧   고 (古法)  근간  여 창신

(創新)  루 다  다. 창 에  가  에   찰  

고,   탄탄  과  거쳤다.   미   만 

 것  다. 에  태만  것  (摹)  여 (臨)과 

 다.  들에  (臨書)  (臨畵)  단   가 

, 태    ,  신  간취 , 규   

것   다.    찰  ․ 고  ․  등  동원  창

 것 다.  

  (何紹基)160) ‘  돌에   보  신과  고 

태    다.(故人刻石, 先神氣而後形模)’ 고 말 다.  〈

비〉  가  많   가   다. 그   주 에 〈 비〉

 참 고 다  시  감 다고 다. 가 쓴 〈 비〉  

원본  태  (楷書風)   고  시 다. 천  보  

묘 (張黑女墓誌) 탁본  문에  매   다 드시 ‘ 고 (回腕高

159) 石濤,『大滌子題畵詩跋』, 「山水」, 跋畵, “師古人之跡, 而不師古人之心.”

160)  (何紹基1799~1873); 집 에 동주    취 여 동주(東洲)   고, 생 

 많  겨 (書聯聖手)  찬  다. 문  연     (草書)에 

뛰 다.   (李廣)  원 처럼  다  고  취 여  당 듯 뚝

 들고  다  비 (懸臂直筆)  집  주   원비 (猿臂翁) 또  여 

원 고 다.20  에 포 신(包世臣) 생(蔣伯生) 등과  연 에 열 , 

 묘 (張黑女墓誌) 탁본과 (薛稷)  신 비(信行禪師碑) 탁본  에 다. 

37 에  시  격 고 에 경  시에 여 원 (庶吉士)에  3  

간 연  그  원(阮元)   다. 시  시험  (吳榮光)과 원   

비 들   에 큰  미쳤다.    여   고 비탁

본   집  ,   「동주 당 (東洲草堂金石跋)」   다. 

   천비(張遷碑),  묘 , 당  신 비,  비(法華

寺碑), 경  원 비(李元靖碑)  비 여 고  고 단 ,  식  강경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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懸)’     ,  말  “    

러 비   룰  에  에 미  여  러  시 ”161)

고   강 다. 에 (不似之似 : 닮   닮 )  

말  다. 것  가  < 비>  고  말  것 같다.  본 

원본 < 비>   본   고   에  

 차 가 다. 그러  미  본   심  여  닮 다고 

다.  

  신  에  〈 비〉 문에   것처럼, 40  가  경과 

 에 경 다가  에  비   돌 고, 만 에  비  거

러 갔다고 다.  당시  비  다. 본  원  

과 비 첩  계   연원    탐 다.  여 

  경  〈 고〉  〈 천비〉  〈 문 〉  가 강 게 

다. 

  〈 천비〉  말 그    에  강 미(陽剛之美)   

 〈 천비〉 탁본  여  것 다. 〈 천비〉만  100  

다고 다. 청   갈  과 비  과 맞물  고비(古碑)에  

  찾  경    에 다  다. 청  비  

 계 여 ‘동경  묵    (東京石墨皆吾師)’ 고 쳤  

  문 (自立門戶)  가(自成一家)   룬 걸  가 다. 

  가   다.   가 게  책  갔   많

 경 들에게 러싸여   고    보게 다. 그  당시 

   에  심  가득  그가    

 에 그만 가 죽  망연 실, (欽賞)만 고 다. 그러다가 에 

(落成款識)  것  보  게 또 무  고 가,  갈겨 쓴  

에 ‘동주’       그 에  빨갛게 찍  다  

에  고  것 다. 신   동주  그 간 크게 닫고 신  신

 감 채 그  집  신  주  차  고  주  간청

다.     동주가 심  (贋作)   물   쳐

다보  고‘ 들 .  가  쓰   동주  가   고 

161) 熊秉明,『中國書藝理論體系』, 郭魯鳳 譯(東文選, 2002),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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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찍  에……’  시큰 게  것 다.

  짜 동주   말  듣고 그동  신  가 득 게  에    공

가 컸  고 가짜 동주에게 신  짜 동주  러  고 다.  

동주   에 여 그  그  가짜  만들    경 에 

  가  루게 다고 다.162)

 

[  8 ] 하 , < 천비>, 청, 종 에 , 본 개 .

  에  태   (形臨), 태  징과 (筆意)   

(意臨)  다.   단    에   것 같다.  

에  동  들  에  천착 간  다  에 비  단  다

고 볼  다. 심   간  무 고,     

뿌 가 무  거 에 주 다보  창신(創新)  창 에  개   

다. 

  창 (吳昌碩 : 1844~1927)  청 시  80 가  생 동  〈 고문〉  

다. 청 시 에   태  단계   에  고  

   신  고 고, 다시 에 러  또 다   

단계  겨갔다. 창  생  〈 고문〉 에 , 고문  가 고 

162) , 『 보』(2005, 01, 13),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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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미   주   게 고 다. 그 고 

  그  〈 고문〉  에 물러  고,  생 체처럼 

  킨다  다. 

  러   (齊白石 : 1875~1957)  에   타 다. 그  

 태  그   다. 갑갑 게 보  공간  시원 게 틔워주고, 

게 보  곳  당   과 결  고 다. 에  

  그   가 , 비문에   미  간취 고, 원

본에  다고  에  과감 게  가  창  

 택 고 다.  들  공   에 물러  다  다. 

    첩  징   극  고   개 시키고 

다.  미   창 과 개  것  다.   창  

주  건  역  고 다.   

   5)  (李之儀)  『고계집(姑溪集)』 

    미  (意)   것   다.  (李

之儀) 또  『고계집』에  “무   신   고 짜  그 다

 다(凡書 精神爲上 結密次之).” 고 다.『 (莊子)』에  신  과 

(精華)에   심 (心齊), 망(坐忘)과 같  신  경계  생  

런 경계  고 득실  생각   생  비  에 달   

다고 생각 다.

  그러  가   같  심 (心齊), 망(坐忘)  경계  심미(審美)에 

 주체   결  그것   강  다.『 』, 「달생(達

生)」 에 ‘ 경 거(梓慶削木爲鐻)’에   가 다.

  경(梓慶)  무   鐻(거)     만들 , 보  다 

찌  훌  신  만든 것  심  다. (魯)   그것  보

고 묻  ‘  무   게 만들 냐’ , 답 여 말  ‘신  

 에 과 거  무  고  만  것  겠 ? 그러   가  

다. 신  거   에 찌     드시 계(齋戒)

여  게 갖 다. 게 3  계(齋戒)  포 (褒賞)과 (爵祿)

에  생각  고, 5  동  계(齋戒)  비   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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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게 , 7  동  계  문득 게 체가  것  게 

다. 런 가   에  생각  고, 묘  에만 (專

一)   럽  물    집 다. 그런 에   

 들  무  천   태가 고  것  찾    만들   거

 다. 그런 다 에 비    시 다. 그 게  에   

 다. 게 만들  무  연 런 본 과  연 런 본  

 집 다. 그  가 만든 가 가 신   루 다고 심  것   

문  것 다.163)

  경  만든 거(鐻)   등   쳐 고  무  만든 , 

에   짐  등  식   식  다. 경(梓慶)  가  뛰

 다. 그가 각  거  매  미(精美) 여, 보   가 신  만

들 다  착각에 빠 들게 다. 그  게  같  신  경 에 달   

가?  척 심(脊以靜心) 다. 척(脊)  (齊)  다. 것   심 (心

齊) 다.  것  든 (利害), 득실(得失)  생각  철   것 다. 

 계(外界)     신  (攪亂)   고, 심  신에 

 (朝廷)      다. 런   공 (空明)  

심경(心境) 다.  에 들 간 에, 각   짐  연  미  (觀

賞, 觀天性) 고,  께  에  각   짐 과 심미(審美)  

 생각  것   다. 견거(成見鐻)  곧 에 거  룸 다. 그러

 연 에  여 각 , 곧 신  만든 것 같   창  다  

것 다.

  것  천 천(以天合天)  다. 천 천  여 에  다   견

 연  다 (審美)  고,  께   에  

다  창  다고   다.

  다시 말   철 게   여 든 계에  고  고 

 공   심(洗心) 과   거쳐 무 , 무공, 무  태가   

 연  천  찰 고 료  취 여    것 다. 

에  다고  것   단 에 심미  창  것 , 그 

163) 『莊子』, 「達生」, “梓慶, 削木爲鐻, 鐻成, 見者驚猶鬼神. 魯候見而問焉曰, 子何術以爲焉. 對曰, 臣工

人何術之有. 雖然有一焉. 臣將爲鐻, 未嘗敢以耗氣也. 必齊以靜心, 第三日, 而不敢懷慶賞爵祿, 第五日, 不

敢懷非譽巧拙, 第七日, 輒然忘吾有四肢形體也. 當是時也无公朝, 其巧專而外骨消. 然後入山林, 觀天性形軀

至矣. 然後成見鐻, 然後加手焉. 不然則已, 則以天合天, 器之所疑神者, 其由是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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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거  에 에    다  것  말 고 다. 그 만  

과   가  문 다.  가 말 “ 신  무 고 

(聰明)  쫓고 체(形體)   식  고 (大通)과 께  것 

것  망(坐忘) 고 다.”164)  그 미가 다.

     신과 (意)  시    식· 견·미  

등에  고   듯   ,     

   심미  공  고 다.  개  

미  고  경  거  ,    만

  문  열  주게  계  다.  들   다  가

  러  것   주   만들  다. 그러  

에 러  다시 게  것  심미    각 게 

다.165)   (狂草派)   러   다  , 심

  여 견  다  극  시 다.166)   

   6) 청 (劉熙載)  『 개(書槪)』

  (劉熙載) 『 개(藝槪)』  「 개」에  ‘ (書品人品)’  주

고  가  그  결  (畵品人品) 고, 시 (詩書畵

一律)  것 다.   쓸  가     신  본 과 감  다  

다.  그   『 개(藝槪)』에  다 과 같   말 고 다.

 

       에  신  들 가게  것  것   것  만드  것 다.167)

  본 과  감   그것  쓰   본 과 감  근본  

다.168) 

 신  단  것  고,  단  것  다 고, 태  단  

것  또  그 다 다.169)

164)『莊子』, 「大宗師」, “隨枝體, 黑出聰明, 離形法知, 同於大通, 此爲坐忘.”

165) 宋民, 게 , p.137.

166) 게 ,  p. 120.

167) 劉熙載,『藝槪』, 「書槪」, “入我神者, 古化爲我也.”

168) 게 ,“筆性墨情, 皆以其人之性情爲本.”

169) 게 ,“煉神最上, 煉氣次之, 煉形又次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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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신   것과 다, 신  단  것  가   경

고,  단  것  그 다 고, 체  단  것  또 그 다 다.170)

  들  에 쓰  것  에 쓰  것보다 다. 실  

 것  곧  것 다.171)

   (揚雄, B.C 53~A.D 18)  ‘   그 다 (書, 心畵也.)’  

  것  보 다. 물   시 에   (書)에 ‘ ’   

   말  심 (心畵)  가  문  그   

과 감   다  다. 그러  고   문  쓰  

것 고  문  간     계    심 (心畵說)  연 럽게  

가  신 계  미  말   것 다.  

     그    보건   심    

다.  과   보다   쓰고  열심   

 것   것 다. 냐      문 다. 172)

  청말 (齊白石)  ‘  신    만  

식  닮 가    다.(學我者生 似我者死)’ 고 다.   말  곧 

복 에   닌 신   만    다  미  것 다.

 3. (氣韻論)

   1) (謝赫)  생동(氣韻生動)

    신 다.  식  묵에    만, 

신  고  문에 연 럽게  드러 게 다.  것  만물  

가 처럼 드러  과 그것  담  식    , 그 

170) 劉熙載, 게 , “學書通於學仙, 鍊神最上, 鍊氣次之, 鍊形又次之.”

171) 게 , “學書者務益不如務損, 其實損卽是益.”

172) 게 ,“揚子以書心畵, 故書也者, 心學也. 心不若人而欲書之過人, 其勤而無所宜矣. 寫字者 寫志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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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  동과 가  연  가 고 고  견  

 다  것 다. 생  동과 고  것   ' (理)' 고  

(理致)  미 다. 연과 물    득 거  식   게  

연 럽게  가    여러 가    고 식  여 다  

 것  미루    게  것 다.

  ‘ (氣)’  문   역동 과   ,   

(筆劃)  닌   생 과   계가 다. ‘   생

 (living form)'173)  말    닌   가 고 말  

 다. 

  (氣)  문  연 , 간 , 그 고  에    

본  다. 동  (氣)   주  만물   근원  물  

가  뿐만  생 과 신  근거가 , 가   닌 

‘생동 ’과   다. “생동(生動)  본  (氣)  본   

동  생겨  것 , 가 다  가 죽  것  다 므  생동  

   게 다.  생동   간  포 여   만물  

 그 생  ,  에     다.”174)

 생동   (謝赫)  『고 』, 「 」에  말 다. 

  무 가? 첫째  생동(氣韻生動) , 째  골 (骨法用筆)

, 째  물  (應物象形) , 째  채(隨類賦彩) , 다 째  경

(經營位置) , 여 째  (轉移模寫) 다.175)

  생동  역    고   동시에 창  고  경

에 당  말 다.  에  (六法)  말   생동   

에 고  가   시 고, 가   생 과   묵 식

 여 생동  에  것   동  고   시 다. 

 갈 (葛路)  

173) , 『동 』( 그 , 2003), p. 34. 

174) 게 , p. 35.

175) 謝赫,『古畵品綠』, 「古畵品錄序」, “六法者何, 一氣韻生動是也. 二骨法用筆是也. 三應物象形是也.  四

隨類賦彩是也. 五徑營位置是也. 六傳移模寫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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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동   맨 에    그    다. 

 말  들에게    다. 실  고개 가 말  

神 ,  신   신 (神韻) 고 다.  동  시  

 주   고 물 (故事人物圖)  문에  본  물  신

  가 키  것 다. 그  생동  가   같  여러 그

에 고, 또  체    가  것   묵  과  

포 게 ,  생동에 포  미가  것 다.’176)

고 다.

  그럼 무  ' (氣)' 고  것 ? ‘만물   고  고 

다.    만   룬다(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고 여 

물  고   가 다.   가    포

고  든 것  본  시  원 다.  태가  것 다. 그 만 

  천  에  채워 고 다. ‘  고 쓰여 짐  근 다

(綿綿若存, 用之不勤).’  말처럼  (書) 고  체 고 미묘   천

에  역시 무     체 공간에  채워 고  것

다. 

   고  연   감각   ' ' 고 다.  고 연  

 체    그  체   생겨  듬감   '

(韻)' 고 다. 다시 말 ,   본   다. 생동 고 

 것  가 갖 고  창(氣志流暢)  동(律動)  미감(美感)  

다.

   곧 생  고   다. 가  에  보  생  본

고 말   다. 그러므   곧 생동    것 만 단  생동   

것만   다고   다.  생동  주체  에 다.177)

  생동(氣韻生動)  경  신 (傳神筆寫)  신 (傳神寫照), 그 고 천

묘득(遷想妙得)  결  가  신 태  시 여 강  것에 다  

다.  가가 그  그  시  에   무 식 태에 들  무 무 (無爲無

我)  경 에  고  들고 다  실 차  신  식  고 

 다. 가가   에 그  그  신에 집   그  다 

  그  그  그  가 다  것  비  게  그러  신

176) 갈 , 게 , p. 87.

177) 徐復觀, 『中國藝術精神』, 權德周 譯(東文選,1990),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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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氣 곧 신 )에  그  그  다. (氣韻)  근본  미 에 

 과 연 다. 고     것 다. 

2) 곽 (郭若虛)  비 (氣韻非師)

  동 미  미  과  연   (肉質的)   

과 같  것에 탁  것   생동(氣韻生動)  과 천연 러 (自

然美), 그 고 갈 고   다 (精潔美)에  것 다. 그것  역동

 듬과 , 물과 채  천 만 (千化萬變)  (illusion)에  

창 ,  에  물  계  실(實)과 (虛)  균 과 에  루

 다  것 다.  

  러   단  (宋代)에   11  에 동  곽

(郭若虛)  생동에  견  다 과 같  다.

  (精論)  만고 다. 그러  골 (骨法用筆)  다  가  

  만, 그 생동 같  것  드시 태    실

 묘  주    고, 또  월  룰  , 말  가  

 달  그러    가  그 게  것 다.178) 

  

  다시 말  생동   연     것  고  월 동  

각고   다고      것  다.179)  태  

 거  달  만  생동    다고 곽  말 다.

 가  (名蹟)  보  개 고 , 고  (賢人), (才士)들

  에  (穴土)처럼 에  들  (仁)에 거 고 

(藝)에 닐 , 그  것  듬고  것  탐 여 고 고     

그 에  것 다.       고,   생동  

   다.180) 

178) 郭若虛,『圖畵見聞誌』, 卷 1,「論氣韻非師」, “六法精論, 萬古不移, 然以骨法用筆以下五者①可學, 如  

其氣韻, 必在生知, 固不可以巧密得, 復不可以歲月到, 黙契神會, 不知然而然也.” ※①  者  法  

  본   四部叢刊本  다. 

179) 葛路, 게 , p. 188.

180) 郭若虛, 게 ,〔嘗試論之〕,“竊觀自古奇迹, 多是軒冕才賢, 巖穴上土, 依仁游藝. 探蹟鉤深, 高雅之情, 

一奇於畫, 人品旣已高矣. 氣韻不得不高, 氣韻旣已高矣. 生動不得不至.” 



- 72 -

  생동  근거가 동  (氣思想)과 가  계  맺고 다   

고결 고  근 가  생동  경계에 게 근   다  것 다. 

여   것   미  에   미  감에   고  

신 계   심 (心眼),  고개 (顧愷之)가 말  ' 에 (阿堵在中)'  

보여    다  것 다.   것  ,   것  결  

다.   (氣)에 여 폐(掩蔽)  고  원 (元氣)  

  그것  곧 신 (神氣)  '신 ' , 심 (心氣: ) 다.   ' '  '

'  갖  것   만든  , 가    것 다. 

     (石濤) 고과 (苦瓜和尙)  『 (一畵論)』  (氣韻論)에 

거(依據) 여 볼  다.  결   계가 간  과 고 동  

미   철  탕  고  과  다 게 (氣)  

동   미   루고    다. 그  극  가

들  과  계 에 미  계가 개 고 그   고과

(苦瓜和尙)  『 (一畵論)』  심  (論究) 게  것 다.  

  (石濤)   생동   개  보고 그  『 (一畵論)』과 

(筆氣), (習氣)  문 가  심 (心氣)  에  게   

 다.    닌 에 만 (一畵)    고, 그

것   심 (心齊)  망(坐忘)  과 단(丹)  강  (石濤)  『

(一畵論)』    많  가  가들에   연   과 다.  

  181)  「 간 (人間世)」에  말  

             시 . 그   듣  말고  들 , 

 듣  말고, (氣)  들 . 듣  것  에  그 고   

 그 다. 만  (虛)  든 것  다 포 다.     

   것  곧 심 (心齊) 다.182) 

181) 莊子( 원  370  ~300  ). 시   蒙    周 다. 에  가 子

休  다.  漆器  만드  漆園     그만 고  생 에 들 가 

과  생  쳤다.  楚  威王    듣고  맞고     

거 다.    禮敎보다  無爲自然에 근본   宿命論과 萬物齊同  철  

다.   간  天命에  分限과   그   다  것  宿命論 , 실

계  차 과  相  시 고  것에 과  뿐 무 연  계에  보   계  

든 것   것  만물 동 다. 갈 著, 강 식 譯, 『  』( 돌 게, 2010) p.32 

참 .

182)『莊子』,「人間世」, “仲尼曰: 若一志. 無聽之以耳, 而聽之以心, 無聽之以心, 而聽之以氣. 聽止於耳, 心

止於符, 氣者, 虛而待物着也. 唯道集虛, 虛者心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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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무(無)  심경(心境)   것만  무  (道)    

   실 다. 동 문 에     동 주(同一範

疇) 에  체 (超有機體的) 문  , 창  생미 (自生美學)  

결과    것 다. 그  같  동 문   만  경  

(接變性)에  또 다   므  본  돌  여   

‘ ’  근원   (諧謔)과 신 (神明)   그러 ,  미

(寬容美學)    다  것   신 다.    에  

고   것   미  결  본  미   무 시(柳宗悅)가 말  

원 (怨恨) 맺  ' (恨)  미 '   다. 미  다  고 

고 큰 것   포 (包容)   (Kahán) ,  ' ' 철  그러

에  비  것  여겨 다.

    것   ․ 감  ․ 다. 그러므  문  에  말  

 실  미  ․ 감  ․   께 고 다. 그   창

  닐  게 다. 그러    ․ 감  ․  에  께 러

 문 에   매 (媒材)   ,  곧  창 가 다. 

   개   개      결  것

다. 에  말  신  신  실  드시  여 보  것 다. 신   

에  것  (觀想的)  신  다. 가 여 신에  들

가  곧  가  가   생   시키  경  

여 주  것     것 다.183)

  동  고 철 에 심  루고 『역경(易經)』에  ‘ (氣)가 집  

체가  만물  다(精氣爲物).’  말  다.   에 

고 (氣)  계  볼   (精氣)가 취 (聚合) 고 (散秩)

  만물  다  미 다.

   경  (道)가 만물  다  주 에  보  , (道)   곧 만

물  근원   것  다. 시  (王弼)   (沖氣

爲和)에 근거 여 (沖氣)  곧 (一)  규 다. (莊子)  “  생

   말미 다. 가  고  죽 다.”184) 고 다.

  고   에  (氣)  (形勢), 격 (氣格), 골(氣骨), (氣象)  가

183)  徐復觀, 게 , p. 193.

184) 『莊子』, “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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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것들    고   신  , 그것   

다  루   본 다. 

  채 (蔡邕)  “     가 다.”185) 고 다.  

다  (氣)  (韻)  물 다. 가  체  미에  다

,   그것  포 고  취, 감, 채(風神),격  등   

다 에  다. 만  가 강  것  식   , 

 강  것  신  포 고  것  고 다.   실  

   다.186) 

   “고    ,  과     에  

 다.”187) 고 다.   미에  당시  (氣思想)  

생 (生成論的)  과 생 (養生論的)  과   가  시각에  

 다.  그러   에  공(河上公)  극   

여, 그것  생 (生成論的) (氣)  생 (養生論的) (氣)  에

 (道)   다,

 4. (寄情論)

   가 맹 (Romain Rolland, 1866~1944)  그가 죽   1956 에 

간  『 고 (Memoires)』에 “  가  큰  그것  게  

 , 동  에 담 고 게  생  비   

  가?   개  ,  체험 , 그것들  생  

 과  에  그 무   다.” 고  본  

다.   고   또    가   곳에  비

   다.188) 다시 말    감      

다. 

    미  본  달 (達情)  다. 가 감  

다  본  징    (寄情論) 고 다.  에 게 

185)  蔡邕,『九勢』, “陰陽槪生, 形勢出矣.”

186)  천 여 , 게 , p. 104.

187)  劉熙載, 게 , “高韻深情, 堅質浩氣, 缺一不可以爲書.”

188)  천 여 , 게 ,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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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것 가에   가  감과  만   만 

  가  생  닐  다  말 다.  에   

주 과 주체  시  것 다. 러     본  공  강  

 물  당  (韓愈)  ‘ (有情說)’  원 가   

 식(蘇軾)  러  시  다. 에   주  미  

 본 시   감과 주 , 개  시  미   열 다. 

러  들  ‘신채 ’에  가  과 신   다  것과 

다   다. 

   보   문    천 과  거   동  말에 러 

  게 게 다.   간단  개  첫 째, 과거   실  

 심미  에   , 동 에 러 실   계 과 심미 

 계  에   타  시 고,  째,  시 에  미에

 가가 처  ,  째,  시 에 문   처  타  것

다.   에  식 들  미  가  단계에 러 타  당연  

결과  본격      시 다고   다. 

   시  빛   가  (杜度), 원(崔瑗), (張芝), 채 (132~192) 

등  , 체  들    1  물  다.   

   원(78~143)  『 (草書勢)』 만 문  에  볼  

 채가    채 189)  에  시 다고   다. 채

   『 (筆賦)』, 『 (筆論)』, 『 (篆勢)』, 『 (九勢)』

       물 고    본  

문 에  체 고  심    담겨   에  

 주 다.

  채  쓴 『 』   쓰  가 당 가   신 태  고, 『

』   규   것 다.   『 』과『 』  다   에 비

   본     게 드러 고 므  여 에 『 』과

189) 채 (蔡邕,133∼192 )  동  문 가  가 다.  개   (    

) 다.  에  등    동탁  죽  당  에  에게 체포  감

에  죽 다. 경 과 역 , , 천문에 고 문    , 에 다. 또 

 말에 찍  문에   쓰  것  보고  ( 체 ) 계 에 러 「비 」

 창  원  <채 집>   미   들  집  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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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채  미   검  다.  

  채 (蔡邕)  ‘    것 다(書者散也).’ 고 말 다. 여  

‘ (散)’   미  ‘   ’  가 키  말 므 , 곧 

 쓰   신  게  다  것 다.190) 그  다 과 같  말 다.

       (書)   감   동 다. 에 들 가   가  에  각

 거  생각들  고  무 것에   게  다. 만  

여러    다        다   

  다. 시엔    생각  가   당  

태가   다.  과  다든   고    

다.   듯 신  집 다    만들   것 다.191)

  

   말   것    가가  창   그  신 태가 가 

 것  그   공 가 실 가에 주  역  , 에 

여 에  다  무     쓸  것  

미 다.192) 과 신  고  고 에 시달  태에   쓰게 , 

 또  망 고   드러 게 다.

  에     본   게 단   규

다.    에      채  천 에 감탄

    다. 채  에  다 과 같  말 고 다.

  쓰 고  에   에  것   다. ……   

것     생각  가 고,  당    다.   

말  에   말고, 가  차  게  신  가 고,  생

각  신채  게     것 같    것  다.193)

190) 갈 , 게 , p. 35.

191) 蔡邕,『筆論』, "書者, 散也. 欲書先散懷抱, 任情恣性, 然後書之. 若迫于事，雖中山兎豪, 不能佳也. 夫書  

  先默坐静思, 随意所适, 言不出口, 氣不盈息, 沈密神彩, 如對至尊, 則無不善矣."    

192) 吳明南,『書論選讀』, (美術文化院, 2004), p. 14. 

193) 蔡邕, 게 , "欲書先散懷抱,······, 夫書, 先默坐靜思, 隨意所適, 言不出口, 氣不盈息, 沉密神

采, 如對至尊, 則無不善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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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 (精神論)

   1) 공 (柳公權)  심 (心正筆正)

  『 』,「 」에  주  게  에 심  동시에  

에  월 여   본    것 가  다. 그러므  그  

 생겼    물  가 여 들  에  월  주고 

다. 러 그    갖  「 (眞人)」 고   곧 

실  다. 개 그    실 고 여  고   실

고 여  듯 다. 러   계 에  시 에 러  ‘ 신’과 

‘ ’  시 다.  것     과  

월 여  신,   실    문  듯 다.194)

   당  가 에 큰    , , 경 에 당연  

공 (柳公權; 778-865)195)    다.  그    당시 폐단  

고 비 (肥俗)  것  경(瘦硬)  것  시  창  격  창

 경과   여 ‘ 근 골(顔根柳骨)’  다. 공  

 여 동 ‘ 공   본  경에게  ,   

 다(柳少師書本出于顔, 而能自出新意).’고 다. 

  당 (唐代)    강 게 쓴   묵  과 찍  

 경 가   공     과  

거쳐 다. 

  공  시에 격  에  에  무  당   

(穆宗,795~824)  에 빠     들   폐  

다. 공   신  에 들 가 무  게    말

 "  에  그   본  , 찍  그  만 보고 싶

다."고 말 고 공  (右拾遺)  여  다.  

 공 에게   물  공  간(筆諫)  답 , ‘  

   게  것 다(心正則筆正)’ 고 쓰여   

194) 徐復觀, 게 , p. 224.

195) 공 (柳公權; 778-865)  당  말  가  가 다.  (誠懸). (楷書)

에   공 에 다.   비탑비(玄秘塔碑; )  신책 비(神策

軍碑)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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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그   다고 ,    간고 (筆諫故事) 고 

,    심 (心正筆正)  말  에 크게  시 다.

  것    개  것  뿐만   쓰   신과 

태 에    주고 다.

   공   징  가 골 고, 다  가 결 다.   과 

철   듯 고  비    처   강 고  

  주고 다.  가  시  같고  다. 

[  9 ] 공 , < 비탑비(玄秘塔碑)>, 당, 탑본, 만고 물원.

  에  골  고 에    고 골   곳곳에  맑고 강

 고   타 고 다. 그  에  태   타  

것   다  게  탑   보    문에  

 꿰뚫고  것  타 다. 

   공    들  가  게 여   다. 

냐  그    에  시키 고  매  곤 여 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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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다. 다  에  볼  공   비  식  각 

비  과 결 가 체  같다.  경과 크게 다   다.  

보 , 공   실  경     , (歐陽

詢)과 (薛曜)에게   다. 

  「 (田子方)」에  다 과 같  가 다.

 

 宋  원 (元君)  그  그 게  많  공(畵工)들  여 들 다. 그

들   고 (揖)  고    빨고  갈고  경

 무 많   실 에 다. 그러   공(畵工)  게  , 달

 고 (命)  고 (揖)   그 에  고,  집  

돌 갔다. 원 (元君)   시  그  동  엿보게 , 그   고 

 다   뻗고 체  다. 에 원 (元君)  말  “ 다.  

말  참  공 다.” 다.196)

 

   같     공(畵工)  비시 다. 많  공들   

고 원 (元君)   그  그   문에 신 태가 들 매   

다. 그들   여러 에     것 다. 다만  

공(畵工)만  과 같  , 그  가  게 착 여 매  가 게  

태  취 다고 다. (國君)   본  빠  걸 걸  달 가  

, 그   천천  걸 ,  고  (國君)에게 드  에  

러  (位)에 가  고  집  돌 가  드러  채 다  뻗고  

다고 다.  공(畵工)  에 그다   다. 그럼에  고 

(宋)  원 (元君)   그가  공(畵工) 고 단 다. 냐  

많  공(畵工)들  에 경 (慶賞爵祿)과 비 공 (非譽功拙) 등  각  

생각  가득 차  심미  (空明  心境)  가  다고 생각  

문 다. 그들  창  고가  에  고,  

  것  단  것 다.  뛰   만  그   그  신

 고 싶  (慶賞爵祿,非譽功拙)  탈 여, 공 (空明)  심경(心境)  

  , 그  창     다고 생각  것 다. 

196) 『莊子』,「田子方」, "宋元君將畵圖, 衆史皆至. 受揖而立, 舐筆和墨, 在外者半. 有一史後至者, 壇壇然   

 不趨, 受揖不立, 因之舍. 公使人視之, 則解衣槃礴嬴. 君曰, 可矣是眞畵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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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劉熙載)  여 (書如其人)

    미   고   미   과  에    

 시 다.  감과 주 , 개  시  미   , 동시

에 러    고 에  시  다. 에 러 심미 

 크게 게 다. , 1단계에   개  것과 연 러  것

 시  경 에   주 과 주체  시  경  다.

  여 에  걸   가 여 (書如其人)  말  창 여 과 

 시  (書卷氣)  다. 에  (外師造化)에 

,   득심원(中得心源)  시  시 다. 미  태에 

  간원(蕭散簡遠)   미  , 다   

고   미에      (欹側

怒張)   경  여,   다.   미  

에  식     물 다. 그   물 고,  실천

에  러  시    물  다.197)

  게  고   미  보다 고    

문  에 가 타 고 다. 감 과  에   주  

 심미 원   다가, 감  가 가  갈  주   보

 시 다.  감 과 창   주  시 고 개   

 등  그것 다.

   감 과 창  시 고  것  본  에  보 , 그들  가 고 

  신  에   심미에  본  탐 고 창  주체가 

  과  강 , < 여 >  다. 러  가 

신  시 고 태  경시  ·미·취 등   신 식  

다.198)

  여 ‘  그 ’     『 계(藝槪)』에  

다 과 같  말 고 다. 

197) 宋民, 게 , p. 121.

198) 게 ,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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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게  것[如] 다. 그 문과 같게 고 그 주  같게 고, 그 과 

같게  것 , 여 말 , 그 과 같게  것  다.199)

     식견  볼  다.200)

 개 심  냐 냐가 냐 연 냐   다.201)

  에  본 것처럼 여  곧 '  그 '    미 므 , 

여  (其人)  미  그  가  그  , ,  등

  미 다.

    크게  ‘ 여 ’   시  2단계   미

에 당   주   시    루 ,  에 

러 그 에 달 다.

  고  에   시  것  식과 에  

 주   것과  계  가 고 다. 그들   에  공  강

 문에, 문과 문    다고  식과    

고 척 다.202) 

  청 에 러  본 에  시  물과 에    

고, ‘ 여 ’에   비  담   고 

다. 청 에  과 연, 주 과 객 , 과 , 과 물  

  다.  물과   주 , 

     가    , 첫째  물  보  물

고,  째  신  보  다. 물  보   같 , 신  보   

여  다.203)

그  또   연  말

   연에  만들  다. 채   연에  비 다고 

,     다  것 ,    

199) 劉熙載, 게 , "書, 如也. 如其學, 如其才, 如其志. 總之曰, 如其人而已."

200) 게 , "書可觀識."

201) 게 , "蓋有欲無欲, 書之所以別人天也."

202) 宋民, 게 , p. 126.

203) 劉熙載, 게 , "學書者有二觀, 日觀物, 日觀我, 觀物而類情, 觀我而通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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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에  미  다.204)

고 다. 것  감    에 , 들  미 연에

  취  것   여  주  동  강 , 물과 

신, 연과    루게 다. 러    에  

감     시  게 다.205)

  다   체가 다. 것  심  생각  생체 듬  다 

다  문 다. 그러므  에  (Sign)  그   징  쓰

 다. 실    시에  에게   워   가   

 다  식  ,  다   드러 다.

   무    문과  가   그  공  주  

뿐 다. 그  가    주 같    무 쓸 가 

다  말 다.  생  과     문  가

 루  경   그 가 에   다  고 경 만, 

문  뿌 가 거     시 (時俗)에    무

     척 (隻書)206)  뿐  것 다. 

  그러므    쓰    문  과 식견  고 

신과 에 과 창  담보  다.  격과    에 

문  탕    고  그러   거  경 가 만, 

그런  그   뿐 훌  가가    것 다. 

204) 劉熙載, 게 , "書當造乎自然, 蔡中郞但謂書肇于自然. 此立天定人, 尙未及乎由人復天也."

205) 宋民, 게 , p.180.

206) (石濤)  그  고고  「一劃論」에  과   결  (氤氳)  다고 

,  『주역』  「계 」에  말  ‘ 과    결 여 만물  

고 (精醇) 게  것’  말 다.   (陽)  고  (陰)  여 과 

  여  생  탄생시키  연     고 다. 또 ‘무

   다’ 고  것  ‘ 고  것  (字劃)보다   근본

, 고  것  천(後天)  경 (經權) 다’ 고 다.

         (陽)  미  것 고, (字劃)  곧 문 (文字)  고 문  

  (陰)  징 다.   시간  미    것 고,  연  

   고 (陽) 다.   (形象)  타 고, 그  (文字)

고 (陰) 다.    ‘시간 ’과   ‘공간 ’  결  다. 

     천 만물    고   식견과 신  ‘ ’    , 

    시간   ‘ 가 (一氣呵成)’     것 다. 런 

 묘    주   쓴다고  ‘ ’가  것  다.  무

  쓴다고  그것  본   개  고 쓴다 , 그것  가  (陰)만 여 

  생  태(胚胎)    ‘척 (隻書)’  뿐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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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 므  만 보  그  격  개  심경 

 미루    다.   쓰거   워  가 물  

 신   가  것 , 고 게  연    

과  택  훌      것 다.

   같  맥     ‘   게 다’  말  다.  

말 4 가   (張瑞圖,1570~1644)   말 에 료  탄

고  단  (宦官) (魏忠賢, ?~1627)  들    

에 다.  큰 폭   보  결체가 고 찬 과  

, 과   것 같  가 보 다. 그러   들  그   

여 그   취  매 시   가 역시 그   

싫 여 연 뿐만  차  다. 처럼 (書)   고 

감 가  감    드시    문에 과  

실   것   다.207) 

  여  청  가들에게   (師表)  여겨  말 다. 

시 에  ‘ 심 (書心畵)’     감   것

고 , 당   明․淸시 에 ‘  곧 그 과 같다’    

시 다.   가    그 가    에  큰 

 므  그 에  역시 그 과 같  것 다. 여 에  과  같  

것  보고 다. 고 들  러  식  결   것  다.  

것  식   시각  동미감  문에  미감  역시 에  신

과   태 고   다. 그  비    들  다. 

그  에 비 에  신 가 드러  곳   ‘ 취, ’ 다.  

 과 그    쳐 게  것  말 다.

  고   에  격과 신  가   경    들여 고 

고 과   계 또   과   에  격  

신  취  견  것  다. 

  러  ‘ 여 ’  곧 가들에게  가  만 ‘신채 ’

에  과 신  겸비 다  것과  거 가 다. 물    

   (學養)   것 고, 신채(神彩)  에  비  것

207) 천 여 , 게 , p. 73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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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 갖   것 다.

3) 문 (文字香書卷氣)  (金石氣), 그 고 문 (文氣)

  에   , 그 고  고, 생동  식 에  과 식견  겨  

  그것   고 (高下), 열(優劣), 체   결 다.208)

   곽 (郭若虛)가 ‘     것  다(氣韻非師).’ 고  것처럼 

생동   태   가 고  것 다. 만 에 것     

 다 , 그것   동 창  ‘만  책  고, 만  여   다 에 가

 에 탁  것들  고  가   그 다  가 신   것

다.’  경계  것 다. 

              

[  10 ] 주(周), < 고문(石鼓文)>과 < 창  본(臨本)>  비 .

  동 창  말  것 , 책   것  가  문  과 식  시키게 여 

가  생  다고 보  가  신  시  그 드 시키  

 간  그  생동 미감  취 고  것 다.

208)  천 여 , 게 ,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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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청  「 매 단」에   에   것  책  많  

 것 다. 책  많    에   다. 그러므  

 문    비    쓰   그  에  가 

게 다.   심  취미   다. 그  고 다만  

주에 여 가 루  것     다고 주 다. 

   워  무 (思無邪)   다   가  맑고  

과     감  심미 (審美眼) 다. 가   가 

고,   만  에  다  미  문 (文氣)가 

가   등식(等式)  것 다.   월에 걸쳐   만

큼 문 가 에 타 다.   물 과 탐  가득 차게  그  

에 그  그  타 게 다. 에   다 과 같  고 다.

  러싸고  물(物)  계  주체   고 그 물  계에 

여   당 게 다    과  다.209)

  문  에  가  그 에  찰 다.  가 가  고  

,  미  가 드  그  묵  에  것, 그것   문

다. 

  (書卷氣)  (書)  (券)  다. 많  첩과 탑본    

 고 가 에 담   그   경 다. 들   간 

취들    여겨 보고 에 담  그 식에   가  그 식들

  고 극 여  창  경  만들  그것  (書氣)다. 

문   만,   쓰고  짓  가 갖  공

 과 크  말  것 다.  신에게 무  격  규  고 

처럼 차가  찰   거  포   것  미  다. 

 동  , 묵  문  계 에   같  철 거  신  과 

문    시 고  그    같  계  

 극  시  원 에  비 다. 고 보   같  미   미

 에 비  문 ·  체험  훨  다   강  것 , 

그러므  시 본 (詩畵本一律) , '시  짓  과 그  그   본  가

209) 金容沃,『石濤畵論』( 무,1999),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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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것 다.

  처럼 동   문(文), (史), 철(哲)   문  격  

체   탕  고  문에 그 계   또  심 다. 그 고 

계  감각  월  고 징  (寫意的) 감  가 

다.

   비들   많   그  에     〈묵 (墨蘭

圖)〉가   것  물  그   경  또  에 만 당  

 거 , 원(阮元) 강(翁方綱) 등 들과    

경 과 문  계가 고  문 다.210) 

  에  에      가, 가들 에  거  원  

에   공    가  다.   다 가 

그  그  가 다  말  그  문에 가 다.  (豹菴) 강

(姜世晃), (觀我齊) (趙榮䄷) 등   같    경 다.

  동   징     감    다. 

간에 감   만 시  주거   감동  미감   만 

동  복  심취  미   보다 (幽玄) 고    맛보게  

가 많  것 다. 그  동 미   말     다. 

그만큼 체 거  실   신 고 주 , 연 심  

무   다. 그 에 그 문 철(文史哲)  문과 격  체  

  역시 병   들  개  비 신, , ,  체계에 

 천착과   가  다.

  가 만 에 과  에만 게 다  과 복 에 

 생  (習氣)가 고착 고, 그것   에 게  결  

(俗氣)  워  가  감 과  매   극복   게 

210)   그   징  단   쓰고  그 다  실 다. 그 ‘  쓰고,  그

다’  실  역  고 창  실 고, 그것   고  그  

것 다. 묵  역시 단  생 고 룩 , 생   말 비 고 볼  그 다. 다

만  가들  (阿附)   무 과  가  착  것  실 다. 과 에 찌들고 

만과 견에   맹  주 에 빠   과 집   ‘묵 ’

같    것 겠 만  시 에  볼   창신과 창 만큼  빼  그 다. 그런 

에   들  문 가  과 심  닌, 과 식견  단   식

 ‘ ’     에 든 ‘ ’가  고 신

다  실  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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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  비  식과 에  가   ,  (俗

書)   에  것 다.    쓰   과 

에만 게 다  (作爲)   게 보 겠 만,  

근원   연과 무 연  감  무 고 고갈  에  것 다.   

 무  가     그 에   다   시  

가  게 만들고, 그것  곧 에  경과  게  동  

게 다. 감 과 취가      과 다   고, 

그것     다. 

  에   본  (書卷氣)  문 (文字香)  말  뿌   

문과 심  , 그 고 격   격과 과 망 등  식  갖  

  루 겸비   신 계  말 다. 청  신에  걸러 고 

(精製)   감   식과  묵에     

그것  ‘ ․  문 ’ 고 말 다. 

       매  다  가 ,  본

과 경 과 에  고 병든  고  에   가  고  

간 신  미  것 다. 그것    답  ,  

  차 과 에   루   것   것

다.

3  연(自然)에  비 (比擬)

 1. (老子)  연(道法自然)

  동 미   연  과 에 감 고 그 본 과 신   

에  주 고   다. 그 가 에   가   

단   그  원 가 연  비 (比擬)  비  주  

실 다. 러   문에   과 찰  여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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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신 고  것 다.

  가(儒家)가 개척  신    근원 에   든 

미  게 , 런    경시   고   

취  다.   가(道家)에  개척  신  곧  가고 곧  가

 험  것 다.  문에 가  비  말 다   가 취  것  

신 고 컬   겠다.211)

  과   가 에 고 , 주 연에  달

 경계   것   고 다. 시간과 공간   계  그 

 원   (線)에  것  다.  연  생 과   

  듬  고, 그것  묵에 여   것  

고, 연    것 다. 

  

 과   가  착 여  것  천  다.  천   

 그것  계  시  가  것   다. 그 고  천   취 여 

 것   간  본 에 다.…… 고  것  러 역(易) 고 

다.212)

   과  역시 (作爲)  (排除)  무 연   다. 그

것  연   고 득    여 가가 에 감  

시      생  결    과 

 생 게 다. 게    연과 께 고  연

  무심(無心)  경계에 달 고   것    다. 

 열  찰   고  신 과  찰에   천착  

여 창  과 차  보    식과 보다  

 신 에  큰 미  여  문 다.  

  곡 생  ‘  연  (道)  고 과    것 다.’고 

다. 무  가  고  무  고  고 묶  

 다. 무 식 에 무  시 거   견  집에 묶   

다.

  

211)  徐復觀, 게 , p. 168.

212) 『周易』,「繫辭傳上」, 5 , "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 善也. 成之者, 性也.……, 生生之謂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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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역에  다 과 같  말  다.‘  문채  찰  계  규   

 고, 간  문  찰  에  여 천  게 빛   

다.’ 다   묘 , 그   볼  찍   

동거   것  과  묘    것 다.․․․․․․   (金),

(木), (水), (火), (土) 다  물   병 여 천 만 (千變萬化)  

 창  것과 같고, (金), (石), (絲),죽(竹), (土), (革), (木)등 

 만든 에   여  가  가   루  다   

  그  감동시키  것과 같다.213)

   연물  과  계  많  강 , 과 결 에   물

  묘  공  가 고 다. 고   미  과  또  결  등

 연미   묘  과 에   미  탐  것  주 고 다. 그

러므   연미   연  러  심미  개  말미   심미

 시키  다.  문  식에  타  미  들에게 연미  

연   문에 , 러  연미   미  객   고 다. 

  연미   가 고 미   다. 214)

道  무 가.  연 다 .   무  다.  만물생  근원

, 주생  본  一과 만물  계   다.  ‘  (一)  

생 고, 一  二  생 고, 二  三  생 고, 三  만물  생 다. 만물  (陰)  

고 (陽)  고 ,그    연 체가   에 여 

 룬다.’ 고 다.

   가  연(自然)  개   ‘nature’에  역  

가  시      에 과 다.  고    천

(天地) 든가 천연(天然)  말과 께 다. 

    무  연  다  말   ‘본연’ 그것 다. 연   

무 무 (無形無爲) 고, 무 무취(無聲無臭)  뿐만  무시무 (無始無終) 므

 그 연   무 고  것 다. 가 무  고  달  

 가  (寒來暑旺)  무  시킬   것 다. 그  천

연   (道) 고  고 고  다. 

  연미에   동 에  공 다.   미 에  체  연미

213) 과 ,『 과  보 역 』, 태  譯(미 문 , 2008), p. 91.

214) 宋民, 게 , p. 32.



- 90 -

 연 에   객  미  ( 컨  균 , 비 ,  등  식  

미  )에 다고 보거 , 연  무   비 식 에   고  

감 과  워 다. 그 만  미  에  연   

 미  주    다. 에 동 시  미 에  ‘ 연’, 

‘ 연 ’, ‘ 연 러 ’ 등   미 과      미  주

 다.

  역  볼  동   주    고 다  에   

연   무  연결시키고  것  당연   다. 그러  동 철 과 미 에

  연  그 체   역  갖  것  , 동 철 과 미  

에  또 다  심  가철 과   문에  시킬  

그 가  갖 다.

  미    비 , , 균  다, 에  동  미  

 연 (미)  징    가  창  동 , 무 식  무

 무   그러  것  다.  연미  가철 과 

 시간  고(古) ,  (撲) 고,  (拙) , 

 에   미 다. 러  동 미  ‘ 연’  철 에 

근거  것 만 역   단계에  연과  계    

에 탁  주  것 다. 

  연(自然)  가 고, ‘ ( 가 님)그러 다’  다. 타

  빌  고 그  에  그 게 생 , , , 개  가  

것   다. 컨 , 천 연(天地自然)  ‘천 가  그러 다’ 

처럼, 천 만물에   말 다.   미  연,    

계에  물  물  미  다. 

  연  ‘ (自)’  ‘ ’  ‘ ’    다.   가  보다 

게 여  가 다.  ‘ ’  타    ‘ 신

   무 가   경 ‘ 다. 여  식·  동 다. 다

 ‘ ’  신   쓰   그것  동   경 다. 여

에  식·  다. 타   빌  고  그 신  

 에  것  말 다. 

  보     고 볼 , ‘ ’   경   개체에  

보  것, · 에  고, ‘ ’   경   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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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주, <墨蘭>, 에 , 

            65×45, 2003.

보  것,   다  에 가 다. 에게  타  , 

것   것  무 (無爲) 다. 

  다시 말  만물  주   다. 만물  (自由),  주체 (主體

性) . 물  생 에 원   다. 과  . 무(無)  (有)  

  다고 본 것 다.

    심   (道)  무 가. 가에  말   천  주

 격신  개 다. 그에 

  연 그 체  

 (道)  개  시

다. (一) 고   (道)  

천  생   그 체  

차 만물  루  과 미

 태   태 다. 처럼 

 고  고  동

고  든  근원  

동 ,  등 다.  본  

무  무  가 고 다. 

 무 (無爲)  연에  것  

말 다. 연   말  ‘무

무 (無爲而無不爲)’  

과 가  태  가 킨다. 무  가 다   (不爲)  무것

  다  것  말 다. 무 연(無爲自然)  주  계  탕

 룬다.  들  식  다고 믿  것, 당연 다고 생각  것  

 보   다 게 보   다  것 다. 간  심미  단과  

단  찬가    달 다고 본다.

   주  계   가 체계   에  비 다. 

 에  보  가 고  역  득  계 에   

, 복  강 역   다.  동  연  생  동  

 연   다(師法造化)  말  가  생  동  다

 다. 연 생  미  과   것   미  원천  

것 다. 에   다 과 같  고 다.



- 92 -

 그  것  간  돌 가   큰 , 천  과  

가 ,   천  창생   ,   

큰 다. 과  빌 , 그것  천 만물    에  생 고 

닐게 만드  것 다.215)

   “  탕  여 동  타 , 만물  체  여 태가 

루 다.” 고 다.216)  『주역』,「계 」에    고,  

  것  주  다.  들  매   쓰고  그것  

무  다. 그러므   가 드물다고 말 다. 

   연(道法自然)  여 연  가 곧  연에  든  

찾 고 주 다. 철  연과 무  가   연 에  

극복  타  것 다. 그것  극   가  에 곡  간  

연  복에  것 , 그  연에  생  원동   

(道)  다.  연  생 게 만,  가  무 식  

 무 (無爲而無不爲) 다. 또  무  가  무  ‘  그러

 것’, ‘그러    그러  것(不知然而然也)’,  연  고 

께  것 다. 

  그것  시공간  무시무 (無始無終), 무 무 (無限無邊) 과 께  간

격  원  창  다. 

    택  므   본  고   참  본  

 다시  참  본 다.  다만 연  본   다.217)

  채  『 』  『 』에  ‘ 연(書肇于自然)’, ‘ 건곤  (書

乾坤之陰陽)’  여  연   연계시  말    역  

  에 (道)  시   것  찾 가 다.  

    보     미  연  동   그  

 것  고 다.  에  것 건 결 에   것 건 같  

, 강 (剛柔), 동 (動靜), 원(方圓), (疾澁)……등    

215) 金容沃, 게 , p. 64

216) 虞世南,『筆髓論』, "稟陰陽而動靜, 體萬物以成形."

217) 老子,『道德經』,「象玄」,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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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근본  보고 ,    동   에  것 다.  

   곧 (道)  다.  주 문(朱長文)  당 (張旭)   

   단    보  견 에 다 과 같  다. 

 !  극  경계  연  에 참여  것  찌   만 

  겠 가? 218) 

가 말    실체  무   가  보  다 과 같다.

  들  답다  다   만   것 고, 다고  

  만    것 다.219)

     것  만   것  다. 만  주가 연   

 가 , 만물   생 고  것 다.  생 고 

게 만물에 맡  고 고   그러  짓  게 연   

시키 . 연   심   다. 심    고 고, 

심   고  천   게 다.220)

    무 , 무 , 무   연    그것 다.  무  

에 달        쓸    무  경

 달 만   쓸   것 다. 다 에   (大巧若拙), 

  무 에   볼  다.

 가   것   러  것 같다. 그    다. 

가득 찬 것   비   듯 다. 그   다  다. 주 곧  것

   듯 고, 뛰     듯 ,   말   듬  

듯 다. 고   고,    다. 맑고 고  천

 다.221)

  채 『 』에  ‘ 과   담  것  다(書乾坤之陰陽) 

.’  말     과  태가  주  

218)  朱長文, 『續書斷』, 「神品」, "嗚呼. 書之至者, 妙與道参, 技藝云乎哉."

219)  老子, 『道德經』,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不善已."

220)  게 , "道常無爲而無不爲,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化而欲作, 吾將鎭之以無名之樸, 無名之樸, 夫亦  

   將無欲, 不欲以靜, 天下將自定."

221) 게 , "大成若缺. 其用不弊. 大盈若沖, 其用不窮. 大直若屈, 大巧若拙. 大辯若訥. 靜勝躁, 寒勝        

   熱. 淸靜爲天下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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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규 ,    (道)  갈    것    

에   미쳤다.  곧 채   많  가들   비  주  

근본  (道),   동  규   다고 식  것 다. 

  과  ‘ 과 여  연  고 겁 에 생겨 고 가 과 겨  

쓸쓸 고 처 여 생겨  것 다. 러   천 연   본  그러  

문 다. 체  시  들  미  공  그 실   

 그   실과    것 다.  근원  탐  

찌 식  체가   겠 가!’ 고 말 다.   심미  본  

(性情)  고 감  것  미  것 다.  

    심미  본  미    시 『 시 (毛詩序)』, 

시  (劉勰) 『문심 룡(文心雕龍)』,  (昭明) 태 『문 (文

選)』등에 등   문  미   계 여  미  본체 (本體論)  

시킨 것 다. 

  시(詩)가 창  주체  과 감  등       것과 

찬가   간  본 과 심  감  고 감   것  

그  미  다. 

  동   계 에   차  천   본  그 게  

문에 생겨  것처럼  감  물    시   것  

다.  감  여 말  다  것   천  에  

 연   같   에   창  주체    

 것  과  주   본체 다. 

  과  보  게  것  천 연   여 철  생겨  것과 

같  신   여『 보』  ,  창 과 비 에  

 달 (表情達性)   식 다. 그  무 (梁武帝) 연(蕭衍)  

당태  민 보다  객  비     가 다. 과  

비    것   그가  본 고 식  ‘ 달 ’ 다. 

 고    열과 (雅俗), (眞僞)  고 본말  고 

 근원  본  탐  다.  과 에   징과 단,  

가  타 과  식  다.  묘 (妙道)   고   

계다. 그 고 극에 가     고   고  

 다.  연  (道)  고 과    것 다. 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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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 (理)’       타  ‘

(法)’    에  시   고 다. 

 천  연 그 체   가 득 다  것  천  본 탕에  것

 그것   묵   가 득 다  것  천   

에  것 다 그  만 고 그 탕   무시 다  그것   

만 고 철  가  태  것 다. 그러  그 탕  만 고 그 

묵   다  그것 또  철  만 고  가  시시  

것 다.222)

(理)  철 , (法)  다.   에  만  가 고  

   갖 물    드러 게  것 다. 

 2. 채  연(書肇自然)

  에  , , 결 , 만  고 단   다.  

 심  간과 연에 다. (漢)   미  연미  연  가 , 

 심미 본  탐  에  고 다. 그들   「 (書狀)」 

또  「 (書勢)」 고  ,    결  식과 연  물

과 연 시키고 다. 그들   연   과  에 감  

간  감 체계  묵에 연계시키고, 연  다 과 그   엮   

 것  여겼다.  그들  연 만물  다   다  비

여 다. 223) 채  에 여 다 과 같  말 다.

   들  갑골문과 같  것  곳  찢   것 같고, 빗    비

 열  것과 같고, 체  고   것 같고,  개에 짧  

  것 같다.       고개  것 같 , 

 여  것    럽게   것 같다. 책  들 고 

  것  개가  시 고 가 개   가  것 같고, 

 뻗고 개  므  것  가 곧    가  것 같다.  

 가볍게 여   거  것  본체  미 게 고,  엷게 

 것 같다.   것 같고, 연결   것 같  것  물  실에 매

222) 金容沃, 게 , pp. 105~ 106.

223) 宋民, 게 ,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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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키   가  것 같다. ……   보  큰 러  

고  무   닐    다갔다   것 같다. 224)

  채  에  ‘     만물  가 타  연

(書肇自然)   연에  비 다.’ 고 다. 연에    

연  태 묘 만   그    말 다. 채   비

 짧 만   본 과 연   문   에 

  천   에   탐  각  심 들  들

다. 그 여   여   시    문   갖게 

,  들  채  과 실천 에  (書祖)  러 경  

것  그만  가  것 다.  

  채 (蔡邕)   에  타  시  (情性)과 천 (天人合一)

  연주  과 고  비 고, 것   문   신  

  다.  연에  탄생 다. 그 고  시  

연(書肇自然)에 고   연(書肇自然)에  것 다.  연

에  시   미 연  고 , 거 에   생 게 고  

생  거 에  가 타 다고 다.    고 탈 여 극

 연에 닮 고  다. 무심 (無心筆)   고  경계  여

 것  ‘ 연 러 ’  곧 고  가  미 고  문 다.  그  

(畵語錄)에     곳  연  것  다 과 같  

고 다.

 에 맡겨   ,  시 , 과 물,  들짐 , 과 

무, 연 가     집,  든 것   취 고 그 생동  

 다.  것  그      근원  본  

헤 고, 실경  그   그 경 에 들      , 

   것  실  드러 주고,  다 곳    것  감

 다. 들   그  게 루  것   가  것 다. 

 묘  득   가  경  그  같  것 다.  그  

것   경 에  그 그     과    

것 다. ! 큰 무가 매  그   생겨 다.  

224) 蔡邕, 『篆勢』, "或龜文針裂, 櫛比龍鱗, 紓體放尾, 長翅短身. 頹若黍稷之垂穎, 蘊若蟲蛇之棼縕. 揚波振

撇, 鷹跱鳥震, 延頸脇翼, 勢欲凌雲. 或輕筆內投, 微本濃末, 若絶若連, 似水露緣絲, 凝垂下端,……, 遠而

望之, 若鴻鵠群游, 駱驛遷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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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 고  만물  그  드러  가? 고   말 다.  

  꿰뚫  다고.225)

      ‘ (象)’에  것    태에   것 다.

‘ 에     다  에 들 간다.’   에 생

  연계 각  물     게  말 다. 그 여  

가   든 다  게 결  고 다. ‘ 연     에 

담      다.’  말      과 연

 계   것  『 』 첫  ‘  연에  비 다(書肇于自

然).’ 에  연    다. 체  말   연에  근원

므     태  미 근원 또  주 연  다.  

 연  과 그   ,  에 각  연 물  

 생동감 게 담  참     다  것 다. 

  『 』       식과 에   문 다. 

또  처   게  체  갖 다  실   

에게  경  게 다. 『 』가   에  또 

 공헌   미  심 주  (力)과 (勢)  개  다  실 다.  

  여 에  시 (形), (力), (勢)  계  보 ,    고, 

  에  동  생 ,   생    태 또  

식    다.  미 에  과  생  본 징  동시에 미감  원천

 본다. 미  (宗白華)  미(美)  곧 (勢) 고, (力) , 

 생  듬 고 다. 

    객  고,  미 고 생각 다. (知北游) 에  

, 

         천  미(大美)가  말  고, 시(四時)    가 고  

 , 만물   루  말  다.  천  미에 탕 여 

만물  에 다. 그러므  (至人)  (作爲)  동  고, (大

聖)  식  가  천   본다.226) 

225) 石濤, 게 ,「一畵章」,“信手一揮, 山川人物, 鳥獸草木, 池榭樓臺, 取形用勢, 寫生揣意, 運情摹景, 顯

露隱含. 人不見其畫之成, 畫不違其心之用. 蓋自太朴散而一畫之法立矣.  一畫之法立而萬物著矣. 我故曰: 

吾道一以貫之.”      

226)『莊子』,「知北游」,“天地有大美而不說, 四時有明法而不義, 萬物有成理而不說, 成仁者原天地之美. 而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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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연 (自然爲師) 고 ,  연  곧   

미 다. 체  과 비, 천 과 개,  과 다,  과 열매, 

 갯 , 무 개   등 천  무   징 고  것 다. 

  연에  연  개   문  식  실  에  과 게 

심미  러가게 , 다   미  창 에  다  , 

 연  태   여   것  강 게  다. 고

  미  처럼 ·결체·포  등에  연미  물  체  태 등

   것  강 227) 청(淸)    『 개(書槪)』에  다 과 

같  말 다. 

    처 에  가  단계에  시  뛰   

고,  뛰      연 러  다.  

  연 러  것   극  경 다.228)

   (大巧若拙)  말     것처럼 보 다  미  

담고 다. 다 에    미  무  다  비견 고 다. 

  가  것 가  고  생  참고 견

  돌  큰 골짜 가 고

 천 가 돌  큰 골짜 가 

 무   가득 차 

  무   돌 가게 다.

무  개  그  만들  듯

   만들  만

 그들  쓸  고     쓸 뿐 다.

그러므  크게 쓸 에    고

무   그   것 다.229)

     무  다.  말  결  (作爲)  가  짓

   것  무 (無爲)  경  미 다. 에  다 

萬物之理, 是故至人無爲大聖不作, 觀于天地之謂也.”

227) 宋民 , 게 , p. 32.

228) 劉熙載, 게 , “學書者, 始由不工求工.  繼由工求不工,  不工者, 工之極也.” 

229)『老子 』,「反朴」, “爲天下谷, 常德乃足, 復歸於樸, 樸散則爲器, 聖人用之, 則爲官長, 故大制不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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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에 과     태에  다  여   뿐만 

,  , 과  에  공간  가 다.    동

 듬  에   복  고 과 가  ,   

  거  ,   가  것처럼 보 게  다. 게 

 공간 듬  단계가  고   탁 게 다. 230)

    채  연(書肇自然)에 여 가 ‘   연 럽게 

만들  다(書當造乎自然).’231) 고 주 , 채  연  가‘ 연

에  비 다’고만  뿐 ‘ 연(書造自然)  경계  다’고 다. 

가 말  당 연(書當造乎自然)  연(書造自然)  미 , 것

 (有爲)  (作爲)   말 , 무 (無爲)  무 연(無爲自然)  

 채  연(書肇自然)과   개 다.

   채  ‘  연에  비 다(書肇自然)’ 고  것  가 ‘ 연  

 ’뿐만  생 과 고  ‘ 연   ’  포

 미 다. 채  연  에  ‘ 연 러 ’  고  경계  

여 만,  연(書造自然)  ‘ 연  만들    다’  간  

만과  겨  다.  경 에  간  연  원  뿐 연  만들  

 다. 

   가 주  연(書造自然)  (作爲)  고 ,  

가 가  경계  태 다.     심과

만, 무 가  ‘ 연 러 ’    보다  고  간 신과 천

(天)․ (地)․ (人)  (合一)  무 연  경계 고, 무심 (無心筆)  경계

 다.  연  닮 고 고, 또 닮   만, 연  만들 

  것 다.

 3.  (形象) 

 

   식 에  원  거 감  가 고    

고 볼  다.또  러  에  거 감과 무 에   주  

230) 동병 , 게 , p. 75.

231) 劉熙載, 『書槪』, 고 신 역( 당,1986),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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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莊子)   보    달    찾 볼 

  것 다.

  에  (道)  천  본체 다. (至人)  ‘ 천 (觀于天地)’  

 곧  본다  것 다.  (靜觀)   다.   에 

 것  곧 생   생각 다. 러   공  가  

식   것  다.

 가 ,“    만물  시 (始初)에  닐게 고 .”공

가 말 , “그것  무  ?” 담 , “참  (道)  고  

만  뿐  고,  만   가   그

 여 그 (大略)  말  보겠 . 극    고 차 , 극  

  거  것 ,  고 찬 극    에  고, 

 거  극    에  ,      고 

여 만물  생시키고, 그 에   강(紀綱)   고 , 

그 체  보  .

  또     생  ,  생  고, 생 과 훼 (毁滅), 과 

 복  여  달   가  다   고 , 그 

공(功)  보  다. 생에 비  가 고 (死滅)에 돌 가  가 

 처 과   그    , 런 가  무  만

물  근원    겠 . 공 가 ‘ 에 닐  게 ?’ 가 말

,‘그런 에 게 , 극  미  극  (樂)  맛보게 , 런 미

 극 과 (樂)  극 에   (至人) ’ .”232) 

  여   에   실 에 달    곧 ‘ 미 (至美至

樂)’에 달    것  생각 다.  (人爲的) 고  

식  . 주  (反劃一主義), 식주  (反形式主義) 다. 

것  (人爲)  격 고 무 (無爲)  주   당연   결

 (大)  ,  고(最高)   ‘ 연 러 ’  고  식

 말 다. 

  에  고  경  ‘ 동(還童)’ 고 다.    

돌 가  다  미  또  체   식  뛰  것  다. (法)

232)『莊子』, “老聃曰: 吾遊心於物之初. 孔子曰: 何謂邪. 曰: 心困焉而不能知, 口辟焉而不能言. 嘗爲女議乎其

將. 至陰肅肅, 至陽赫赫, 肅肅出乎地, 赫赫發乎天, 兩者交通成和, 而物生焉或爲之紀, 而莫見其形. 消息滿

虛 一晦一明, 日改月化, 日有所爲, 而莫見其功. 生有所乎萌, 死有所乎歸, 始終相反乎無端, 而莫知乎其所

窮, 非是也. 且孰爲之宗. 孔子曰: 請問遊是. 老子曰: 夫得是之美至樂也, 得至美而遊乎至樂, 謂之至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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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것,  (大辯若訥)  고   듬거  듯 

다   포 고 과 같  미 다.

        개  큇  퀴 에 여 ,

그 퀴  비   쓸 가 고,

찰  겨 그  만드 ,

그 가 가 비   쓸 가 다.

문과 창  뚫   만드 ,

 비   문에  쓸 가 다.

그러므    것 (有)쓸 가  것

  것 (無) 그   문 다.233)

   “  돌   것  다  것  다.  극 에 

 곧 다  극 에  것 다.”234)  고 말  다. 무  , 미(美)

 (醜)   미  미 (美醜論)  들  다.    

연 물   에다 비   들 보  ‘ 가  럼   

고  것 같다’,‘생  것  물에 빠   같다’,‘ 가  죽   

무에 걸쳐   것 같다’,‘짧 가  죽  비  같다’ 등 다.235) 러  

에 여  다 과 같  말 다.

 만    다   미    병든 것과 같고,  

     다 가 단  것과 같다.236)

   신 에  천  든 들  미  답다고 식  문에  

개  타 다고 다. 또  착 다고 식  문에   타  

것  말 다.       ․ 당․ ․ 원․ 에 

  격과 신에  고 에 주  다. 

     물  고 미  심미 식  게 다.  

  에 여 청      심미 취  미(媚)  

고 담  것,  것,  것,  것 등  시   개  

233) 『老子』,“三十輻共一, 當其無, 有車之用. 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鑿戶爽以爲室, 當其無, 有室之  

   用. 故有之以爲利, 無之以爲用.”

234)  劉熙載, 게 ,“怪石以醜爲美, 醜到極處, 便是美到極處.”

235)  宋民, 게 , p. 32.

236)  王羲之,『筆勢論十二章』,“儻一點失所, 若美人之病一目. 一畵失節, 如壯士之折一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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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 (美巧) 고 다  만 미  고, 미  

 것  다고 헐 고 다.  말    ”237) 고 고 

다.

     런  시 다. 에게  보  주본체  (道)  

고(至高)   미가 고, 계  미(美)  (醜)  단   본 에 

 차  것  다. 다  시들에   미, 에  견  엿볼 

 다.

   

 (毛嬙)과 여 (麗姬)  들  답다고 여 만 물고 가 그들  보   

 과  그들  보  결  망     가  에  것  천

 (正色)   가 가?238)

 (陽子)가 (宋) 에 가  여 에 묵 다. 여 주 에게  첩    

 뻤고   미웠 다. 그런  미   여  고   천

 다. (陽子)가 그 닭  물  여  가 답  그  것  

  척  므   그 가   겠고, 그 미  것   미  것  

  그  미  것  다.239) 

  다가 비  매  커다  것   천  에  것 ,  ‘小石小木之在大

山’과 같다.  매  큰 것  여  다 에  것   돌 (稊米: 

, )가 큰 창고에 들   것과 같다. 주(九州)  들  매  많다. 만 

주만물에 비    말  에  것과 같다. 240)

  차   보  다 큰 것  크다고 다  만물  크   것  고 

다  것  다고 다    게 다.241)

 그러므   여   집 , 문  시(西施), 과 러

, 간 과     가 다.242) 

237) 『老子』,“天下皆之美之爲美 ,斯惡己, 皆之善之爲善, 斯不善也.”

238) 『莊子』,「齊物論」, “毛穡麗姬, 人之所美也. 魚見之深入, 鳥見之高飛, 麋鹿見之決驟. 四者熟知天下之  

   正色哉. 自我觀之.”

239) 『莊子』,「山木」, “陽子之宋, 宿於逆旅人有妾二人. 一人美, 其一人惡, 惡者貴而美者賤, 陽子問其故,   

   逆旅小子對曰, 其美者自美, 吾不知其美也. 其惡者自惡, 吾不知其惡也.”

240) 게 ,「秋水」,“計四海之在天地之間也. 猶小石小木之在大山也. 計中國之在海內不似稊米之在太倉

乎. 號物之數爲之萬, 人處一焉, 人卒九州穀食之所生. 舟車之所通, 人處一焉. 此其此萬物也. 不似豪

末祉在於馬體乎.”

241) 게 ,「秋水」, “以差觀之, 因其所大而大之, 則萬物莫不大, 因其所小而小之, 則萬物莫不小.”

242) 게 ,「齊物論」, “故爲是擧莚與楹, 厲與西施, 恢詭憰怪, 道通爲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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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것  (氣)가 여  것 , 가  고 가  죽

다. 만  생 가 동 (同類)   또  찌 근심 겠 가? 그러므  만물   

것 다. 그런  만물  다  것  신 다고 고, 보  싫  것  취 (臭腐) 다

고 다. 취 (臭腐)가 다시 여 신 (神奇)가 고, 신 (神奇)가 다시 여 취

(臭腐)가 다. 그러므  말  ‘천  여 (一氣) 뿐 다.’ 다. 그러

므   본  (一)  게 여 다.243)

 게  개    다. 에   짓    다. 

 그  식에  빠   다.  에  돌 다   다. 

비 비 심   탈   다. 가  무 게 그    다. 

 다 가     신묘    에 고    

   체험  고   에  연    갑시키

고,   에   빛  다. 244)

    에 여  ‘닮   닮 ’    

 공 고 다.  생  실과  다   실  닮   닮

  다. 닮   닮   원  찍  고   가들  

미 만,   게 시  것    공 고 

 다.    시에  다 과 같  다.

   만 그  것   .

그  드시 닮고     만 .

신 게   .

닮   닮 에  .245)

  시    경   식    말   다. 

, 가 말  ‘신 게   ’   ‘닮   닮 ’  

 에 체  타  것 고 생각 다. 러   실  

  것 만, 결  그  드시 닮고  것  실   원   

, 가가 묘  본   신 게   다.   

 실   닮  만   실   닮  , 러  미묘

  가  (精練)·개 ·  거  에 루    

243)『莊子』,「知北遊」, “人之生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 若死生爲徒, 吾又何患. 故萬物一也. 是其所

美者爲神奇, 其所惡者爲臭腐. 臭腐復化爲神奇, 神奇復化爲臭腐. 故曰, 通天下一氣耳. 聖人故貴一.”

244) 石濤,『畵語錄』,「絪縕章」, “不可雕鑿. 不可板腐. 不可沈泥. 不可牽運. 不可脫節. 不可無理. 在於墨海

中, 立定精神, 筆鋒下決出生活, 尺幅上煥去毛骨, 混沌裏放出光明.” 

245) 石濤, 『大滌子題畵詩跋』, 卷1,「山水」, 題畵山水, “名山許游未許畵, 畵必似之山必怪, 變幻神奇懜懂

間, 不似似之當下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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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다.246)

246) 갈 , 게 , pp. 49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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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  연  

 1   

  1. (發想)  (轉換)

  

   문   (發露) , 감  다.  

   극   가 다. 창   거  

 규  만들  고 창   것    다.

   문 (文字)  매개   (寫字)  다.  본   

신  , 다   문   보  묵   쓰  

(筆寫)  개 다.   다    쓴다  과 동  문

에  계  근원  가 고 다고    것 다. 

  다시 말  (手筆)  문  다    쓰   루  

것 , 그것   식만 고  다  가 고, 그것  

 가 게 다. 

   가들    닌 다    차 여  쓰 , 

럴 경 에  신  만    볼 것 ,  차 여 

  다    포  규 고  다. 다만 각  

공 에  ․탈   당   고  실  감 다 ,  신

  쓴  께  차    에 포  것 같다. 

  보다  에  큰 미  고 다  것   다.

  여  드러  문  (寫字)만    본다  식  문

 만, 그 에 담겨      가 고, 

 주   다     에 포 시키  것  그 말   

(寫字),  (筆寫)  개 ,  개   것  연

 생각 다. 

   가에게  묘 (描寫力)  고   만, 가에게 

 (筆寫力)  (羞恥)  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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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연  고 그것    그  실  과 다   

다  에 근거 여, 가가 다   문      원

문(原文)  고   다  실  망각    것 다. 냐  가가 

 그  창  다   고    것처럼, 다  에  창   문

,  쓰      에  차   겠 만 그것

  고      문 다. 러  에  볼  에 

    경  가  다     차    시

가   다.

   가  역 과  가    ‘ 가  그  말  

고, 가   말  ,  연  말  다.’  가 득  

다 , ‘ 가   말  고, 그것  동 들  득   

다.’   본단 ,  결 여    가  

   문 다. 그런  만 에 가가  말   

다     말   게 다. 그것  문   고 ‘ ’  

  시 에  문         

   문 다.   

  가에게  식  만  것 고, 그 에 담겨  

   것   그것   계가 다고 말   다. 

  심각  에 빠  결과  다. 그것  가 보다  

  게 여 다     고,  곧 가가 가

 보다  (匠人,artisan)  개  공(寫字工)  매   것  

미  문 다. 

  가   경 에  과  거 고   께  

고 차  창 동에  동 식  보여주 만,   

 문가 ,   달   단   만들  다. 그들

  과  득  복  연 과  여   

  고  가  여 다. 그들      

(師承) 계  매  게 생각 고,  맺  맹신과   

신(匠人精神)  강  과 동 에 큰 미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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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주, <뿌  무>,  에 , 

                                 80×120, 1988.

  그러    가 역 고 비   만,  

  다. 그들에게 빼  신   가    문

다. 가  ‘  ’    만, ‘  쓴 ’  공(寫字工)  

주  뿐 다. 시   시 에 고   시 에  

 가보다   공(寫字工)   많고, 그   

 문시 (風聞時代)247)  드   고  것  실 다. 

  러   계  극복 고,  시 신과   가  

 ‘ ’ 고   과 차  보    다  개

 고,  러다   거듭    들  다각

 탐   것 다.  

247) 연  각  에  문  과 단계  가  원시 고 보  단계  단(商

團)  5 과 같  곳   ‘ 문시 (風聞時代)’  ‘ 공 시 ’, ‘ 그시

’. ‘ 시 ’, 그 고 워크(SNS)에 ‘ 시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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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당  시 다.  시   연  고   

  근원  차단  고  타 고,   고

  에  태  에  문  경  만들 , 창  다 과 

만   가     가  고  것

다.  

    문  결 고  식  (寫字)  그 

에 담겨   문  병    가 고 다. 그런  

가  단에 문  가 주 쓰여 고  것 같다. 문

 곧  등식  경 가 만,   고,  식 다. 

 루  문  가 만,  닌 계   무

(無機線)   루  문    문 다.

  보고  것   여  가  고 다 , 그  

보고   만  게 다  가  포   

다. 

2.  

  고  달  과  물 만   보  시  빠 게 열  

든    시키고 다.    천 동   

민 문  에  창  뿌 째 들고 시키 , 보  

커 과 시   러다 에   강 고 다. 

  본주 가 물 만  천민 본주  체  든  물  

고, 과 비  미  규  경   문(人文)과 

 매 시 다. 천민 본주 에 염   비  경  탕  

고  퇴폐문 에 집착 고, 극  고 극  문 에 

, 감각 고  에 열 고 , 가  식 과 가들  

 과 간  실  만 보  계   고 거    

실  가고 다. 

    과 에  루  계  보   룩  

생 과 비체계   물    열 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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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공 처럼 고, 규격  시  과 역  

폐 가 드러 고 다. 경  동물  생   비 동 문에 들  

드시   만, 개 과 집단, 과 , 그 고 경 역간  경  

과   다 게 타 고, 그   (富)  (偏在)가 시 , 그것

 곧 가    그  결 다. 가   생계    

고,  가  들   빼   많     

단과  가   , 간  가   무 게 고, 공동체  

에   들   게 다  실  그것 다. 

  가  시민  경  고,  경 들 문에 고, 

․ 경 ․  득  계  민주주    등  포   

에 고  결  든   죽 갈 에  고 과  

 신병 에 다. 가 물    공   것

 실 만,  시  과 경  경에   

  과   간에 신  키고  에  태 다

 것  각 게  것   다. 물  여     폐

 신과   주  다  실  게  게  것

다.

    과 가 집단과 공동체 심  주 에  개  

   민주주  본주   경 동  주체 또   

집단   민주  가고 다. 물 심  본주 에  

든  가 가 경  고, 과 비  미  규  가  

  비 고 감각  ‘ 문 ’가 그 심에  게 

 것 다.  

  에  생 과 비 고  시 경  주체   고  ‘ ’  

공동  과   생 식   문   시  견  

과  보  시   문     빠 게 

고 다.   문 시  문  창  고  

 실   가들  망  다.  

   문 가  심문    취미  여  고  

   개  고, 그들  무 에  것 역시 

‘ ’  실 다.  가 ‘시 ’ 고, ‘ 가’ 고,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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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시 에 고  것 다. 그들   미 (social media)  

여 보   게   가 고 , 그 결과  

등에 고 신   매 (買名)  단과     

간  가  신  공 고  것처럼 보여  다.  

  고 가  가 그들    단

에  경   그들    고  실 다. 

  문 가 시   견  심문   고   ‘ ’  

 생 다  것  결    다.  가   

 집단   집단  , 생   문 다. 

에   말  ‘ ’  말  각   다  에 여  

 원  에  가 여 에 다. 

   생  , 또    시키     

다. 단   복   역 가 그것  고 다.  천  역  

돌 볼 , 들     열  단   , 시  

  고 보    그 결과  보여  에  여망

  실 고 강   가 다.

간에게   곧 고 망 다. 보다     

 보다 근원   신  여  복   것  간  

 다.  가 과 에 짓  들  에  열망    빛

과  것 다. 

  가 무  고답  고  시  에  다 게 드러  

(轉變)  과  거    거듭  것  당연  개 다. 

(王羲之,307-365)    (典型)   고  당 에  

경(顔眞卿,709~785)   단  격 다.248) 에 (李煜,937~978)

248)   (書風)   (典型)    당태 (李世民, 599~649)   

웠 ,  생 원    〈 (蘭亭序)〉  갖고 싶  다. 그  〈

〉   집 에   가보(家寶)  다가 7 에 러  (王法吉, :智

用)  주 (靈隱寺)  님  고, 그가  〈 〉 또  에  다. 

그것  당태  신  (小益)    고  가    짓고,  주

 (佛事)  가  (邊齋) 님 〈 〉   당태 에게 쳤 ,  그  

  처 식  고   다. 〈 〉   당태  , , 

 등에게  여 그것들  신들에게 고 원본  당태  죽    가 갔다.

또 당태  태  맏 들 건(李承乾)  역  죽 ,   가   쓴다  실  문

(文治)    격  째 들  (  高宗,628~683)  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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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보고 ‘ 경  천   망쳤다’249)   고 곡

고, 동시  다  식 들  에 동  다  실  무   

만, 에  경  당   가  실    

  실  것 다. 시 가  그 시  신과 가 가   문

에    것  문  다.

  처럼 시  천에  창  미 식과  가  그 시  

심가 가 고   에  든  달    것 다. 또 

가 창  신   만, 창  든  고   

   고, 실  창  다  고  들  다. 

들  문   빠 게 고,  개 에 민감 게  

찰과 역    계에  가들 , 미  든 

과  심에   들  다.

               

      [  13 ] 주(周)  < 공 (毛公鼎)>과 청(淸) (何紹基)가  < 공 >  비 . 

  다. 러  실  에    가 다시 에 고 

 본(範本)   계 가 다.  계  주 가    개 고, 그것

 당 ․   가  고 다. 5 10  시 에 당(南唐)  주(後主)  시․  ․  

에  (李煜,937~978)  (典雅)  체  여러 가  고 (向勢)  결

,  역동  게  경(顔眞卿,709~785)   보고 경  천   망

쳤다고 주 다. 당시에   러  주 에  가  식 들  동  다. 

그럼에  고 월  고 시 가   가  에  가 (晉)  

다 , 경  당(唐)   가  고 다  실 다.

249) , 게 ,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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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   겨보    창 과 계  

보 고 , 식 들에  창   감  묵   고

  역  께 개 고   간 신  (發現) 고 

(精華) 다. 그런   커 에  문 가 폐퇴 고 ‘

’ 고  문 생   문에   원  

   고 다. 

  가 과거시  (榮華)    문  경  비   

다.  식  빠 게 고  시  과 문 에  

미  열에     다.  생   쳐

고, 그 근원  에  뿐 고 생각 다.            

    징 고 징  문 들  단  규   다. 

미 에  실 과 가 , 그 고 문 역  다  문에  문

가 게 고  가  것    다. 그럼에  

가     시 신  체 에    

고, 그러    과 께 고  타 고, 찰과 

      다  개  찾    

다  것  연  견 다.

2    거

  1. 식(蘇軾)  (常理論)

  식(蘇軾, 1036-1101)  가 첨(子瞻) 고 가 동 (東坡)  천(四川)  

미 (眉山) 다. 식  시  당 8 가  ,  견

(黃庭堅), 미 (米芾), 채 (蔡襄)과 께  4 가  병 다.250) 그   

고  과 에  ‘ (常理)’  득    다고 주 다. 

그   (書畵)가 (形)과 신(神)  겸비  다  비 가들   

 만 그  신 (神似)   시 , 곽 (郭若虛)  『 견

250) 溫肇桐, 『中國繪畫批評史』, 姜寬植 譯(미 , 1994),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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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圖畫見聞誌)』  계    등 (鄧椿)  식  그  비  

 ‘ (理)   다.’251)고 다. 

  식   (評)  말  (理)  물  (理致),  물   

과    가 키  것    포 고 다. 그  

     쓸  다고 , 물(物)   

(理) 고, (理)  (意)에 , 그런  탕   비  

과  워   다  것 다. 

  찍  그  여 다 과 같  생각 다. 물, , 실, 물  

 (常形)  고, , 죽 , (水波), 연 (煙雲) 같  것  비  

  (常理)가 다.   들    만, 

 당  비  그     가 다. …… 그  무  

 여   들  드시   것에 탁 다. …… 비  그

러      것에만 그 고 그 체  병들게   만, 

만 에 가 당 게  곧 그  체  게 다. 그  무 (無常)

 문에 그 (理)  가    다.  공 (工人)들   그 

  그   만 (理)에 러  고 (高人)  (逸士)가 

  (辨別)   가 다.252) 

  다시 말   에   것  (常形)   물  , 건물 등

과 같  것  태  가 크  고, 또  것들    돌  , 

무, 물결, 개,  같  것들  그 체에  거 , 또  그 체에 비  

 태가 다고  다  연 경과 건에  그  시시각각  

다  것 다. 또 (常形)   물 든,   것 든 간에 든 

물에  (常理),  생 과   고  연    

다  것 다.  무 (無常轉變)과 같  미 다.

    연과  연결 고 결  고 당  , 시

간과 공간  에  고 본 과 본    생 체  당연  

, 물 본  (形狀)  문에 가  체  게 다고 

251) 鄧椿,『畫繼』, 卷 9, 「雜說: 論遠」,  [至東坡又], "曲盡其理."

252) 蘇軾,『蘇東坡全集』, 前集, 卷 31,「淨因院畫記」, "余嘗論畫, 以爲人禽宮室器用皆有常形. 至於山石竹水

波煙雲, 雖無常形而有常理. 常形之失, 人皆知之, 常理之不當. 雖曉畫者有不知, ……, 故凡可以欺世而取名

者, 必託於無常形者也. ……, 雖然常形之失, 止於所失, 而不能病其全. 若常理之不當, 則擧廢之矣. 以其形

之無常, 是以其理不可不謹也. 世之工人, 或能曲盡其形, 而至於其理, 非高人逸才不能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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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  식  무  겨 그  그 그   보 들과   달

다. 미 (米芾)   창 고,  고 빼  문  신  고 

게 가  식  묵죽  보고 다 과 같  말 다.

         식  묵죽  그   에  시 여 단 에 곧  죽간(竹竿)   

그 , 가    그  냐고 물 , 그  무가 

  찌 처    가? 고 답 다. 생각  맑고 

빼 다.  문동(文同)에게   것 ,  문동과    

 들 다고 말 다.  짙  것   고, 엷  것    것

 문동에  시  것 다. 과 무  그  것  매  묘 다. 식  그  

고 (枯木)   가 가 규룡처럼 매  고, 돌  (皴)  고 또

 매  여  그  가  에 맺  과 같다.253)

   (石濤)  식  묵죽  보고 다 과 같  다.

동 (蘇軾)  무  그    그    달   그  

탈  경 다.254)

  러  그  문 들  식주  묵 (墨戱)   경  만,  

물   (常理)   들  물   찰   채 

  단   것에 과 다. 식  무가   

 것   것  찰  여 고, 그에  에  그  

그  것 다. 에 여 식  그  동 집에  다 과 같  고 다.

 무가 처  생겼      싹  뿐  그 에  미   

다 갖   매미  껍   비 (蜩蝮蛇蚹)같  죽 에   

 듯 열  큰 무에  것   가 게 다.  그

 그  들    그 고     찌 

무  겠 가?255) 

253) 米芾,『畫史』, [蘇軾子瞻作墨竹], "從地一直起至頂, 余問, 何不逐節分曰, 竹生時何嘗逐節生. 運思淸拔, 

出於文同與可. 自謂與文拈一辨香, 以墨深爲面, 淡爲背, 自與可始也. 作成林竹甚精, 子瞻作枯木, 枝幹虯屈

無端, 石皴硬亦怪怪奇奇無端, 如其胸中盤鬱也." 

254) 石濤,『大滌子題畫試跋』, 卷 2, "東坡畫竹不作節, 此達觀之解."

255) 蘇軾,『蘇東坡全集』, 前集, 卷 32,「文與篔簹谷偃竹記」, "竹之始生, 一寸之萌耳, 而節葉具焉. 自蜩蝮   

 蛇蚹, 以至于劍拔十尋者, 生而有之也. 今畫者乃節節而爲之, 葉葉而累之, 豈復有竹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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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 미  게       ‘ 복 (蜩蝮蛇蚹)’

가 그것 다. (蜩)  매미 다. 매미    껍  다. 무  죽  

 매미  처럼 껍    그런 미  것 다.256) 다만  비

   「 (逍遙遊)」 에 그   가

  고 만 그 닭   다.  매미 껍   껍 과 

비 다. 그러  그것들과 비    다 다. 빛과 볕

에  만 그  에  고 만다.257)

 문 가 다. 또 (班宗華)   가  물고  그  〈

(魚鳥圖卷)〉  (題跋)에 근거 여 “동  물고    그  

 고 다.   가   참 가 고 겨   다  들 가 

물고 가 다. 물고   참     가 고  것  

 말처럼 곤 가 가 고, 매미   물    다 그   

 (常理)   주고 다.  가들    태 철

(蛻變哲學)에 미  가 고  것처럼  태 철 에 심  갖게 

다.”258)

    체가 “ 물     결  죽고 만다. 간   같  

 고  물 에   갇  ,  고 고   시  

 죽고 말  문에  게 가   고  신    

 다”고  것  결  태 과 같  맥 고  가  것 다. 

  태 철    가 「 (逍遙遊)」에  말  ‘ ’  

 것  고  가  식  체계 다. 매미   물   다  

   갈  고, 에   계  고 에  

닐  다  것 다. 

   곧 동  문  에  체계 다. 간    

여 가  신   다든가, 무 가 500 간      다

든가, 또  물고 가 문(龍門)  과     다고  들  러  

256) 葛路,『中國繪畫理論史』, 姜寬植 譯(미 , 1993), p. 211.

257) 莊子』,「逍遙遊」, 下篇, [寓言], "景曰, 予有而不知其所以, 予蜩甲也. 蛇蛻也. 似之而非也. 火與日, 吾

屯也. 陰與也. 吾代也." 

258) , 『 』,  (창 , 2005). p.93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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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주, 

< >, 에 , 

70×137, 2011. 

태 에 뿌  고  것들 다. 

  태  시 (顯示的) (理想)  극   

고 다.  「 」가 과 차   

 다 , 티  「 물고 」  천 망(天

羅地網)에  걸     다. 

   태 에 등   동물들  ‘물고 ’  

‘ ’ 만 들 에  ‘ ’  다. 본  물

고  비  고  샛 (東風)  가  무 워 고 싫

다. 그것  샛  천 과 개  러  문 , 

게  물고 가 샛   시  간  

 물  개  닥에 주  고  (天

風, 또  西風)   다  가   

가  염원  다고 다. 

  그러다가 말    가   

등 러미  물  고, 러미  (水面)  

차고 에  듯   비  고, 그럴 

 다 물고  크게 ,  또  매미가 물  

 것과 같  짓  것 다. 

  그  물고   가 고 싶   다고 다.  개  무 워

 물고 가 가 고, 그  다시 개  같   키고   

(三足烏)처럼 원  (不死鳥)    다.   

  간   본 과 그  러  물들  , 고 복  

 거듭    것  태 철  다. 문  과 태

철  곧  연계(連繫)  다. 동  에  시  거(論據)

 무   에 가 보  만, 매미가 물   것처럼, 죽  

   껍  게 고, 그럴 다  달   크게 

  껍  고   무   게 다  것 또  태

  다  다  것 다.   

  식  ,  고    쳐 고, 

    쓸  다  것  말 고 다. 물(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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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259) 고  것   쓰   연에  비 다  것  , 

 루고  것  결   실  워주고 다.

   천착  여  고 가  ,  

에 실   가 개   것  (常理)  것 다.

  2. (石濤)  『 (一劃論)』

  미  보   (精華)   많  가  가들  

고, 그들  가들  닌 문 철(文史哲)과 시 (詩書畵)  

 식 들 다. 그 에  (石濤1642?-1707)260)  미 에  가  

창 고 보  신  만  가 , 가 다. 

  청    4   시민(王時敏), 감(王鑒), (王翬), 

원 (王原祁) 등  에  주  고답 고 태 연  고주 (擬古主義)

가   고  시 에, 그들  거 고, 창  과 개 에 

 각   철  고  청  개 주 미    

 다. 그   『고과 (苦瓜和尙畵語錄)』  문맥  개

가  탕 에 가  가  식  (混在)   가  

가  고 (玄虛) 여 그 미   가 매   책  

다. 

  그   에 여 과   결  (絪縕)261)  다고 

259) 蘇軾, 『東坡題跋』, 卷 4, 「跋君謨飛白」, "物一理也."

260) (石濤)  생   여러 가  (說)   그 가  무 (中村茂夫)  1642-1707   

다.  태  주원   창 (南昌王) 주 (朱興隆)   강 (靖江王) 주 겸(朱守謙)

 10  주 가(朱亨嘉)   계 (桂林王府)에  태 다. (初名)  극(若極) 고 

(字)  (石濤) , (法名)  (道濟) 또  원 (原濟)  ,   보   

다.  척 (大滌子), 청 (淸湘陳人), 청 (淸湘老人), 고과 (苦瓜和尙) 등 다  

 쓰  다. 1645 에  주 가가 감 (監國)  (自稱)   체포  복주(福州)에

 처 다.    태감(太監)  등에 고 주 여 에 님  다. 19  에 

(具德弘禮) 에게   계(戒)  고, 20 에 여 본월(旅菴本月) 에  , 에  여

러 곳  돌 다  (書畵)에 심(潛心) 여  (大道)  열 다. 그  시(詩)․ 

(書)․ (畵)에 뛰   ,  , 물, , 죽에 다. 또 창  개 과 

   ,  고과 (苦瓜和尙語錄), 보(畵譜), 척

시 (大滌子題畵詩跋) 등  다.    

261) 石濤, 『苦瓜和尙語錄』에 ‘氤氳’  , 金容沃 『石濤畵論』,「絪縕章, 第七」( 무, 

1992), p. 95에 “筆與墨會 是爲絪縕”  ,  다. ‘絪縕’  ‘氤氳’  같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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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絪縕)  『주역』에  “ 과    겨 만물  

고 (精醇) 게  것”262) 고 ,   (陽)  고 

 (陰)  , 과    여  생  탄생

시키     고  것 다. 또

 (一)  시 여 만(萬)에 고, 만(萬)에  비  (一)  다

 것 다. (一劃)가 시키  것  과   여 생   

계 , 천  든   것과 같   것 다.263)

고 다.    생  것  그냥 무 생각   (線)

 그   것  , 만물  생     규 과 차 

 (筆道)   고, 그 게 생    비  에 과

고    볼  다  미  것 다. 그것  연  비 (比

擬)    (書法)에  가 (一氣呵成)   문

다. 

  가 주 연   과  (秩序)가  고 철(시간  

)   (形態)에 본  감 고 감 , 그   

시간   생  결   듬  고, 그것  다시   

에 고 여, 다 고 창   신 계  열고   (話

頭)가  다. 그

       태고(太古)에  (法)  다. 태 (太朴)   다. 태 (太朴)   

  (法)  워 다.  찌 여 워 가? (一劃)에  워

다.   것  든  근본 , 뭇  뿌 다. 그 쓰  신

(神)에게 드러 고, 에게    들  그것   다. 그러므

    (我)  생겨  것 다.      

무 (無法)  (有法)  창 고, (有法)  여러 가   꿰뚫

  다. …… (理)에  들 가 탐   그 (態)   드

러 다   큰  (洪規)    다.264) 

다.  

262)『周易』,「繫辭下傳,5章」, “天地絪縕, 萬物化醇.”

263) 石濤, 『畵譜』,「氤氳章, 第七」,  역( 무, 1992), p. 96에 “自一以至萬, 自萬以治一. 化一  而

成氤氳, 天下之能事畢矣.” ※‘苦瓜和尙語錄’에  至가 分   고, 氤氳  絪縕   다. 

264) 게 ,「一劃章, 第一」, “太古無法, 太朴不散, 太朴一散, 而法立矣. 法於何立, 立於一劃. 一劃者, 衆

有之本, 萬象之根, 見用於神, 藏用於人, 而世人不知. 所以一劃之法, 乃自我立. 立一劃之法者, 蓋以無法生

有法, 以有法貫衆法也. ……, 未能深入其理, 曲盡其態, 終未得一畫之洪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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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근원  생  (理致)  그  미  게 고 다.  

  러  에  갈 (葛路)  “ (線)    단  님에  

고    게 과 고 , 에   결   

  문 들  매  많다”265)고   고 다. 그러  

 개  시  과   단   에  

천여    처   개  다  에   

 (不朽)  에  다. 

      무  (劃)   다.266)

고 , 또

        (一劃) 고  것  (字劃)보다   근본 , (字劃)

고  것  에  천(後天)  경 (經權) 다.  경    

근본  다  것    그 (宗支)   것과 같  것 다.267)  

고  것    개  고, 그것  (字劃)과  실  다  

미  여 고  다. 경 (經權) 고  것  본  경 (經法)과 

(權道)  말 , 경     고,    달

   (變化)  미 다.   에  천  

경 고  것   규  고,  그  에  

 (變化)  미  것 다. 그  문에  근본  뿌  

 것   (先祖)  보    다 다  다.  

가들  창신과  실천  규 다.    드시  

 다고 생각 다.

 고  경 에    다. 그 다고   것  다.  

265) 葛路, 게 , p, 423.

266) 石濤, 게 , 「一劃章, 第一」, “夫劃者, 法之表也.”

267) 게 , 「兼字章, 第十七」, “一劃者, 字劃先有之根本也, 字劃者, 一劃後天之經權也. 能知經權而忘一劃  

  之本者, 是由子孫而失其宗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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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   , 것  곧 극  다. 무  든 에 본 원

(經)   드시 단(權)  고,   드시 가 다.   그 

본 원   곧 그 단  시키고, 그   곧  루  

다.268) 

     규 고,   에  타   

  것  가 처 다.    에  ‘ ’  

   규  , ,  문  쓰   규 과 

규  다.  

         고  것  천 (天地)  만물  그 에 고  것 다. 

 물  들 고, 물   들 ,   들 고,  

에 고 생각  것  들 다. 것    창 고,  

 것과 같  것  것  곧  만물   들  것과 같  것

다.269)   

고 다.  (筆管)   에  감 과 그것  들 고 

 단계  과  고 ,  곧   근거  시 고 

 것 다.  가 다식  문  식과    규

 것    실 다. 그들   가  당  고  식

거  망가(名望家)들 다. 그   고  문  과 맑고  

    감   루    다. 

(劉熙載)가 묵에 그 과  고  드러  문에 ‘  곧 그 

다(書如其人)’고  가 여 에  것 다. 

   가  과   (辨別) , 에 여    

         가들 에  과  께 러   가 ,  

    고,     경  다.…… 물  

 시  것(濺)  (靈魂)  드  것 고,  물  (運用)  것

 신(精神)   것 다.   (正道)  닦   신 러  

268) 石濤, 『苦瓜和尙畵語錄』, 「變化章, 第三」, “至人無法. 非無法也, 無法而法, 乃爲至法. 凡事有經必有  

  權, 有法必有化. 一知其經, 卽變其權, 一知其法, 卽功於化.”

269) 石濤, 게 , 「尊受章, 第四」, “夫一劃, 含萬物於中. 劃受墨, 墨受筆, 筆受腕, 腕受心. 如天地造生,  

  地之造成, 此其所以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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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靈氣)  고,   생   신(精神)  닦   만 

고   것 ,  생  여 신  닦 다고  (靈

氣)      다 , 그것  만 고   것

다.270)  

고 주 다.   단계가 미 달  경계에 달 거 , 문  

과 식견  가  루  고    고,    것   

실  게 워주  경 (警句) 다. 간  문     주  

드러  경 가  만, 무  계  극복  고 결  공(寫字

工)  (匠人)  거 에   뿐 다.

  실   맑고  신   곧  과 그     

루에 담  물      갈    , 거 에 드러

  연  다   타  것  볼 가 다. 과 신  고 

탁(濁)   쓰  그  또  고 탁 게 타 고,  맑고  

 쓰   또  맑고 (玲瓏)  태(姿態)  드러  것  볼 가 다. 

게 신묘(神妙)    주  것  과 신  실 다. 그

  가  신과  생  에   맑고 게 닦  

고, 갈 게 갈무   다고 주  것 다. 

  러    가  신과  물 에 염 고 타  것  경계

, 창  과  신   보  다  , 

가가 갖  본  고, 가  식  다. 물 만  시  

고   가에게  고   신과  

찰과  미  여 근원 고 본  에   게  동

 고 다.    여 다  개 과  갈  

  (土臺形成)에   만큼 크게 여    

체계가 다  것  연  생각 다. 

270) 石濤, 게 , 「筆墨章, 第五」, “古之人, 有有筆有墨者, 亦有有筆無墨者, 亦有有墨無筆者, ……, 墨之

濺筆也以靈, 筆之運墨也以神. 墨非蒙養不靈, 筆非生活不神. 能受蒙養之靈, 而不解生活之神, 是有墨無筆

也. 能受生活之神, 而不變蒙養之靈, 是有筆無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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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轉變)과 창신(創新), 그 고 (自相)

    문 생 과 께    감  다. 그것  

 주   문  문 다. 문   체계  거 , 

   것 , 개 과 집단   시키고,   단

 , 고 다   말  문 생  가    

심 다.

  문  (形)․ (音)․ (義)    (名詞) 다. 러  문 고

  훼    답게 쓰  과 께 맑고 

 (性情)과  드러    다. 러  신(書寫

精神)  (師承)     가 고 (轉變)  루

 다.

  동  문 가 과 같  문   문  , 그에  

 문   고, 시  에  게 생 고 

 체(書體)  들 체  개과 에  개  역  징  

(書風)   시   문  폐  매   다. 당․  

에    문   고, 징  미가 큰 식물  

  또  문 가  주  포 , 근에  다  과 

 고   물 고  미  그  

고 ,  식 ‘ ’   (轉變)  루 고 

 미  것 다. 

  그런  가 고   러다 (paradigm)  착

 미  에    갈  미 고 다. 그것  창  개 과 

 에  식  차  극복     계  과  

다. 

  다시 말  미  창 에  창 개  ‘창신(創新)’   돌

고 ,  미  보    미 가들   많  

 동   개    에 게 다.  연

찬과  크게 (臨模)․ (形臨)․ (意臨)․ (背臨)․ (自運)  단계  

거 , 본  보고    다  단계   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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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만,   창신,  창   것  보  견

다.

[  15 ] 주, <열 >, 

에 , 

50 × 130, 2008.

         

[  16 ] 주, <革故鼎

新>, 에 , 

70 × 144, 2009.

  과 차  보     규 고 창  보   비

가들   말  것  고, 거 에 동    단과 가에 

가들  창신  매 고  실 다. 에   다 과 같  단

고 다.

무   미  창신(創新) 가? 게  것과 다   창    가?

가 다 창신  갈망 고 시  또  창신  짖고 다. 그러   고 시킬 

 탐  결  다. 에  창신   쳐     

 다  것     창신  (前途)  담 다.

 창신   달  다. , , , 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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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  달   ,  , 시  ,  

 창  다. 그 고  실천  여 창  창  워  다.271)

   답  복고   ,  창  계  시 신  

  , 그 고 과 차  보  창  ‘창신’  

개   다  주 다.

    ‘     ’  문  태생  계  

천 고  것  만, 그보다    결에 감  ‘

’   고 (古法)  과 연찬  득   가 다  

실  동시에 워 주고 , 것  고창신(法古創新)  신   것

다. 

  고창신  본  동   주 과 그것  규   

가 결 여  식과   고  문에  천착 

    가 다  실 다. 가 문 에 

다 ,  단  그   단  고, 료가 다  

것 에   달  것   문 다.

  주(宇宙)  공간(空間,Space)과 시간(時間,Time)  쳐  개 다. 묵가(墨家)

에  들  공간  (宇)272) 고 , 시간  주(宙)273) 또  

(久) 고 다.  주가  고  말 주고  것 다.  

  만물  생 과 고  연   에  원 (元亨利

貞)274)   엮  생   다가 원시 본(元始返本)  천 (天

271) , 게 , p. 134.

272) (宇)에 여 (淮南子)  “ , , (上下四方)”  말 다고 다.

273) 주(宙)에 여 묵 (墨變)에   시간 “주(宙) 고 거  (久) 고 다.” 시 (尸子)    

   주(注)에  “과거  가고 가  것(古往今來)” 고 다.

274) 원 (元亨利貞)  천 (天道之常)  『주역』  「上經」첫  [ 천건(重天乾)] 고,  건

(乾卦)에  첫 다. 동  경 가  고  에  것  “四書三經” 고  에

  경  “주역” 다. 원  주  생  가    고  

 천 (天地人事) 다.  곧  시간   에  고, 공간에  고, 들 에  

고,  에  고 다  다.  볼   ‘시간’  곧 고 ,  볼   

‘공간’  ,  곧 ‘ 간’ , 만  ‘ ’ 다. 원(元)    계 고 비

 (仁)   고, (亨)  (禮)  실  여 , (利)  (義)  결실  거  

가  미 , (貞)  (智)  결 과  갈무   겨  말  것 다.  ․  

여 ․  가 ․  겨  처럼   창  원   것 다.

     또 만물  처  생겨  고  루고 , 물  근본 원  말  다. 여  원

(元)  만물  시  (春)에, (亨)  만물   여 (夏)에, (利)  만물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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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게  다. 연  주 고  과 과  천 (天地

合德)과 주 (宇宙合一)    만들 가  체(有機體)  것  동

  연 다.

‘시간’ 고   찬   고, ‘공간’ 고   

거    가  (天氣下降, 地氣上乘)  여 (陽)과 

(陰)   연 럽게 (交合) 게 고, 그것   생  탄생시킨다  

실    식 게 , 러   가 동 미  창  

 게 ,  생   생동과 같  생  역동  든 

고   심과 가 다  실 다. 에 여 채 (蔡邕.133~192)  다

과 같   고 다.

  고  것  연에  비 다. 연  미 생겼 므  여  

 다.  생   가 게 다.……  러  

 감과 께 빠 게    가  것과 같  에  

다. 가  물고  비 처럼 연 럽게  고,   말  

처럼 감    것  다.275)

 또   (陳思)  (秦)   (李斯)  말  여

          미묘  (道)  연에 (合)  것 다.276) 

고   또  연   과   에 담   

   에 다  실   것 다.

  주 연과 만물    원     고  

것  그것  생  태  (道法)  문 다. 연  그것   생

 다 과  다. 

      다  ‘ (變化)’ 다. 그  곧 ‘창신’

 태(胚胎) 고  미 다. 과  , 그 고     

다  에 고,  만  과 차  가 고  것  생  

가 (秋)에, (貞)  만물   겨 (冬)에 당 다. 원  각각 (仁)· (義)· (禮)·

(智)  다.

275) 蔡邕,『蔡中郞集』,「九勢」, “夫書肇于自然, 自然旣立, 陰陽生焉. 陰陽旣生. 形勢出矣. ……, 澁勢,    

  在于緊駃戰行之法, 橫鱗, 豎勒之規.”

276) 陳思,『秦漢魏四朝用筆法』, “夫書之微妙, 道合自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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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다. 

  그것  시  묵 (墨變)에  극  큰 것    것  (大一)

고 , 극   것    것  (小一) 고 다. 또 동

(大同)과 동(小同)  다  것  동 (小同異)  고, 만물   같고 

 다  것  동 (大同異) 고 다. 

   ‘만물 동(萬物畢同)  (畢異){만물   같고 또  다 }’ 고 

  원  만물   (自相)  가 고  미  것 다. 

에   근    철  (胡適 ,1891-1962)

시가 ‘만물 동(萬物畢同)  (畢異)’ 고  것에 여,  태(胎) 

에   같   가    것과 같고,  그루  무에  똑

같   개      것과 같다. 또  에   개   똑같

     것과 같다. 것  곧 만물  (自相) 다. 

묵 에  “  드시 다 다. 그것   탕  문 다(二必異 二也)”

고 , 여  “  탕”  것  곧 (自相) 다.   므

 ‘만물   다  것(萬物畢異)’ 다.277)

고 다. 그럼에  고   공 (共相)278) 에  다.

‘ ’ 고  공 (共相) 에 만  과  징  (自相)  

곧 창신(創新) 고, 만  창   말 ‘ ’  것 다.  

닌 타 (他相) , 공  에   고 싶   들   과 

 창신   실  철 게 식  다. 

   실   것   실   신 다. 실  그 

답   에 만 실  많  답  다. 그 답  찾  결과

물  곧  것 다.  가(佛家)에  (敎理)에 가  연 에  

비  본격  과  경(禪境)에 들 가고, 그곳에  달  경계  여  

것(捨敎入禪)처럼   천착(穿鑿)  여    

거듭  (自相)  (百花爭名)  시  열   것 다.

  고  공 (共相) 에 만     (自相)   

277) 胡適,『中國古代哲學史』, , 근, 민  ( 과 주식 ,1983), p. 253.

278) 컨   여  차 가 ‘ ’ 고  물  같고, 과 동물  차 가    

  께 동물 , 또 동물과 식물  차 가  같  생물  것  공 (共相) 고 다.  만물   

  각   ‘ ’  가 고 만, 그러  가  ‘공 ’  가 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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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뿐  고, 그것  말  가 미  에    

  고 연  믿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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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  에   (變容)

 1  과 

   

  1.  생 (生成)

  술   천 동  연     에 감 고, 그것  묵

  연주  에   고 다. 에 고  시간과 물

고  공간    것  주  연 고 생  것 다. 그

 연  물  공간에 시간 고  에 (氣運)279)가  

 생 과  복   천태만  가 루  것 다. 러  

주 연  에    식과   극단  

 (融合) 여 생   에  생  것  다. 

  생 과 고  연     듬  고, 그 듬  

  각  여   고, 그것  다시  (陽)

 물(陰)  찍  신 고  (行筆)  시간(陰)  (陽) 고  공

간(陽)에   (交合) 여 생   것  다. 다시 말  시간과 

공간  공  것  주 연(宇宙自然)  것처럼,  주  고 그것

 과 고   여 (陰陽)  (配合) 고, 그것  시간  

에 실    것  다. 

  동  가 (線條)  ,  쳐  가 

다. 가  복  첩과 묵(積墨)에  체   역동  

여  ,  단      체   여 과

   여 무 연  생  게   것 다.280)  

279) 주(宇宙)  공간(空間,Space)과 시간(時間,Time)  쳐  개      차

거  고,    가  거  다.     것  (陰陽)

 (配合)   물 고  생  드시  에  생 다.  

280) 에   생  탄생  시간과 공간   드시 과 고   

여 과 여  게 다. 과 여  공간과 시간  미 고,  드시 생(相生)  

 루  생 과   연  (道理)  게  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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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과  거   , 주  공간개  여  (氣

運=時間),  천 (天氣)281) 고  원  에  동    

 것  다. 

  다시 말    가  결과 감   , 주  공간개

 여 에  공   같  원  에  공  비     생

 게 다  것  미 다. 그  여  ,   가  

  것 다.  역동   여  과 퀴처럼  

 맞물   문 다.   

  획  는 것 고, 는 쓰는 것 , 그  그 는 것 다. 는 것과 쓰는 것  

필  ‘ 회 ’  되   경 에  가필과 첨삭  되지 는다는 점에

 같  미 지만, 그  든지 가필과 첨삭  가능하다는 점에  전히 다  

말 다. 필  중복과 복  통하여 형상  표현하는 것  ‘그 는 것’ 라 , 필

 적  형상  표현하는 것  ‘쓰는 것’ 또는 ‘ 는 것’  것 다. 

  처럼  그 처럼 그  것  고 ‘쓰다’또  ‘ 다’  개

, 게  ‘ 다’ ‘ 다’  것  포  다. ‘쓰다’  

 미  , 펜, 연필 등과 같   그   수 는  종  에 획  그

 정한   루 지게 하는 것 다. 

  (墨)    료 다.   든 것   다.  

 든  과 동시에 다시 시 고 태  생  근원 다. 든 

 만들고 생  생  근원  동시에 다시   시 과  

연결  근원  뿌   것 다. 그   든 채  (合) 고 

(加)  무채 다. 무채  본   고 물   미 다. 

  동  든  주역  주 과  계 , 그 고 (老莊)  연  

여 간과 연과 주  무   근 에  (不變)   찾  

  결과가 고, 그것들  많  월동  과  거   

281) 에  천 (天氣)  시간개  여 천시(天時) 고  ,  (地氣)  공간개

 여 (地理) 고  , 천  가 여 생  탄생  것 고 다. 그

고 그 생  주   간  다. 그  (人間)  (天時)  (地理)가 맞  

생     다고 다. 

또『藏經』,「氣感編」에“ 에  가 고,  물  만드  므  가  물  생  

것 다(夫土者氣之體 有土斯有氣 氣者水之母 有氣斯有水)” 고 다.  (氣) 고  원  

에 에  물(水)  생 고, 물  다시 공   생  생  탄생  것  고 

,    것  과 , 그 고 계 과 같  시간  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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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주, < >, 

에 , 75 × 115, 2009. 

식  생  고 다. 것들  

 그 고 묘    고 말  

   경계  무 (無字書)  , 

든  에  빛과   생  

 다.      

  연계에  많  천연 료가  

무  채 같   태워  물   

탄 ,  그 에 (colloid)  신료  

여  차단  에   건 시  

만들    것 , 단  료  

에 그 에  연   월, 그 고 

심 (心齋)  망(坐忘)  경계  들  

   게   문  것 다.  

  가에  (色)   미 다.  볼 

   곧 물   미 만, 그 

물  체가  (空)  , 미 (迷

惑)   보  것  고, 그  달  

  보  비  (色卽是空, 空卽

是色)    것 다. 그   

“   에  갖  다 들

다(墨有五彩)282)”고  것 다.  탄생과 , 그 고 죽   원시

본(原始反本)  , 간과 신 (神明)   (歸一)  미 , 

282) 채(五彩)  (五色), 또  (五方色)   다  가    동 에  동 (木)

 과 (火)  빨강 , 그 고  과 (金)  , 또 (水)  검  말

다.  동  에  채 , 또 동  체계  채  병   

식  다. 러  체계  원 에 무채  과   것  연계에  

많  들    것 다. 그것  에  (土)   (木:동 ), (火:

), (金: ), (水: )  4계  징  4가   다시   8   8

 고, 4계   연결  간  징    (土)   다시 4개  

여  12개월  징 고 12개  (音)  징  (律呂)  가  것 다.

      에  3원 과 그 에  3개  간   6가    것  타당

만  물  ․  태 빛  연    여  빨강 ․ 주

․ ․ ․ ․ ․ 보  곱 가  무 개  다고 다. 그러   

과 보  에  게     여 7가    것  동  

채 체계  본   7 계( ․ ․ 미․ ․ ․ ․ 시)  체계    것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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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든  쳐  (玄) , 물   것  미  검

(黑+土=墨)  다. 그  (玄)  주 고  그 에 (虛)  실(實)  

담겨  공(空)과 (色)   (理致)    (思惟)  (瞑想)  

  것 다. 

  검   에 고, 물  물(水)  다. (老子) 

경에 ‘가  다   물(上善若水)’ 고 다. 또 

        

         물  만물  게  그  원만 여 다  고, 들  싫 고 

  곳  러간다. 그  물  (道)에 가  것 다.…… 가 

에 다  것  비 , 시 물  강과 다   것과 같  것 다. 

……생 과  근원  돌  것  (道)  , 고 드러

 것   다. 천  만물  (有)에  생겨 만, 그 (有)  무(無)

에  비 다. …… (道)에  가 고, 에   ,  

여 만물  생겨 다.283)

고 다. 물  든 생  근원 다. 물  무  곳에 생  탄생  문 다. 

러  연 에  물   생  탄생과 천 (天命)  다    미

 것 다.

     가   다. 그  다 여 (毛筆), 죽

(竹筆), 철 (鐵筆), (石筆), 갈 (葛筆), 고 (稿筆) 등  다. 그 가  가  

 쓰   만개   만든다고 , 그것  만개   각각 똑같  

 여(萬毫齊力)  만개  (萬象)    다  가  

다. 그러  , (墨) 고  료  여, 생  참 , 

고  그 에 담    것 다.  과 께   

  것 , (白)   (金)  징 고,  (金)  생 (金

生水)  (墨)  생(生)  문 다. 러  연  극 (土克水)    

 에  쓰    것 다.

  에 물  찍    것  묵에   가   시키고, 그

것   간  감 에 여   식 다. 가 말  “

  본 고,   본 ,  (道)  고, (道)  연  

283) 老子,『道德經』,“上善若水, 水善利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 譬道之在天下, 猶川     

 谷之於江海, ……, 反者, 道之動. 弱者, 道之用.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 道生一, 一生二, 二  

 生三, 三生萬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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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다.”284) 고  것처럼,  미  가  연에  찾고  

 간   닫게 고   것 다.

  필획  조형질  연 (演變)  되는 것  다. 다 한 필과 필  

사하  짧  순간에 필획  격과 표정  결정되는 것   특  것 다. 

라  는 필  회  가  중 한 조형  본질과 근간  삼는 시간 술

다.  경  첨삭과 가필  한 필  복적 고 다중적  행  납하지 

는 것  ‘ ’  ‘ 연 ’과 같  생  질  삶  형식  최고  지향가치  식

하  문 다. 

  든 생  쉼  지나가는 시간에 맞  단 한  에 살수 고, 사 실수  

 살  과거  삶  다고 해  그것  지워 고 다시 살 수는 는 것처럼, 

 쓰는 과정에  한  그  필획  필  미 흐 는 시간  통과해  

문에 그  다고  그것  가 (加筆)  고   고, 처  

 그    간  시간  미가 다  문에  다시 그   

 것 다. 

  그   고  공간에 그  타  결과  미보다 ,  시간

에   과   미가   것 다. 런 미 문에  

시간   고  신    계  그것  실천   역

  것 다. 

  간   시간     고, 생 병  극   

다, 공간  고    겠 만 시간  

 가  것 다.  시간  게   고, 러간 시간  돌  

   것 다. 그     그  다시 고 거 ,    

 것 다.  공간   것   시간   것  문 다. 

 물  루  공간   볼  만,  볼   시간   

 만 가  가  뿐 다.  볼   것  (陰) ,  

볼   것  (陽) 다. 과 처럼 보   것과 보  것  개

 시간과 공간, 과 처럼  가    시간과 공간  

주  , 그 고 고   공간에  과  물 고 ⇒여 ⇒

가 ⇒겨  겨가  연    근원  (道) 고  것처럼 

284) 老子, 게 ,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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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道法)  (形象化)  것 다.

  러  생 원  경 문에 에  근(筋) ․  골(骨) ․  (血) ․  (肉)  균

 루  (身)   루고, 그 에 (氣)  맥(脈)  시킴

    것 같  생  (造化)    것  다. 그

  단    식간에  시간 고, 생  결 , 

생 과  근원 고 본  것 다. 다시 말  시간과 공간  여 생  

탄생  주 연     것  다. 

  그      생물처럼 체 고 역동   것 , 

갓 태  생 처럼 드럽고 연   생  여 강 고  근골(筋

骨)  만들  건강 고 열   다가 죽 고  본   돌

가  시간과 공간  결 고   문 다.

  고  쓰  과 규   연  생 과 ,  연

 비 (比擬)  비  미  다.  그  에  역

(逆入)  생   단계  생(前生) 또  과거생(過去生) 고, (起筆)  탄

생 , (行筆)  다   역 (歷程) , (終畢)  죽 , 그 고 (收

筆)  태  본   돌 가  것  미 다. 

  그   가  신  묵  그  간   것 다. 그것  시간과 공

간  에 드러   고 생  ,  신  고 

본  격  것 다. 다시 말     물고 간 고  

것 다. 

  러   생 원  ,  단    생에   생  

탄생과 과 죽 과 다  생  담  식    가  

실 게  것 다. 그것  시간(陰) 고  여  공간(陽) 고  

가 (交合) 여  생  탄생  ,  생 원 다.

    그 식   ,     식

 가 고 , 그것   고 다.

  시간과 공간  시     것   다. 게  생 (生

旺休囚)  거  고, 크게  생 과   복   것

 주 고 연  것 다.   시간과 공간  다  차 만큼   그 

 시 에  달  것  당연  것 다. 물  시  가가   

고 헤    만큼 많다 ,   또  천태만   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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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것 다.

 2. 과  

  연  생   동에  루 다. 무극  동  시  거 에 

‘+’  ‘-’     생  그것  (性)과 (質)에  

(象)  취  에  개   것 다. (五行)   다시 

고 (成遂)  고, 주   태가 동    체  

것  동    고 것  여 (陰陽五行論)  다.285)

연  다  과 ,  생 과 고  생  에 가 

감 고 동  연과   고, 보다 간답게  실천   

결과  문  시  주  실 다. 연과  감  문  시

 다. 연에 감  감  실  고, 감  여 연과

 (調和)  고, 연에 동 (同化)  가 연과  체(一體),  

천(天)․ (地)․ (人)  (合一)  여 간 신  (精華)   가

 다   가  고  다. 

  동  과 철 체계     연과  감   만, 문

 가  감 가 다  연에 감  가 고, 연에 감  

 연에 동   , 연에 동   연과   고, 

연과 체(一體) 고   연과 감    것 다. 연에 

 식     천 연  (理致)  (造化)   

 본  연   차 다  말 다. 

  천․ ․  에  연  고, 고, 감   연과  

    다  것   , 연    묵  

과  연에 비 (比擬) 여, 에 무 연  경계  열   단  

공 고 다.  고  경계  (人爲)  (作爲)  걷  무

연  ‘무심 (無心筆)’  미 다. 

  무심  극  연과  (調和)에  연과   고, 그것   

무 연 ‘ (造化)’  경계   것  미  다. 무심  미

285) 동 ,『宇宙變化  原理』(2010, 원 ),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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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러 ’  ‘ 연과 비 ’또 ‘ 연에 닮 ’과 ‘ 연과 같 ’  

미  , 것들  문  신 (神明學)에  가   

연  게  가  고,   가  에 ‘ 연 럽

다’거  ‘ 연 럽  다’   무런 생각  가볍게 쓰여 고  

볼 가 다. 

   묵    과   말 다. 동 미 에   주

 개 다.   과 무  주가 고  

 생 체  고,  생 과  가  과  고 

다.       다.   폭 거  열

 생  에 에  공 과  에  보 여   거듭 

태  것과 같  다. 게 생  들  주  원  역  

    주 가  게  것 다. 

 만물  생 과 고  가 연  고 , 과 에 

 과 보  결과  생과 생에 다   드러  징 가  

고, 신  고    것 다. 

  주  러     (正)․ (反)  계    

 시  다. 러  개    ( )과 

( )에  생과 (相歿)  계    규 고 다. 

  동 미   고  경계  가  ‘ 생동’ 다. 에 

 ‘  생 ’ 말   (精華)  문  것 다.

  가    태극 고, 공간  개  

 격  에  천 (天氣)  강 고 (地氣)  다  개

 과   고,  에  생 탄생  , 신

과 간  계  계   다. 

     무 연  경계  무심 (無心筆) 다. 무심  무  

계 고 달  경계  ,  신과 간, 그 고 연과 생  계  

게 고, 천 만물에 동 고  것 가  문 , 만  게 

 것 가  문 에  (解義)  묵    다. 무심

(無心)  무  경계 고, 무  무  경계  만   주 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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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주, <무문>, 에 , 150 × 200, 2014.

  그것    물   것처럼 , 비 처럼 무 고, 

처럼 고, 처럼 고 , 처럼 고, 달빛처럼 차고 맑

 태 처럼 거  열   연   다. 

  주공간에  빛  거 , 그 거   보  만  근

원    계  가  고 신 다. 또 가   

만  담  그 , 그 그  에 담겨  본   여 생  

과  가  고 그것  묵   과  곧  것 다. 

  가  에 담겨  만    여 창 고 역동  

 감     것  곧 다.  ‘  곧 처다(心卽是佛) 고, 

그  다 다 게  든  처가   다.’ 고  

말처럼 가   곧 묵 고, 그  무심  각각  에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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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다. 

  그 게 창   과    그것  곧 무심  경계

  가  것 다. 

  그것  곧 만   다 다  들  에 비   다 고, 

또 시     간 다 다  과  드러  문 다. 그

 무심  시  역,  시간과 공간  꿰뚫고, 죽 과 ,  신과 간  드

 경계  무 (無碍自在)에    것 다. 러  가 곧 무

심  고, 그  원  것 다. 

  에      가 다.   공간

  미  것    역    다 과 체  

다 고,   시간   개  개과    

만,  식  고 거     고,  

시각과     식 에 담  과거  단 과 

께  시    것과 같  다. 

   식과  월   연 럽게 식  과  거 게  

그것    게 , 그것  고 거    께 

 시 신    식  등 게  것 다. 그러  개 과 

가 다. 

  연   고  생 과    복 다. 러  

연    고 닫   간   겸 게 신  찰 고 

  고 다. 연 러 에  경(畏敬) 말   

가   가 고, 그것  동 신  태(母胎)  다. 

  연   천 만물  생 과   고, 그 에 고 

  미  가  실 고    신  연   원  

연과 동 고, (合一) 고   것  동  심 고 문   

극  가  다. 그런 에  연  결     샘 , 

든  원    것 다. 연   고 또 워  그  

 묘   체득     다. 그것  또  

(直觀)286)  만    것들 다. 

286)  게 찰 고 꿰뚫  본다  말 다. 근 에  ‘보고  ’ 고 생각    

 들  많  그것   개 에  단  큰 착각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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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생 원  에      『 (河圖洛書

)』287)  『 주(洪範九疇)』288)    문체계  갖 고, 

철    에  게 다.

    에 보  연  과 보   주     그 

가 생  것    실 다. (後漢)  채 (蔡邕)  『 (九

勢)』에  

 “무  (書)  연에  비 다. 연  미 생 에 여   

고,  미 생 에  가 게 다.”289)

고  것  묵    고    다. 

  에 보   (陽)  ‘공간’ 고, 에 보    (陰)

‘시간’ 다. 에 보 ‘공간’  체 (體魄) 고, ‘ 에 보   

시간’  (魂靈) 다. 또  볼   것  ‘ (有)’  신(肉身)  

경계 고,  볼   것  ‘무(無)290)’  신(精神)  경계 , 

287) 동 , 게 , pp. 175~182 참 .

288)  (大法)  말 고, 주  9개 (條)  말  것 ,  9개  큰     

 (夏)    다     (洛書)  보고 만들 다고 다. 주  무 (武  

 王)  (箕子)에게   물   가  주  시 다고 다. 『 경』 주  

 (周書) 「 」에  다.

  (水)· (火)· (木)· (金)· (土)  다. 물  물체  시고  

러가   가 고 고,  물체  태 고  가   , 무  러

고 곧게   고, 쇠  에  게   ,  곡

식  러 거 게   다.

 또 물체  시고  러가   짠 맛 , 물체  태 고  가   쓴 

맛 , 러 고 곧게   신 맛 , 에  게   매  맛

, 곡식  러 거 게   단 맛  게 다.

 동시에, 주   식에   주  것  여겨   (李

滉)과 (李珥)  에  찾  볼  다.

  「무 경연계차(戊辰經筵啓箚)」  「 십 차(進聖學十圖箚)」, 그 고 「천

(天命圖說後筮)」  「답 (答金而精)」 등에  주    여 

신   개 고 고,  「역 책(易數策)」과 「천 책(天道策)」 등에  

주    고    다. 

 또  「답 」에  주   ,  ,  →말→보  것→

듣  것→생각  것  매  시  고 다. 그 고  「역 책」에  주

  연계, (禹)    역(不易)과 역(變易)   체  

개 다

289) 蔡邕,『九勢』, "夫書肇于自然. 自然旣立, 陰陽生焉. 陰陽旣生, 形勢出矣." 

290) 여  무(無)  무것  다  미가  (老子)  경에  말  ‘ 생 무(有生於無)

 개  (有)가 생  근원  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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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律呂)291)  체  다. 것   『주역』,「계 」에  “

(一陰一陽之謂道)”292) 고 다. 

  또 (律呂)  본  (陽律)  (六律)과 (陰呂)  (六呂)가 짝  

루  말 , 과 과 간, 그 고 신 (神明)  태 고 죽  맞

 생  근원 , 창  신  시원(始原) 고, 생 과    

 동  본 다. 든 생   에  태 고   가

 것 다.  만물  태    (陽)  동  가   

근원  (律) 고,  태  식과 고 에  생  거 들  (收

斂) 동  주체가 (呂) 다. 그   천 가  가   고, 

연 원    루 게  근본 신  다.  『

』  1 「 격 생 (律呂隔八相生應氣圖說)」에  12  원  

다 과 같  고 다.

          (黃鐘)  (黃)   고, (鍾)   뿌  과 다. (陽

氣)가 [黃泉]에   싹 , 만물  (子)에 맹(萌) ,  

 (氣) 고, 그 (節侯)  동 (冬至) 다.

          (大呂)  여(呂)   (旅)  ,  가    

고 물(物)  싹 게  것  말 다. 만물  (丑)에  (紐芽) , 

  고, 그  (大寒) 다.

          태주(太簇)  주(簇)   주(奏)  , 가 에 크게 여 만물에 

달  말 다. 만물  (寅)에  달(引達)  태주   고, 그 

 계 (啓蟄) 다.

          (夾鐘)   태주  (夾助 : 곁에  여 ) 여   

 물(種物 : )     것  말 다. 만물  묘(卯)에 묘

(冒) ,  묘  고, 그  (春分) 다.

291)   동 철 에 고 고, 생과 극  계에    탕  

 루   미 고, 고  신 에  천 창  주 공  컬  등 신 (神話)  

철  에  다 게 다루 고 다. 

  원 다. 주 연     결   다. 가  돌  

것  고, 가 가  고  다. 과 ( 과 ), 계( , 여 , 가 , 겨 ), 

(八方), 십간(十干), 十二律(( (黃鐘:11월), (大呂:12월), 태주(太簇:1월), (夾鐘:2월), 고

(姑洗:3월), (仲呂:4월), 빈(蕤賓:5월), (林鐘6월), (夷則:7월), (南呂:8월), 무역(無

射:9월), (應鐘:10월))   듬  고,  과   근거  다.

292)‘  동과  동에  생 과 고  주 연   곧 (道) 고 다.’  말

 주  탄생  무극(無極) - 태역(太易) - 태 (太初) - 태시(太始) - 태 (太素) - 극(反極) - 

태극(太極) - (陰陽) - (兩儀) - (四相) - (八卦) -64 (六四卦) - 만물 생(萬物化生)

   다시 생 과   「원시 본」  거쳐 무극  돌 간다.  無 -> 

(分化) -> 생 과  -> 공(空)  무(無)  다시 돌 가     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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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姑洗)  고(姑)   고(故) , (洗)   신(新)과 , 가 

생(養生) 여 묵  것  고, 것  감  말 다. 만물  (辰)에  

미(振美)  고   고, 그  청 (淸明) 다.

          (仲呂)   생  고 가 싹  시 여 만물    

 가  시  말 다. 만물  (巳)에  (已盛)    

고, 그  만(小滿) 다.

          빈(蕤賓)  (蕤)  계 다  것 고, 빈(賓)  다  ,  

비   여 만물  계  게  말 다. 만물  (午)에

 포(布) , 빈   고, 그  (夏至) 다.

          (林鐘)  (林)  주 , (陰氣)가  (委任)   빈

  주(君主)가 뿌  물  크고 무 게  말 다. 만물  미(未)

에  매(昧) ,  미  고, 그  (大暑) 다.

          (夷則)  가 물러가   에 만물  고 열매 맺   

것  , 비  (中正)에 미   또  (儀則)   말

다. 만물  신(申)에  신견(申堅) ,  신  고, 그  처

(處暑) 다.

         (南呂)  (南)  맡  과 , 가   만물   

맡  말 다. 만물  (酉)에  (留熟)    고, 그 

 (秋分) 다.

         무역(無射)  역(射)  싫  염(厭)과 , 가 물  시키  가 

다 ,  다시 시 여 싫   말 다. 만물  (戌)에  

(畢入) , 무역   고,  강(霜降) 다.

         (應鐘)  가 무역에 (應) 여 만물   감  과  

에 가  것  말 다. 만물   고 뿌  돌 가 생  복

여, (亥)에  (該)    고,  (小雪) 다.

 

  에  가   가 ‘ 듬(律)’ 고, 그 듬에 (作爲)  

(排除) 고  ‘ (聿)’  고, (聿)  곧 (筆管)과 (筆鋒)  

여 계  에 (轉移)시키  (筆)   것 다.   

  다   근본  헤  가  것 다. 

  十二律가  (應鐘)  10월 고  (亥水)에 다. 

(黃鐘)  11월 고 청빙(靑氷)처럼 차고 맑  (子水)에 당 , (大呂)

 12월  (丑土) 고,  것들   겨 (冬)에 당 고, (北方)에 

 물(水) 고, (夜)  미  (天)  고, 검 (玄)  (墨)물  

미 다. (水)   강   겨 철  미 므   강  

 가 고,   물    징 다.

  태주(太簇)  1월에 (寅木) 고, (夾鐘)  2월 고 묘 (卯木)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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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姑洗)  3월에  (辰土)  미  체   (春)  

징 다. 동 (東方)에 고, 무(木)  미 고 (朝)  , 문  

 (筆)  징 고, (靑)  미 다. 과  가 게 

 루  강건  생  드러    징 다.

 (仲呂)  4월에 가   게 달  (巳火)  고, 빈(蕤賓)

 5월  겁게 거  (午火)  , (林鐘)  6월  처럼  

미 (未土)  들  체  거  여 (夏)에 고  (午)  , 

(南方)  미  (火) 고 신(精神) , (地)  고,  (赤)과 

 징 다.  보다  (引力)에   가 매  

빠 , 묵(焦墨)과 묵  비 (飛白)  징  다.   

[  19 ] 12 (十二律名)293) 

  (夷則)  7월  신 (申金)에 , (南呂)  8월  (酉金) 고, 무

역(無射)  9월 고  고, 생  (戌土)  들  체  가

(秋)  징 고, (西方)에  (金石)   루(硯)  징

 다. (夕陽)  미 고, (白)과 (劍)  고,  미 다. 

 가 간 빠 고 경 , 처럼 고  에 간  비

293) 처:『樂學軌範』, 卷 1.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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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  것  미 다.

   계  연결고  간  미  (土)   가 (中央)에 

고, 시 철  간  미 고,  , 물(財物)  징 고 

(黃)  고, (富)  미 다. (丑土)  겨 에   과 같

  쓸  고, (辰土) 또   짓  과 같  가   

만,  (火)  만  에 (墨)  쓸  ,  미 (未土)만   

,  역  다   고, (戌土)역시 거   과 같   

쓸 가 다. 

12律
黃鐘 大呂

태주

太簇 夾鐘

고

姑洗 仲呂

빈

蕤賓 林鐘 夷則 南呂

무역

無射 應鐘

月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地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五行 陽水 陰土 陽木 陰木 陽土 陰火 陽火 陰土 陽金 陰金 陽土 陰水

季節    겨              여       가 겨

五音 (宮) (商) 각(角) 變徵 (徵) (羽) 變宮

[  1 ] 12 과  294)

   12律名 :        태      고                  무   

                   주            빈            역   

   [  2 ] 12   

294) 본  여러 참고문헌   연 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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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   그  (濕) 고,  역시  고 고, 

 그  무 거   쓸 가 만, 미  그  곱고 건

 물  들   강 여  쓸 가  것 다.   가

  고  과 ,  계 과 계  연결  미  (辰)․ 

(戌)․ (丑)․ 미(未)가 다   고, 그에   가 다 게 

타  것  징 다. 

  겨  태 (太陰)  물(水)  미 고,  (少陽)  (木)

 미 고, 여  태 (太陽)   쓸   에 (火) ,  

태 고,  , 미  태  (紙)  고,   

  께 식  징  여 (呂靜)   가 다.   

   미  역동   징  동(律動)에 , (陽律)

(六律) 고   , 태주, 고 , 빈, , 무역  말 , (陰

律)  (六呂) 고  , , , , , ,  말 다. 것들

  [  1, 2]  같다.

   에  본 것처럼,  볼   연   (六律) 고, 

 볼   주   (六呂)  (律)과 여(呂)  (交合)  

 체(體)  (用)  계가 고, 생  결    게  것 다.

   고  시간 과 문 고  공간  동시에 루 짐

 묵  다  과 들   루   같  

(線條造形藝術) 다.  (律呂)  같  연   듬  여 

에 고, 연   여 묵  고 그 과 에 생

 결   다.  

  주 연과 천 만물  천 간   에  태 고 간다. 그  

 다  말  동 (動靜) 고 , 동  체  말  (陽)  물

 에   동(律動)과 (陰)   결 에   여

(呂靜)  공간과 시간개  맞물  돌 가   말 다. 

    생 체   식(蘇軾,1036-1101)

         “  루  신(神), (氣), 골(骨), (肉), (血)  다  가   에

  빠    다(書必有 神 ․氣 ․骨․ 血․ 肉, 五者闕一, 不爲

成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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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木:氣:筋), (火:神), (土:肉), (金:骨), (水:血)가 

 루고  맥  다  다.

   문  (紙), (筆), (墨), 루(硯)    루게  

것 다. (靜的)  가 (陰)  물  들여  생  태(胚

胎)  여 , 또  여  생식  미 다 , 동 (動的)   , 또  

 생식  미  다. 또    미 다 , 루  그것  

 여  생식     것 다.  

   골격에   고,  돌게  생   강 (剛柔)  단

(長短), 그 고 (含水力),  담과 갈(潤渴),   , 

(筆壓)  경 과 ,  계 과 , 그 고 (潤濕性),  등   

료  경에  다 게 타 , 무 보다  에  그  과  

들고 생   무 식  다. 

문 (筆) (紙) 문 , ( ) 루(硯) (墨)

(木) (火) (土) (金) (水)

태 (中和), (四方) 태

시간 시(四時)

 [  3 ] 문  295)

  그러     크게 , , , ,   격  

, (金)   가   강   격에 간  경 고 차가  

, (水)   가  가 고 연   물처럼 연 럽게  

 격에   식 다. (木)    크고  개

 강  격에 다   께  격과     

 , (火)   처럼 타  열 과  격에  골격  강건

고  , 그 고 신경 고 다   징  다.

295) 본  여러 가  참고문헌  근거  연 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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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五行     木     火     土     金     水

 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地支    寅 卯    巳 午  辰戌丑未    申 酉    亥 子

 五方     東     南   中央     西     北

 八卦   震. 巽     離   艮. 坤   乾. 兌     坎

 節氣     春     夏    四季     秋     冬

 五色     靑     赤     黃     白     黑

 五氣     風     熱     濕     燥     寒

 五官     眼     舌     身     鼻     耳

 五性     仁     禮     信     義     智

 五精     魂     神     靈     魄     精

 五音     角     徵     宮     商     羽

 律呂  太簇. 夾鐘  仲呂.蕤賓
 姑洗.林鐘.

 無射.大呂
 夷則. 南呂  黃鐘. 應鐘

 
 疾澁(筋)․帖

   (文氣)

 瘦枯(神)․硃

   (神氣)

 肥厚(肉)․泥

  (習‧俗氣)

乾渴(骨) ․碑 

 (金石氣)

 潤濕(血)․墨

  (生氣)

(筆)  羊毫․ 毛筆 紫毛․ 獐腋筆  泥毛․ 稿筆  竹筆․ 鐵筆  鼠毛․ 葛筆

(墨)     濃墨    焦墨    重墨     淡墨    潤墨

     宣紙    純紙    合紙     壯紙   單宣紙

 [  4 ] 물   296)

  (土)   고   께 천  격에   여  탕

       게 다. 

  듯 가   가  주  공간개  결  여 생  

  다. 동시에 복과  감     규

296) 본  여러 가  참고문헌  근거  연 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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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다. 

   들   역  (用筆), 골 (骨肉相親), 연미(蠶頭燕尾), 

(勢疾則澁) 등  가   에    연

다.297) 그것   과 가  계   폭   천착

다. 

     가 고  (木)  (木劃)   빠  에  

생  드러  비 (飛白)  문 (文氣)  드러 고, 만물  생 고 문과 

 징    탐 (貪狼星)  가 고 다. 여  거   

가 고  (火)  (火劃)  건 (乾筆)에  생  비  (焚氣)가 

강 게 드러 , 과  징 고  염 (廉貞星)   것  

미 다. 

  간  계   가  (土)  (土劃)     담고 

 (辰土)  여  거   담고  미 (未土), 그 고 가  

  담고  (戌土)  겨    담고  (丑土)  동시

에 가 고 다. 그  ‧ 여 ‧ 가 ‧ 겨    가 고  닭에 비

 거   묵(重墨)  건 (健筆)  드러 고  (財貨)   거

문 (巨文星)  징  다.

  가  고   가 고  (金)  (金劃)   빠  에 

 생  비  ,  에  건 (乾筆)에  생  비  

,   월   겨  문 (金石文字)처럼 고 (古樸) 고  강

건(剛健)  (金石氣)  미  다. 청 고   무곡 (武

曲星)  과 (回光返照)  미 다.

  겨  처럼 차고 맑   고  (水)  (水劃)  (起筆)

 간에  물  물  가  것처럼 묵(潤墨)과 (遲筆)  

여 생  태(胚胎)시키 ,  문곡 (文曲星)    문창

(文昌星)  겨  것처럼 민 고 신묘(神妙)  드러 다.  곧 시간 에 

민감 게  천 (天氣) 문에 여 (餘白運用)  드러  것 다. 생

 탄생   개    여   문 다. 

297) 宋民, 게 ,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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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木)    (火)    (土)    (金)    (水)

 탐 (貪狼)  염 (廉貞)  거문(巨門)  무곡(武曲)  문곡(文曲)

   근(筋)    신(神)    (肉)    골(骨)    (血)

  

 

 

 (疾澁)  고(瘦枯)  비 (肥厚)  건갈(乾渴)  (潤濕)

[  5 ]   (  근거  연 가  것 ).

   물  건  다.

   (土)  고여 거    물(水)  여 물  게  

것  극 (土克水) 고 다. 그 만 물  무 많  게   갈  

 만들 고, 런 들  여 물  고, 물  여 강물   것

다.  물  다   거  러가고, 고  물    만, 

 그  개 물  건   것  연  다. 

    보고  만 볼   물 고 물 , 물   볼 

 고  만  볼   신 고 다. 다  여든 물  다시 

(氣化) 여  가고, 그것   고, 과 비가  물  돌  과

  볼 가  것과 같  다. 

  물   맑고   그것  물  과 여 무  탁 고 

러워  맑  물만 (氣化)    문 다.   고 탁  것  

 그것   물  만   고, 그  무  물  쫓 다  

결  고 탁  가   곳에 고, 에  빠  물   맑고 

게 고  여  가  것 또  연  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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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탕물  다  싣고 가 만, 그   다   

다  실  말  것 다. 

  것   물  건    것처럼 물   경 에  신  극복   

,  물  거  다   달 고, 고  물     

것처럼 맑고  신  든  물  극   다  실  워주고 

 미  다.

  그  물  (木火土金水)298)  근원 다. 물  가  (自律), 고

(凝固), (調和)  3  본 고 ,  (火)   고(散) 

(合)쳐 게  (散合)  주체  다. 그  물  다  주에  생  

  게 고, 그   게 , 것 문에 물(水)  주 동

 본체 고  것 , 체 (水火一體論) 고  다.299) 

  역    에 거   개 고 그것  다시 열개

 개시키고 다.  처럼 크   비 게     

 과  고  것  그것 다. 그 결과 창 과  매

고, 단  (中峰)과 원 (圓筆)   월  강 고,  

심 만    에  과 (師承) 계에  

  동     문맹시 (文盲時代)가 열 고 

말 다. 

   열개   다 과 그 ‘다 ’과   여 가 생

  창 개 (創意槪念) 다.  과 , (藏峰)과 (露峰),  

 과 , 원 과 , 과 역 , 과 (斜筆), 실연(實連)과 

연(虛連),  (筆壓)  과 경 ,  태 (太細)  단, (正反)과 

(向背), (抑揚)과 (轉折), 강 (强弱)과 경 (輕重), (疾澁)과 건경(健

勁), 비 (肥瘦), 건 (乾潤), 간가결  (疏密)과 (正編), (大小)  

단(長短),  (大小)  (正斜),  갈(潤渴)과 염(渲染), (浸

298) 에  역(順逆)   주 고  것   (水星)뿐 다. 컨  (木)

 (火)  생(生)  것    문에   것  ,  에   역  

문 다. 만 에  에  (水氣)가 거  역  고갈 다 , 생 (木生火)  

 고 (木)  고착 고  것 다. 간  맥   다  (山形)  

 드러   가  것   (水氣)  (水形)  만 룡(行龍)

 맥  견  간다. 역시   물  고갈     가  고  

  것처럼  에  근원  (水星)  것 다.   

299) 동 , 게 ,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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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주, <겨 무Ⅱ>, 에 ,

 150 × 110, 2006.

潤)과 비 (飛白), 여 과 포  등  든  (陰陽)   다. 

 문  또   간  비  (照應), 균 과   , 

 무 연  경계  열  게  것 다300). 다  들   결

고, 천 만 (千變萬化)  연 (演變)   (疎疎密密)  고 

 (筆興)과 생      그것  곧 묘(靈妙)  무심  

경계  것 다.  

 3. 과 

   에 타  다  

과 듬  생  과  

고, 역동   여 

과   다. 

묵  다  격과  러

    것  무

연  경계에 고  가  

염원  것 다. 

   격  과 에  

생 고,   과 

,  공간과 시간  에  

에  다   타

게 다. 것  묵에  감

과 취  물 고 가  생

  과 에 드러  

문 다. 감  민   

  드러 고, 신체  

300)  연찬  과 에   들      고,   

 ‘ ’ 만 다    고  식 에   강 당 다. 

만 에 든   만 루  가 다 , 그것  과 동 만  척 (隻

字)  뿐 , 연 러  고,  , 그  생     죽   뿐  것

다. ‘ 연 러 ’   것  천 연 에  만물  다  과 처럼,  생

경과  헤    다  포 고  다  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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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가  키가 고 비만  과  고  찌게   1920

에  들    실험  여  연 결과  

다. 

  물  에  감   것  고, 또 생  감  

 여 묵에  시킬    다. 다만 가  감 과 (性

情)  (轉移)  뿐 다.301) 고  감   묵에   시킬 

 다  말 다.  감  여     가 

 문 다.  여 과  그  『 보』에

         비  가  룬    여  다  결  

것  여 여러  체가 게 다.  각 가    

  태  루  문 다. 격  고 곧    

  맛  고, 강      택  맛  고, 

게  가    당  폐단  고, 경   

  가 고,     연 고,  

  무   주고, 무 심 러    고 

러  에 빠  고, 격     결    주게 고, 

가볍고    에 물들  다.302)

  

 고 다. 가  감  보다 , 가  본   과  

생   것   가 다. 가    물 고,  

과 감   것  다. 그것  물 (또  有爲 ) 

(action)에  루  것   생    것 다.

 그런   감  고, 그   과 듬  게 고, 

 과 감  무 게 다.   생 원  볼  다  

301)  ‘ 에 감   다’고 말  가들  다.  그러     닌것 

같다.  단  고  다.   고    

 감  가 만 처럼 민감   여  심 태에    

 감    가 다. 신  집 고  에  신경    에  

 겨  감   쓰   생  과 계가 동 게 타 다   

들  견  보  감   에 달  것  닌 것 다. 만 에 에  감

 루 다 , 감  루   역시 무 가 닌    착 게 

다.    처럼 감    것  가  다. 가

처럼 감  여     ‘감 ’   쓰  것    

만, 극  민감     문 에  ‘감 (感性轉移)’    

 것 다.  

302)『中國歷代書論』, 郭魯鳳 選註(東文選, 2000),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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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  ‘감 ’    보 다.  

  (筆相學, graphology)  (書相學) 또  (筆跡學) 고   

 말  본   J․ H․ 미  1875 에 간  『  체계』  책에  

처  다.303)  문 역   쓸  루  동 과 동

식에  생 , 또  심  연 , 과 격과 계, 과 그 에 

 연 , 에  개개  식 , 묵   물  연  등  

게 포  다. 

  또  생  W․  1895 에 쓴 그  에  “  뇌가 

 생   쓰거 ,  쓰거 , 심  가   그 

징  게  뇌 (腦跡) 고  다”고 주  다.304) 

  러  연 결과  여 1차 계 에 에 ‘ ’가 등

고 것  본  거쳐  들 다  것  주  실 다.  격

고  실   가 고   개   , 또  본

  가들에   것     들에  

연  다  실 다. 

  8․15  1960 에  각  과 ( )에   개  

‘ (線條)305)  미  ’또 ‘동결  ’306) 고 고 , 

 강 에  본  과   그  원  것 다.  

본  개 고   겠 만, 실  럽  들에  미 

303) ,『 과 』, 검 : , 2011. 10. 20 검 .

304)『동 보』,1991,05,25. 1  참 .

305)‘ (線條)  미  ‘   개 다. 갈 (葛路)  그   『中國繪畵理論史』[강 식 

역, 미 (1989), p. 423에  ’  (線造形) 주  다‘고 다.

(線條)  말  과 무    개 , 에  무 (無機線)  

에 감     (死劃)  간주 고, 런 무  쓴  죽   단 다. 

다만 본  개  볼  가타 (片假名)  그 체(草書體)   만든 가 (平

假名)   타  크고  들   연결     고 다  

에  러  가 득  만, 개  다   개 에    

 다고 여겨 다. 본에  겨 쓰  ‘ (線條)’  에  ‘ (筆道)’  , 

  들  근 에 본  문헌   시  ‘ (線條)’   쓰  다. 

306)  『 』「 」에 보  “무 (無聲之音)”  비  것  닌가 여겨 다. 그

러    개  “   (無聲之音)”   것  다. 다만 그   

『 』「 」에 “다  들  듣거  보   것  듣고 볼  다 , 무 과 무

   다(非有獨聞之聽,獨見之明,不可議無聲之音,無形之相)” 고  문맥  맥  볼 , 

  개 에  가 ,  (大音稀聲)  무 (大象無形)과  

(道)  경계  말 고  것  여겨 다.   “무 (無聲之音)”  ‘   

’    닭에 본고  1   개 에   다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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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다.

  그 가  가    J․ H․ 미   J․ 크 - 맹   

 태, 크 ,  ,  , , ,  7개  

 것  원 고 다. 

  처럼  가 본 에  그 과 민 고  신  

곡  식민문     채 근  개가 루  

  닐  다. 

   과 에  담 들  경  고  고 에 빠  득  에 

  주  , 문  경  에   물결에 연 게 

처  , 가 미  에  고  고

  다.  고   문 시   워

다  것  가  다. 

  가들   균  보다 고  실과,  고 경

 고  계  극복  다 ,  개  계  곡 고 

 에  것 다.   과거 에  과  다 다. 과거

시   무 고 무식  집단 만,   고 에 문가  

식과  갖 고 다  문   체험 고 (享有)   

견 고  집단 다.    시 에 개 고  든  다

과  보  고     다  실  든 

가들에게 고 고 다. 그만큼  시    식과 체험  여 문

 에  본개   식집단 다. 

  실  『 』307)에  ‘쓰다’  “ ,  등   그

다”  고 만, 가   식견  고 『 』에  

‘쓰다’  검  “ , , 연  등과 같   그      

에  그     루 게  것”  고  볼 

  고    가 게 다.

  가에게    생 과 같  미 고 가 다. 것  과거시  

계에 타   차 과  그 차원  근원  다  개 다.  

곧 창 다.  물   과거시 에   포 고 미

307) ,『 』,민 ,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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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化) 만,  시 에   창 과  훼 고, 창  

고 (枯死)시   러   식 고 다  실 다. 처럼 

에   가가 주   고  창    

에 뿐  강 고  것   시 고,  것 다.

  에  창  개  창신(創新) 다.    보고 

  , , , ,  등  에 실 다보  가  

만   것    다  것   말 다. 미  보  개  

 것  만드  창  창   미 ,  에  것  여 

게 만드  창신  미 다. 여  창신  창 보다  연  개   

 만, 창 고   차원에  같  미 , 극  

가 개개  에 다  에  실  같  것 다. 

  창신에  개  가 개개  과 에  다 게   

만, 체   에  극 고 묵   근 고 

,  에  보다 극 고 보  에  근 고  것 같

다. 그러  게 다  창 과 창신  같  개 다. 미 에   

에 워    창   문 다.

  다만  시  과  식    생각   겠

만,   시 신  고  신과  같  것 다.308)   

가 문   생각    것처럼,   경 에  

  생각  , 극복     계  가 고 다. 

 생  문 가   문 다. 

   시간 다. 다시 말  공간에 시간   것   것 다. 

    묵에 시키  시간 309), 연  에 감  

308) 가  시 에 개 다고  시 에      것  결  

다. 그것     가 ,   차  보   고 

 가 다  미 다. 묵과 문  복  생   계  ‘시 신  ’에

 무  에 다. 가가 고    가 주체  보 고  

 문 다. 그것  주    신  것  닌, 타  것   문에 ‘시

신  ’  ‘비  공격’ 에  무  계가 고 다. 

묵 고   료    미  여  시   

  다.  다  과 신  여  감   것   본

에  고, 타   들      에  창 과 

 매 고, 시 신   가  에 다.         

309) 가에게     가 고 , 과거 고  미 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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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심 과, 생 과 고  연    묵  과 듬  

 시간 다.310) 그   생  결 , 역  결   것

다. 러   심 ( 미 )   것  다. 

   문   것  , 문  물 고, 문 가 닌 

 , 그 고  주 에 고  다  과 그 계  

  식  담  것   것 다. 다만 그것들   묵

 식  드시 고   에  생   심  

 다  다. 

  (石濤)  “ 묵   시   다.”311) 고 주 다.  시

신   다   것 다.   께   걷고  

 폐   계  극복 고,  시 신   

 러다   과 실험  여  거듭   짓  ‘

동’ 다. 

  고 쓰  것  , 그  것  그 다.  그   

고  경 들  만,  처럼 고 쓰  다. 

     고   다. 미  가  

주  에 타  포   등에  보여  체 고 

 들  고    것처럼,  근간   ,  

그  고    것 다.     무  그

에 가 게 껴 다고  그것  에   것  그것  

 고 고  가  것 다.   여 든  

    문 다. 그    가 만, 

   고,  주  식 에  것 다.

  문  쓰  것  곧 문  고 , 매  

고   고 철 다. 고  시간여   견 다고  과거  

거     것  다. 그    그   에 차  다고  고

거    가  것 고, 그것  시간   것 다.

310) (方寸)  고   각   시간 다. 각  공 가 닌 것  ‘공 ’  공

간 만, 각  공간   시간    문 다. 각 에  가  

  철 에   과 공간     월  묻 고,  천  동  

들   역  결  게   공간 다. 다시 말  시간   말

 각  포  든  본  것 다.      

311) 石濤,『大滌子題畵詩跋』, 卷 1,「山水」,  跋畵, "筆墨當隨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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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생물  징  미    것   또  문

고,  루  문   철   것  각  것 다. 처럼 

  든 것  고   다.  문   물 고, 시

각    미 (形象과 心象)     가 

다.    든 식과    다  것 다.

  그러  물  꿰뚫  찰 과   고,  

 시 신과 들   각과 감  , 단 에  

신과     과 개  가 다. 

고 태 연  과 고답  (筆寫力)에  신   

  고, 고  타   , 역  시  고   

 찰과   문 다. 

   포  에 게 짝  문  에  가 과 

 겨 고, 생 에   계  체    

  다.  복 거  다시    

그  그   겠 만, 그것   갑   다. 그것   

에  쳐 고  것     계에 물러  것

,  고    것 다. 

  시  개   시 에 루 고  든  만, 

  시  신과 가    다. 

가  , 그  등   여 고 만  

 다. ‘ ’  문  심   미  문에 과  문

곡에  염 가 고, ‘ 그 (calligraphy)’  그것  개  볼 

 본  원   과거시  ‘ (革筆)’과 ‘ ’  연  

 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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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주, <겨 무Ⅰ>, 에 , 210× 150, 

2006. 

   ‘ (書法)드 (drawing)’  개    것

 다. 물 ‘ (筆法)드 ’  생각 볼  만, 드  가 

포  개 다.  가   료가 고, 심    

(oriental brush) 다. 철 (鐵筆), (毛筆), 갈 (葛筆), 죽 (竹筆), 고 (稿

筆) 등과 같   드  다. 러   만 보   드

 개 다.

  공 (778-865)  

             그 다.312)

312) 書者心畵也(言者心聲也  對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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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것     미 고, 가 감 (感性造形)  

  것   곧  개  다. 

   그가 (穆宗)에게  간(筆諫) 에 ‘     

게 다(心正則筆正).’313) 고  것  역시 맑고  신에  (整齊)

 감 말  강  여 (書如其人)과   맥    

 것 다. 

  에  창  과 열  실험 신  드러   것   

에  고 다.   가  가  창

 것   , 그것    과 실험   

격과 께  격  감  신 고 격  다. 그것   , 

 역 에  과 차  담보    문 다.

  창 (吳昌碩,1844-1927)   고   가들   가 

  워보  고 결  병들  죽  ,  시   생 에 

다가  40   에 문  (齊白石, 1863-1957)  (中峰)

과 (藏峰)  에 (抑)․ (揚)․ (頓)․ (挫)․ (遲)․ (速)․ (緩)․ 

(急)․ 경(輕)․ (重)․ (立)․ (臥) 등  고  과 역 (逆發

想)  근 미 에 가  큰   가  문 가  고 

 많  것  시 고 다.

  그것   가(佛家)에  말 “ (捨敎入禪)314)”처럼, 고 (古法)에 

313)‘  에 ,     게  것 다’  말    크

게 경계  말 , 가짐   신  건강 고, 건강   곧  동 식 말  

가  가   고 신  강  것 다. 공    태 (太子少師: 

태   담  )   80  생  감    신    

 , 그런 강   그  에  그    가 고 다. 

314)   동   공 고 연 여 그 가   에 다 , 그것  

고   에 여 달  경계  열   것  미  말 다.  달

에  다.  공 , 공  간 , 간  다.  묵 고, 묵  

,  다. 간   심  다. 달 (達磨)  시  

(禪宗)  (慧能)  (南宗)과 신 (神秀)  (北宗)  갈  ,  (頓禪)  크게 

다. 연과  에   체계  식  징   (正合性)보

다     게 생각  문  것 다.  달  계  체  근원

 드러  보  본  다. 그 에   간(看：그 가   .)

 간   에  비  것 다.

간  (臨濟宗)에  주창 ,  (大慧)에 러 크게 다.  간  

주(趙州)  ‘무(無)’    가 쳤고, 고  (知訥)   간  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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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 루  에 물  고, 고    것  

창  고창신(法古創新)  물 고,  에  주  크게 

여   개  시  것  가    것 다.

  또,  가   가   〈 천 (遊天戱海)〉315)  여 

말 고  시  단   연 (自然飄逸)과 주경 (遒勁靈活)  

 만  닐 것 다. 

    시 신  (融合)   러다  다. 

다시 말   천 동  고  간 신과 문   담   갈고 다

듬  원천 에    , 그것    감

에 보다 게 근 고    2차 가공 거   것들  

고   다  미 다. 다만 간  본 에   체  본 과 

 본    다 ,  다   과 께 간   본

 시키    식     것 다. 

  그런 에    물 문  에  가 과 쇼비 ( 물주 )에 

염   감   시키고   비  다

 계 에  보   시  과  고 다고    것 다.  

  

  (禪)과 (敎)가 복  다  드러 고 다. , 그  ≪간 결  看話決疑論

≫  여 간  천 다. ≪간 결 ≫에  과  비   간   말

고 , 동시에    맥  고  (捨敎入禪)  시 다.

315)  천  “ 에  다  다”   書法  自然飄逸과 遒勁靈活   말

다. 舞鶴遊天,群鴻戱海 또  雲鵠遊天, 群鴻戱海  에  遊天과 戱海    것  唐   張 

彦遠  쓴《法書要錄》卷二에 “臣謂鐘繇書意氣密麗, 若飛鴻戱海, 舞鶴遊天”   보 고, 또 

“王羲之書如群鴻戱海”   , 梁(南朝)  蕭衍  쓴 《古今書人優劣評》에 “鐘繇書如雲

鵠戱天, 群鴻戱海”  말  보 다. 

‘ 당집(阮堂集)에 가(書家)가 " (眞書)  쓰   주(篆籒)   여 가  고 에 

다."  다.  시 (詩品)· (畫髓)   묘경(妙境)  동 다.  경(西京)  

고 (古隸)가 [釘]  고 철(鐵)   것 같  고 험 여 게 보  것  곧 건(健)  

 (雄)   (義) , 청 (靑春)  무(鸚鵡)    무 (舞女)가 거  당겨 에 

 미 , 천 (遊天戲海)  곧  신(三辰)  고    미  시  

   것  , (象)  에 월 여 그 (環中)  다   말에  

 다. 

 십 (二十四品)  묘 (妙悟)가 다  경(書境)  곧 시경(詩境)  것 다. 

 뿔    (羚羊)과 같  취  찾    경에 러   신

(神解)가 들   신(神)   가  것  또  찾    것  

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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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주  

 1) 주 : 〈문 (文字)  감 (監獄)에   다(破字圄)

                     Free myself from restraint of letters〉

[ 22] 주,〈 (破字圄)〉, 

각, 2.8 × 2.8, 2010.

    담 에  그 심에   문 (文字)가 다. 문  빼고  

 (論)   다   만고   여겨  시 가 다.  

체계  문  개 과 집단과  역  시키  다. 러  공 개  

문에 문  그  과   극   단 , 

 문  본  원  시    가 다. 

    가 고  문  원   곡 거  시킬 

  것 다.  차가 철 에 만    것처럼, 가들  

문  고 게   에 만  가 다. 러  문

과  계 문에 다   들  가   

과    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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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게   가 보다  (匠人)  미 가  크게 각

  것  실 다. 실  다  가들  ‘  ’보다  ‘  쓴 

’  에 열 다. 그러  ‘  ’가 , ‘  쓴 ’  

 과 에  복 고    문에  

에 보다 큰 가  미  여  신(匠人精神)에  공  

고  가  것 다.  

  그  가  에 다  가 득  게  것  ‘  

’  루   다  격과  문 다. 가에게   

 개     것  뿐 다. 말   간  고 

뿌  신만   격과  창신  경계  열    공

간 다. 다만 러    과  천착  만    

다  것  실 다. 그것   에   식 가 고, 그것  

만  생  여    문 다. 

  다시 말  과   여 생  미  가  고,  월

  식과   에  담  그   것 다.   

 시간과 공간  고, 그 에 가  감 과   다  격

과    드러  것 다.    

  물   미가 큰 에  묘  가  월   가  

 만, 에  (筆寫力)  가  고 다.  

곧 (寫字力) 고, (寫字)  에  가  창 과 다 보다  

 과 에  큰 미  여   공공 과 공  게 생각

 문 다. 러    에  문   다  것  가

 다.

   에  다.  곤(鯤)   여  다  

가  (鵬)    (希求)  간  고 다. 그런 

에   시간과 공간  물 고,     

 신  짓  다.

     미 죽  물 다. 물  과    

  닌 것 다. 러  에   간에  문     

 가   계  극    가 연  여  〈문

(文字)  감 (監獄)에   다(破字圄)〉  주  게 다.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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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고  문  감 에 갇    시  미  심에  

게 고 싶다  연  망  다.   

  연   문       시  탈문

 문에   에  그것   격  들   겠

만, 같   걷  동 (同道)에게   (相沖)  다가갈   것

다.

  러  실험  결과들   다  , 과  계  

 감  (精製) 고, 그것  (作爲)가  묵  고 싶  

것  연  망 다. 

2) :<  , 연  , 신 (神明)  , 생  >  

 

  가  간가결 (間架結構)  문   문  쓰  

,  문  계  (束縛)  비   역

다.  물   찰  꿰뚫  보고    

들   감  걸러 고 (精製) 여, 그것   미  고, 

그것     것  다. 

   러   연 에  “  ”  그것  징  미가 큰 식물

 동물들 가   ‘연 (連理枝)’   ‘비 (比翼鳥)’ 그 고 

다  ‘비 (比目魚)’들  고 철  묵  답  식  취

다.    보다 , 문(禪門)  (喝)처럼, (話頭)  간 (簡

明)  미  고, 그것  단 에  묵  여  다  

격과 에  큰 미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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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주, <   - 비 (比翼鳥)>, 

에 ,  150 × 210, 2010.

   무가 각  다가, 뭇가 가    무가  것  '연 '  

고,  무  가  만  결 고  무  가  것  ‘연 ’  

다.  다  무가     무가 연 다. 각  무

  가 가 껍  고 겨  채  다   키  ‘ 연’  

 가    보  고  월에   무 다.  결  

 에 고       것  연  다.

  비 (比翼鳥)  컷과 컷  과 개가 각각   짝  루  

   다    말 ,  간  원   비

고,  실 (琴瑟之樂)  징  다. 비  연  여

 비 연 (比翼連理) 고  다.

    에 동 다에  비 (比目魚)가 고 다에  비 (比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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鳥)가 다고 , 비 (比目魚)   뿐   헤  가 

고,    건   다고   물고  ‘  물

고 ’ 고  다. 당  시  거 (白居易)  당 과 비  거  

  시‘ 가(長恨歌)’에  비  연  여 다 과 같  

다. 

       七月七日長生殿, 夜半無人私語時,

       在天願作比翼鳥, 在地願爲連理枝,

       天長地久有時盡, 此恨綿綿無絶期.

       (7월 7  생 에 /   무  게  / 에  비 가 고/ 

에  연 가  원 / 과  다    고/   

 계 .)

  연  ‘  ’    (地), (水), (火), (風)  근원  찾

고 그것  연과 연(破緣)   시간과 공간  고  다. 

   생  탄생과  월  맞   죽   연   

 고, 그  가     비   미  참 가  게 

 것  여겼  문 다. 그것  월   고, 에게  것  

,  에 간   무 연  동   가  가  

 것 다.

  동 미 에  연   경  고,  주 다. 가 

연   태   생  결에 본  감 게   각  

 월   여 연  돌 가  것에   고, 그

것   다. 

  연  (形)과 (理)   다.  (器) 고   주 (朱熹)  

고  것   고 그   것 다. 것  (理)다. 

고  것  실  고   것 다. 것  물(器) 다. 

316) 

고 다. 든 물에  가 고, 만  물에 가 다  물    

316) 朱熹,『朱子語類』, 卷 95, "形而上者, 無形無影是此理, 形而下者, 有情有狀是此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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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물 고,  물  공  만들 다고  거 에  

드시  가 다  것 다. 여   에 보   물  신  말

,   태가 갖  그 에 신  들  게  것  

다.    에  가 만, 죽   께  연에 

(歸一) 게  것 다.

  그  만 (萬法歸一)  연에  무 연  경계  동경 고, 그

  연 러  고  가  식  것 다. 연  참  

  , 그  에   무  경계  게  것

 당연  결 다. 

  무 (無爲)  (作爲)가  연 러  경계 , 연 러  곧 ‘ 연

 닮 ’  고, 연  닮   고  가  여  것  ․  ․  

(道家)  가  다. ‘ 연 러 ’  고  가  여  것  결  연

과     원    (隱逸)   가  

  것 다.  곡(趙希鵠,1195?-1242?)

 

 가  에  만  책  고,  (前代)   가 고, 또 

퀴 과 말  천    비     다.317)  

고 ,  동 창(董其昌, 1555-1636)

 만   걷  고 만  책    (畵祖)가 고 싶  

 그것    겠 가?318)

고 다. 십 여 에 걸  연  답 여   티 고원  그 심에 

다. 그곳  가     계고 (4000~5300m)에  고  

  그  고원  다. 갈과 , 그 고 많  

 만  에 고   (峻峰)들   신  원  다

 간 고 만,    고드  가 여   

 곳  다. 

  들  가 척  에 닥만    민  가 게 

317) 趙希鵠,『洞天淸祿集』, 「古畵辨」, "胸中有萬卷書, 目飽前代奇蹟, 又車轍馬迹半天下, 方可下筆." 

318) 董其昌,『畵旨』, "不行萬里路, 不讀萬卷書, 欲作畵祖, 其可得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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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 루   보 가루    차(Tibetan butter tea)  복  

미  여    경    보여주  곳 다.  같   

실천 고  그들    고   다. 그  그들  

만 고원   다. 그들에게  과  거 럽고  

만,      신  키  청빈 게  것 , 

천 망(天羅地網)      식 다. 

  그들  가   곳에   ‘샴 (Shambhala)’319)가 고, ‘ ’320)

 , ‘ ’321)가  뿐 다. 티  여 들    생  담

들   그 가  ‘다 쫑322)  보  고  (風光)   말고, 게

323)   보  고  미 에 여  다물 ’  말  다. 

  다 쫑  신비 러  연   월  다  간  신비  계곡

, 달빛  게 비  보  계곡  헤    많    

들    처님     연 다. 게 답고 

신비   문  티  들  실  다 쫑(月城) 근처에 샴 (Shangri-La)

가 다고 게 믿고 다. 

  달  계곡  다 쫑에    곳에 다  샴 에 러  말  4월 보

달  , 그곳  들 가  문(門: )  열 , 그곳에  많  들

  루고 다고 다. 

319) 티  들  (理想鄕)  계  달  시간   원  생 병  고 에  

 원    샴 고 다. 8 에 쓰여  티   문헌 에   곳  샴 가 

고, 그 가   티  경과 키 탄 경  ,  럼(karakorum)계곡 가에 

 것   샴 고,  티  다 쫑 근체에  샴 가 , 티  경과 탄  동  경, 

그 고 미   경   에 룽창포강  크게   루 찰 시 

 만  곳에  샴 가 다고 고 다.   티  들   티  다 쫑 근

처에 샴 가 실  다고 게 믿고 다.   

320)  티  비 럽고 신비  역(聖域)  다.

321)  샹그 (Sangri-la)  티  ‘샴 ’ 고  그 가  여러 역(聖域) 에 

  창포강 주 에 다  ‘  샴 ’   말 다.

322) 게  들 가   말 맥  동   에 쳐  많  계곡과  헤   

 많    크고  들  루  곳  달(月)  (城)  미 .  

323)‘ 게’  동   티  동 가  미  ‘ 게  9  티  (吐蕃)

 열      비   강  가 다고 다. 게    

 다 (郎達瑪)가 죽     차   탈 에   (吉德尼瑪) 가 (阿

里) 역     건 다.  에  역     들들에

게 , 들 가 다크 과  , 그 고 게 다. 게   

째 들  짜 (德朝)가  것  다.' 신 (西藏王臣記)'에  게  700

여 간 16    강    미    키 탄  

다고 다. ’ < 키 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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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곳  다 .  

들   그곳  찾 가  다 .

그곳  시 철  고,

고 들   곳 .

그곳  고 , 근심 , 걱   그런 곳 .

그곳   ‘샴 ’ 고 다 .

신 들   원 .

~, 그러  샴  그   곳  .

그곳   들  고 .

  티  들  생  에    다. 그들  가    

고 망 다. 그들    연과 께 고, 신 과  , 

처럼 에게 고, 그   연     고, 에게 

 것  , 그런  실천  다. 생  고 죽  비  

  여 (中陰: Bardo)324)에 들 가    체  

고 (苦行)  참 가  여 다.  그  그들    죽 ,  게 죽  

것 가에   실천  과  것 다. (中陰)에  곧  샴 에 가  

 실   그들   열 게 죽  비  것 다.

  연  10여 에 걸  말 맥  천 맥주  연 과 여  

 연과  감과  , 연과 생 , 과 신 (神明), 그 고 

과   고, 과 , 그 고 죽 과  경계  무  월

 망 ,  가   고, 그것  달  가 다 , 

그    식  찾   다  실  게 다. 

 연에  찰   달 , 결  그 달  고 다시 비    

, 또 다    다  실 문에 가  원   

에  것 다. 그것   신  에 겨     

 다.  

  들   (道法)  간 과 신 천 (神明天地)   

다. 신    태  그것  간 고, 간  죽  다시 신   것

다.  신  과   다. 그   태  

324) 티 에   과  간 ,  죽  맞  가가 과 죽  간 에 49  동

 물  천 (遷度)  다 고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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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든 가 에  복 고  것 다.   

   들  신 에  연   가 고  것 같다. 문  

시에  고   그   크고 민감  것  보여 다.  

간   (僻村)에  들   신 과  공 에   것

 연과  동   식 문  것 같다.

  신   티 에  신과 간  계가 주  계   타 (利他

的) 생  동   공생  신(內在神)  가 (在家佛)과 샤

   개 다. 

  그들  신 (神明思想)  본  에 연신  경   식  

취 고  닭에 티     것 다. 티 에  찰  

 등    , 신  고 다고 믿  과 들과 에 타

(Tharchog)325)  고, 신들  염원  에 실    신 에게 고, 

처님  가 곡곡에 쳐  망 다. 

  당  시  (劉禹錫,772-842)  ‘  비    신   

고, 물    (龍)  고 다  신  곳 다’326) 고  것처럼, 티

 들  말 맥  많  (靈峰)들 가  비   에  

미 ( 6,714m)327)  가    여 ,<신  >, <티  >, <

325) 신(神)  고 다고 믿      고개, 또  신  곳  믿  곳에 , , 물, 

,  등  징  (五色) 천  다 게   고,  염원 , 처님  

가  가   곳   타고 가   곳  가   원 (願力)  

타 (Tharchog) 고 다. 

326) 劉禹錫,『陋室銘』, "山不在高, 有仙則名, 水不在深, 有龍則靈."

327) 미 (Kailash)  에  1,300km   티 에   6,714m  (聖山) 다. , 

,  티  착   등 4    강(공 ), 갠 ( 천 )

강, 룽창포( 천 ), ( 천 ) 등 4 강  원  다. 티  들     

주 에  미 (須彌山) 고 믿고 다. 계  심 , 에  천 (帝釋天王)  

고 에  천 (四天王)  고 ,  , 동  ,  ,  루비

  고,  달  그 주  돌   비 고 다고 다.  티  <강 보체

(岡仁波霽), Kang Rimpoche)> , < (雪)  보 >  고 다. 주   들  빙 

러  (護從) 고  들  공 게 들고  공 (拱揖)   고  문에  신

비 게 껴 다.  여러  많  들  미   돌   ,  ' ' 

고 다.   ( )  돌  생동    주고, 10  돌  500  동  (輪

廻) 에   주고, 108  돌  탈 또  열 (미 )에 다고 다.  53km  

 퀴   보  2 3 ~3 4  가 걸 다. 미    주   (Out Kora)과 

   (Inner Kora)   가   다. 

미  에   개  (聖湖)가 , 담  ‘ '  염 (鹽湖)  ' 샤

탈'  그것 다. 미 에  원   개   가   담 고, 다   염

(鹽湖)  실 체가 경   들여 ,  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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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다. 미 과  샤 탈  주 에  많  

타  룽다(lhungdhar)328)가 (繡)  고 다. 티  들  가  곳

  룽다가 럭 다. 그들에게  룽다  만물  징 고, 주 , 

 본체(佛性) 고 생각 다. 그  룽다  티  들    

 고  다.

[  24 ] 주, < 연   -  에   

보다>, 에 , 140× 165, 2010.

 빛(陽)   징 , 샤 탈  달   (陰)   징 다.

  ' 주  ' 고    물  주만물  생  

근원  미 , 탈  신   그  물  짠 것 , 생  키  

(羊水)  문 고 다. 

328) 티   경   천  에 거  탁본   만든   다  에 만

처럼 달   처님  말   타고 말갈 처럼 에 가  원  다. 

 거    에  여러 신 (神明)에게 빎  병  보  망  

실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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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계(神明世界)에  심과 동경에  신과 간  계  탐 고 가

 여 티  (藏族)    게 보고 싶 다. 그들  척 고 

 고원에  과  처럼 청   고  복 가 

매   문 다. 

  그들   게  것 가  문  보다 , 게 죽  것 가   

고 , 죽  게 맞 고, (中陰)에   게 49  보  것 가에 

  에 생  매달 다. 그 고 티   경  『티   』

『티  탈  』329)에  게 죽  맞 고 에  게 동  

 가 고 다. 그 고 신(神)  워  말 고 가 다. 러   

경 문에 신  미  에,  에 , 생  가  곳

 에  다고 믿고 다.

  그들   신 과     (liberation)  고  다. 

연  그들     신 에  보  가  미  찾고, 신 (神

語)에  폭   고 싶 다. 그것들  고 그 미  

  들 ‘신  ’ 다. 『주역』,「계 」에  신 (神明)  다

과 같  고 다

           고,    것  (道) 고 다.……  가   

 것  신(神) 고 다.330)  

  들    간  고, 신들(神明)     다고 

믿고 다. 신과 간  계  연과 간  계만큼   미  가 고 

다.  고 보  공생 계 문에   가 고  

다.   동 (董逌)

물  각각 신 (神明)   다만   것    걱  뿐

329)『티   』 『티  탈  』  8 경에 티    드 에   

쓰여 다고 다. 드   키 탄에  태    티  티 첸 

(742-797)  청   다크  거쳐 티  들  티  비 여   

고 게 다    다. 그  처님  가   많  보 (寶藏品)들  만들  

티  역  말   에 겨 다. 그 가  가 견  책  만들  것

『티   』 『티  탈  』 다.

330)『周易』,「繫辭傳」,  "一陰一陽之謂道,……, 陰陽不測之謂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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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1)

   연   보  그 에 담겨       

  다  연  (密語)  결  신 (神明)    신

(神語)  겨   에  것 다. 신  간  감  고  것 보

다 , 연    것  고, 그것  문  시  것  미 

 실 다. 연       생겼   비    신  

    것 다. 

  월    신  계가 들   과 크게 다  다  생각

에  , 그들  고뇌  시  간  과 고 만큼  다  것

 신 문에 연  신과 연과 간  (合一)에  심  가

게 다.

  러  생각과 찰  결과   “  ”, “ 연  ”, “신 (神

明)  ”, “생  ”등  주 들  여 탈문 (脫文字化)  시

  청  주 〈문 (文字)  감 (監獄)에   다(破字圄)〉  묵

 고  다. 

  2.  과 

    가   시 가  루    계

과 역간  문  단 과 께  뿌 가 가고 매   심

에  다.  든  가 가 물  고, 비   미  규  

신 주  천민 본주 에 염  문 에 고 열  시 에 고 

다.

 감각 고  문 에 열   시  견 고  심  

 고  것  ‘ 문 시 ’  고, 런 시    신  가

보다  고 감각  주   포  ‘ ’에  큰 심  보

  다.  문에 에   신과 철  고, 체

  들  에  문    게  그 

331) 董逌,『黃川畵跋』, 卷 6, 「書崔白蟬雀圖」,  "物各有神明也. 但患未知求於此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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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맛에 취    주 에 염   에만 고 타

 들에 ,  가들   빈곤   것  

문 시   단  다. 

  에   과   (禁忌) 여 ‘ ’   

고 만,  과  극   시 에  ‘창 ’보다 

 ‘ ’에  가  강 다.   보    

   것  실 다.  것  에 창  창 과 

 포 고 다  다.  시   들  창 과  보

  가      다  것 다. 심  가  

 가  만  곡  곡  탕     가차  

 것    것 다.  

  들  무식 고 천  집단   만,   

에  처럼 무  집단  고 주  들  다.  창  

무식과  무  시킴  공생   가   묵시  담

다.  감 에  다. 러     창

 에 비  에 다  다.  문 철(文史哲)  

 고 원천 다.  가    그 시     만큼

 식과  갖  다 , 생  만 쫓  가(俗書家)들  계

 극복  가  것 다. 

  과  창   계    보 고  

계   다.  물 문 에 찌들고 염     (淨

化) 고, 에  열   신에  다.  

  과  문 고    갈     

시  다. 고 문      문 다. 그들 

  창   갈망 고 문  다  다.   

 본  ,   본     에 심  가

게  것 다. 

  과거  가  가창     가   

만,  시  가창  게 과 과 창   강 고 

,  곧  다  결 고  것  볼 가 다. 가창  

창  비 만 창  곧 가창  결  것  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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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  것  시 다. 

      것  식 고, 그   다고 

게 믿  시 가 다. 그러  든 가들   곧  결

다고 믿고  ,  에  창  가창 과  고  것처

럼, 에     고 보  계  것  

만 그것  가  계  계가  것  그들  미 고 

다.   고  쓰  물   , 본  고  

만  창 고   실  그들  미 고 다  것 다. 

그  그들   시 에 가   것 다.  그들  에   공

 그룹 에      동  복  것 같    

가  문  것 다.

  에  창신    신  감  고 그것   곡

여 만  과 창   러  다  것  미  것 다. 그럼에

  계    실   곡  문 다. 

    가  심 보다 , 에 염   거

문 에  주  것  그것 다.  물  문 택  문맹 가 

  열고  든       드문 것처럼, 

문   가  , 생 과 고  생    

 연    가  많   것  단      

것 다. 무 연  (道法)  고  다  것  처  가  

다. 무   곧  문 다. 

  과거 에  처럼 무       

다 과  고  갈 만, 단  득 들   고 

  다. 에  가들  과 고 역  

 체계   보다  태에   시   갈 

  창  미 실  것  다  것 다. 

  다시 말    과  고 에 빠  그들만  

고  체계  견과 집, 그 고 만   에 갇  채,  시

 과   문  갈     과 

께    경   것 다.   

  공 (功能)    무  빼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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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주, 

< 연   - 가  III>, 

에 , 140 × 165, 2010.

찰과  신    과   보  다  

그것   무런 미가 다.  시   차 과 

 가   공 (功能)보다   게 가  문 다.

   가 신   

 간다  과 그 가 에  

많  담  고, 그것  실  미

    보 고 

 신문 가  다. 고  달

 과 과  에 여 

간  계   시키고 다고 

비  들   것  실 다. 

그럼에  고  가  큰 문

 가   ‘ ’  ‘ ’

다.  복   개개   

보 고, 다 과  께 고 

 것   들  고  시 신

 것 다.

  가    워  고, 그 감  물처럼 맑  것  에

 걸  고    문 다. 가     

다에  비   창  고, 그 창  가  생   것

다.  『 』에 ‘곤 (鯤魚)가  여 다  가 ’

 계  가에게   ‘ ’에     게 주  것처

럼, 게  맑  물결    다 말  가에게 

 창  근원 고 원천  실      것 다. 

  가     극   가 다. 든  

 (發露) 고, 그 (所産)  문 다.  시 에 개 고   

  탕  창 고, 또 보   여   연 (聯想)  개

 게 , 그 고 그것  실 계에 게  보  다. 

그런 에  티브 (Steve Jobs, 1955-2011)가 탠포드  식 연 에  

  가들에게 많  것  시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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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다  드  그 당시 미 에  고  (書藝敎育) 

다고 생각 다.  체   든 포 , 든 물들   쓰여  

다  (書藝)  식  다.  규과 들    들  가 

 문에 런 체(書體)들  게 만드  워 보 고 과  듣

 시 다.   체  웠고, 무  훌  체  만드

에  웠다. 그것  과   , 답고 역   미

묘  갖고 다.  거 에 매료 다. 

         당시 에겐 런 든 것   에 실   것  생각    

다. 그러  10  , 가  매킨 시 컴퓨  만들  그 든 것  

 다.  맥 컴퓨  다  체  가   컴퓨 가 다. 

가 만   그 과  듣  다  맥 컴퓨  결  다  체  가  

컴퓨 가    것 다. ( 크 ) 원 (Windows)  맥 컴퓨  

단   것에 과  문에, 맥 컴퓨 가 그 게  다   개  

컴퓨  그런 다  체  갖   것 다. 가 만  규과  그만

 고, 과  강  , 개  컴퓨  과 같   

체  갖   것 다.“332)

  티브  과 과  맥  문 시  생  에 

 시  에  가   것처럼 문  찰 과  감

   시 에     다고 주  다. 그것  곧  

창  미  것  다.  연 감과 심  감  과 과 

  첨단  가 에  (Aura)   문  것 다. 

   처    만  다.  묵  문  

332) 티브 (Steve Jobs, 1955-2011)  2005  6월 12  탠포드  식연 문 .

    “Reed College at that time offered perhaps the best calligraphy instruction in the country. 

Throughout the campus every poster, every label on every drawer, was beautifully hand 

calligraphed. Because I had dropped out and didn't have to take the normal classes, I decided 

to take a calligraphy class to learn how to do this. I learned about serif and san serif 

typefaces, about varying the amount of space between different letter combinations, about 

what makes great typography great. It was beautiful, historical, artistically subtle in a way 

that science can't capture, and I found it fascinating. 

     None of this had even a hope of any practical application in my life. But ten years later, 

when we were designing the first Macintosh computer, it all came back to me. And we designed 

it all into the Mac. It was the first computer with beautiful typography. If I had never 

dropped in on that single course in college, the Mac would have never had multiple typefaces 

or proportionally spaced fonts. And since Windows just copied the Mac, its likely that no 

personal computer would have them. If I had never dropped out, I would have never dropped in 

on this calligraphy class, and personal computers might not have the wonderful typography 

that they do. Of course it was impossible to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when I was in 

college. But it was very, very clear looking backwards ten year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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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  과 문  계 문  만 주   키  고

 다. 만  루  간가결   (pact)만 

계  복 다가  결과  가  뿐 다.  만 에 고 가

다 ,   (調和),  (人和)만   것  다. 

      연   다  (素材)  주

(motive)  택   에  걸  고, 다 과  

다.   료  주   , 본  천

만물과   다.   들  과감 게 고 그 탕

에  강 , 천 만물  (pact)  고 ( )  

(impact)    간 신  월 과 그 다  고 

다.

  미  문  물 고, 과 과  맥   다  역간  ‧복

시  열고  주  실 다. 문과  경계가 물 고, 시간과 공간

 개  무 고   시 에 가    루 고 

  찾    무  다. 가 다가  시  문  

 갈     거듭   다  실험과   

감  공감     다.

   시  과   가 문  문간  에   찾

 ,  미  에  생   찾  에  택  강 고 

다. 미   에  게 개   공과 과들  

폐과  고    실 다.

  연  에  가 미  에   다  생    

것  보여 다. 그동   생 에  다  들  연 고 

만 실  거  결과물  다  에   체  에  다  

다.

  가 미  에      많  물   미

 개 과 그 에 동 고 연계  다. 그러   러  것

 만  미  다. 미  창  연   가게  

키 다.  창    미  다.  

   개   창  고, 연 (聯想力)    미 죽  

다. 연   근원 , 창  생각  원동 다.  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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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주  만,  감   고  고 

  것 다. 러  에     과 

 천착  여 득  창 고    , 물 과 문

에 염   본  간 신과   짓    

묵 다.

   과  ,  과  , 병든 과 건강  , 가  과  

, 죽  과   등등   돕고  균 과  루고, 천

연처럼  갈    보다 크고  다 과  생  

  다  것  연  고 철 다.

   에  주 들  찰과  , 또  고 그것

 철 (寸鐵殺人)  묵   감 다. 그것   시간

 여 고 월  시공(時空)  (鵬)가  망  

다. 다시 말  문  에  감  미  생 고, 그것

 무  묵  , 채  말  ‘ (任情恣性)333)’  무심

(無心筆)  연 (浮想聯翩)  계   것   다. 

333) (後漢)  채 (蔡邕, 132~ 192)  그  (筆論)에  ‘  포   것 다.  쓰

  에  포  고, 감 에  감  게  다(書者散也, 

欲書先散懷抱, 任情恣性, 然後書之).’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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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

  묵     말처럼 (陽)   징  (筆)과 

  미  (墨)   여 탄생  생   고, 그것

  쓰고 그  그  감 다.   생  계  심  

  것  곧 다.

    본  뿌 고  체(體)  고, 가  

짓(用)  고 그  것 다. 것들  ‘체 (體用不二)’  ‘체

여(體用一如)’  다. 체     생  고   

드러  과   가  고 감 , 문  (素養) 고 

(精華)   신   것 다.   ‘감각  감 ’에 

 고, ‘  감 ’  고  것  문 과  연  문 다. 

역   가들   결 같  당  문 거  문 들 다  실  

많  것  시 다. 

  문   천  동  가   식과   답게   

 가 고  문 ,  미  가  시키  원동 다. 

 문  가  계 에   다. 문 생 과 께 시  

 역  곧 문  역  다. 문  생과 창  문  시

, 신 시 에   역 시  열고, 고 문     시킨 

단  공  다. 

    민   감     결 , 

동  다. 에  문 생 에  묵  갖  

 가     든  에   고 고, 신 과

  동(學童)과 비들  다 루  고,  가  것  당연  

 여겼다. 처럼   묵  에   과 생

공간에 드시  생  다. 

  그러  에   계 가 루 고, 에   

빈 가  들    생    문  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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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과  강 당 고 다.   실  경  

 다 게  문  극복 고 가 태 (蛻變)    

 거듭  것   가들에게  무거  책무 고 과  에 

다.   

   연   과    듬  고, 그것  다

    신 다.  주  연  물  

 것  , 연  고   그 과  계  고 

  감   묵   고  신  것 다. 그럼에  

고 ‘  문   생각    ’  고 과 묵  

 창  고 (痼癖)   문에 미  에  고 고, 

 당  실   가 게 다.  연   

 개      「 (筆劃)  과  

(變容)」  주  연   다 과 같  결    다.

  첫째,  에      규    

 문  고 답게 쓰   규  다. 에 여 

(石濤)  ‘ (劃)  (法)  ’ 고 ,   

 규 고, (字劃)   에  타   다. 

    체(體)  고,  (用)  개   

동   근거  단  공 고 , 극    문

   미 다.   시간과 공간  고, 신과 간,  

  죽   들  결  걸      다. 

  째,  문  또  (圖象)    (線條) 다. 

   쓰  것 고, 문   그  것 다. 그 다  것  ‘ 다’또

 ‘결 다’  미  포  다. 런 연   (寫字) 

또  (書寫) 고   것 다. 그   시간 ‘쓰다’  미가 미 

포  ‘시간 ’ 고, 문   ‘그 다’  미가  ‘공간

’  것 다.   ‘시간(天時)’ 고  무 (無限)  주 ‘공간

(地理)’ 고  (有限)  천태만   여 생 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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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생 가  것처럼, ‘ (人和)’  고 창  

에       루  징  가 고 

다.  철 (鐵筆)  쓰  각   공간에 천․   월   

 고, (毛筆)  쓰  ( 묵)  천  시간과  겨  고비

(古碑)   연 럽게  (金石氣)  많  첩과 , 그 고 

시 (詩書)  가  (書卷氣)  (沖)과 (合)  감 , 시간과 

공간  께    다.

  째,  시 신   문  (轉變) 고,   

   (變容) 다.

      다.   든 식과 

  에 ,       찰 과 그

것     다. 그것    징  듬과 그 

역동  (線條)  (造化) , 극   과 듬   

주(變奏)   무심 (無心筆)  경계 다. 다시 말   고 

   닌, 무  감   생   말  것

다. 그것   달  고 탈   것 다.

   태 연  과 고답  (筆寫力)에만  것  창

 실험 신  매 시키  무 고, 신에  다.   

가  가  창     그것  곧   

 다. 그것들    과 실험  역 (逆發想)에   격

과 께 신 고 격   격    것 다. 그것  곧 

과 차  담보   원천  문 다. 

  째,  가 (一氣呵成) ,  시간   감 다. 

 생  건  역 ⇒ ⇒ ⇒ ⇒  과  거쳐 

다. 역 (逆入)  탄생   단계  생(前生) 또  과거생(過去生) 고, (起筆)

 탄생 , (行筆)  다 고 무   역 (歷程) , (終筆)  죽

, 그 고 (收筆)  태  본   돌 가  것  미 다. 것  

생과 탄생, 그 고 다   과 죽 과 (來世)  미 고, 과거  

 미  미  다.    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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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에 여 단     가  시간 다. 간 시간  

돌    것처럼   그    경 에  고   고, 고  

그    것 다.   간   다고  다시 돌 킬   

것  연   문 다. 묵   고, (精)․ (氣)․신(神)  

 결 여 시킴  생   것  (道法)  (理致)  

  것 다. 

  그   생 건과 원 에  것  고, 연  (道法)  

가    것   것 다.

 

  다 째,  생  근원에  찰(省察)  미 다.

   가  징 고,  료  (墨)  검   

, 겨  고, 물(壬․癸水)  미  다. 겨  맑고 차가  물  생

 든 생  탄생시키   태 고 다.   든 것  

 고, 그  검 다.   생  태 고, 태 게  생

 근원  동시에, 그 생  다시   시 과  근원

, 과 죽  뿌  미 고, 엽(落葉)  근(歸根)   다. 

  그   든    공(空)  , 다시 태  생  

고, 근원  꿰뚫  달   다.  가 물   

것 ,  (修行)     연 가 여 에 다.

  만개   만들 다고 다. 만개   똑 같   여(萬

毫齊力) 만 (萬象)   가  다. 그러   ‘ ’ 고 

 료  여  생  탄생  것  다. 게 태  생

  건강 고   경  고, 그  고 병 거  무  

 비  다. 미 생  거  병    천

만 (千變萬化)  천 만물  다 에   (造化)가 루  것처

럼, 묵   건   다  문에  생   가 게 

 것 다. 그것   연  다  생  다 에  것과 같  

다. 

   과 께     것 , (白)   (金)  

징 고,  (墨)  생(生)  문 다. 러  연  가  극 (土克

水)     물들여    주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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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째,  드 (one stroke of a brush drawing) 다. 

    다.   시    가  

 고 다. 과 문  맥  무  당연  것 고, 다  

과  과 께 과 과  맥  심각 게 고민   것   시  

다. 문   물 고, 시 각    미 (形象과 心象, 

또  抽象)   감        가 

 것 다.    물   여 생  미

,  감  (精鍊) 고, 그것  (oriental brush) 고  

  드 다. 

  러   개  다시 간 게  

  ①  시간 다.

   연  ,  시간    듬   , 문

  공간 다.   문 , 또    것  

다.  가  고  극단  ‘시간 ’과 ‘공간 ’  

 여  것  창 거 ,   루   루 고 

 미  것 다. 무 (無限)   시간  ‘ ’ 문에   

 그  다시 고 거    가  것 고, (有限)   물

 공간,  생 과 고  연  ‘ ’에  공간  다  

‘ ’    가   시   것 다.    

  ②  찰과 (思惟)  다. 

     규 고  고 가  것 다. 다만 그 감

  과  고 문   폭  고   ‘  

감 ’  드러 고, 그    주에만  ‘감각  감 ’  천

  드러 게 다. 그것  신  에  감  것 다. 

 복  찰과  여 청 (淸淨)  (精華)    

 각 처럼  공간에  천  시간과 여   가 고, 묵  

 처럼 찰 (刹那)  간에 고  공간과 (諧謔)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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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旋律)’ 고, ‘   ’ 다. 

    고, 가   다.   신  결 고 

    듬   다.    그  

과    게 고 다. 

   연  결   듬   것  물 고,  신  결

 에   다. 그것    고, 죽  맞  

 시 , 신  (葬送音樂)  다. 그것  곧 생  결  

것 다. 그   곧 다  고, 다     

들  말 다. 

  에     만큼  문과   고, 그 문에 

(人書俱老) 고   것 다. 짧   가 생  결  , 그것

  듬  고, (樂片)    (散調)가 

고, 런 들  가  공간에 (疎疎密密)  고  

 드러   처럼     것 다. 묵에   

가  미  (密語)  다가  , 그것  ‘   ’ 고,  

 ‘   ’   것 다.  『 』「 」에  “무 (無

聲之音)”  말  보 다. 

  ④   역 다. 

  에  신  문 계  물 고 과 신  (精華)가 묵에 드러

다.   신과 고  문에  고  

 드러 다.  월  과 께 원 고 달  경계  열  여

  게  것 다. 그  에  (人書俱老)  말  

  것 다. 또   징  그  격과 신체  징

  생   단 다. 

  그     고 , 그 열과 곡   것 다.

  ⑤  연  (理致) 다.

   연    (道理)   생  것  문   

만물  다. 연  다  에 감 고, 주  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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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감   에 감  

게 (轉移)시키  것  다. 또  역동  듬과 , 그 고 여  

  루고 생  게    것 다. 결    

  천 만 (千變萬化)  생        뿐

만  그것     철 고, 역(易) 다.

   에   본 것처럼  과  (變容)   

 (轉變)과 창신(創新)    고, 그것  곧  미

다. 다시 말   과 창 가 곧  고, 그것  만  

 열   열쇠  다. 연    시각  보  ‘  

’ 만, 역  에  보  그것   ‘ (轉變)’  에 다.

  (中峰)  (偏峰)  고, 원   척  것   가 

다. 그것  에  공 (俗書工學的)   뿐 다. 

   과  ,  과  , 병든 과 건강  , 고 가  과 

고   , 죽  과   등등   돕고  균 과 

 다   것   고 철 다. 

  그    가   다  여  고, 생  

과 다 , 그 고 과   연  가 담겨   

다. 그것   (莊子)가 말   ‘ 연(純任自然)’  경계 고, 채

 ‘ 연(書肇自然)’  경계  것 다. 

   개 과 생 원   시각  고, 그것  다  과 

    ,   개     

단 가   다  결    다.  다  격과 에  미

 미   가  연 고, 그것  체     다  실

험   결과물들 말   개 에  티티(identity)   

 다  것  연  견 다. 

  러  에  에  담 과 연 가 게 고, 그 과들  

 에 에  고  과 비  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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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spectrum)  보다 다 게 보여    것  료 다. 또  

 연 가   에  다  가 과 개   단  여

 비 과   다. 그  가 물  닌 미

에     간  망 다.

  다만    문 에   루    

 ,  에  연 가 게 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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